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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천과막체리 

호남과 호서지방에서 육로로 서울로 오는 여행객은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한 

남정맥을 만나게 된다. 안성에서 김포까지 서북 방향으로 가로로 놓인 산맥을 

통과하려면 그중 평탄한 어느 한 골짜기를 정해 지나가야 한다. 수원에서 서울 

사이에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청계산(淸漢山， 618m)과 관악산(冠돔山， 

629m) , 그리고 수리산 등 큰 산이 가로질러 었다.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로 나아 

가는 길이 과천길이고， 관악산과 수리산 사이가 시흥길이다. 물론 이 시흥은 현 

시흥시가 아니고 금천구 시흥통이다. 과천길을 흐르는 천은 인덕원천이고 시흥 

길을 흐르는 전은 군포전이다. 

서울로 가려면 수원에서 지지대고개를 넘어 모락산(1唱洛山)과 오봉산(五뿔山) 

사이로 나아가만z]-_나지막한 갈산(흙山)을 만나 이 두 길로 갈라진다. 지금은 수 

원에서 1번 국도를 타고 올라오다가 47번 국도로 과천 인덕원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머리 위로 서울외곽순환고속토로가 지나는데 그전에 만나는 구릉지대가 

과거 주막도 있었던 갈산의 흔적이다. 

조선시대에 수원을툴러싸던 5개 군현 즉용인 · 진위 · 안산· 시흥·과천중 

에서 북쪽의 두 개 현이 곧 시흥과 과천이다. 과천은 한남정맥의 청계산과 관악 

산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이다.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 다녔 

으므로 과천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명이다. 

과천의 마을은 길 양쪽으로， 즉 동쪽으로 청계산 기숨과 서쪽으로 관악산 

기숨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관악산 기숨인 갈현동(훌뼈洞)과 문원동(文原洞) 

일대， 남태령(南泰領) 믿인 과천통 일대， 청계산 북쪽 기숨인 주암동(注岩洞)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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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시전경 

일대가 눈에 잘 띈다. 그러나 청계산 골짜기 마을인 막계동(莫漢洞) 일대는 

산속에 가려져 있다. 

청계산은 청룡산(좁龍山)으로도 불리었다. 서울에서 보았을 때 좌청룡에 위치 

해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서울시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 · 의왕 · 성남시의 

경계가 되는 청계산 기숨에 터전을 마련한 주민들은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며， 

극심한 가뭄이 들면 정결한 제관을 선정하여 기우제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정계 

산 상봉인 망경대 중턱은 용의 허리로 알려진 명당이어서 그곳에 묘를 쓰면 그 

자손은 대대로 복을 누리지만 사방 백 라는 한발이 들어서 농사를 망친다고 한 

다. 그래서 날이 가물면 인근 고을의 사람들이 몰려가 암장한 시신을 파내고 기 

우제를 지냈고， 그 과정에서 몰래 묘를 쓰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 간 

의 실랑이가끊이지 않았다-

땅이 척박한 과천에서 청계산은 전탑을 대신하는 보고(寶庫)였는데， 이 산에 

서 얻은 나무로 밸나무 장사를 하여 농사만으로는 부족한 살림을 보댈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청계산이 과천을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나 산이 논보다 더 귀했다 

는이야기는이러한사정을잘나타낸다. 

28 ·막계리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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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계리 전경 4 

1) 과천과 막계리의 행정구역 

심국시대 백제에 이어 고구려 땅이었던 과천은 신라가 문무왕 이후 한반도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그관할에 들어갔다 r삼국사기」에 나오는율진군(票律那)은 

고려시대에 과주(果州)라고 불렸다. 과주에는 곡양현(짧평縣)， 공암현(孔짧縣)， 

소성현(짧城縣) 등 세 고을이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과천은 매우 큰 영역이었다. 남쪽으로 지금의 수원인 수 

성군(水城那)과 화성군인 당은군(뺨恩那)이 있었고， 북쪽으로 지금의 서울， 광 

주， 양주， 고양에 해당하는 한OJ군(漢陽웹)이 았었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여주에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29 



해당하는 소천군(뺨川群)이 안산시와 시흥시인 안산군(安山那)과 부평과 김포에 

해당하는 장제군(長提那)이 있었다. 

그러나 995년(성종 14)에 곡양이 금주아샘lü로 바뀌면서 독립하였고 1018년(현 

종 9)에는 공암이 떨어져 나가 지금의 부평에 해당하는 수주(樹!i)에 속하게 되 

었다. 소성도 수주에 속하였다가 경원군(慶源멤.í)으로 승격되면서 과천의 영역은 

30 .막계리 마을지 



좁아지다가 광주가 목(t찌이 되면서 그곳으로 부속된다. 또한 1284년(충렬왕 1이 

에 한강 북쪽의 용산이 부원현(富原縣)으로 승격되면서 과천의 영역윤 더욱 좁아 

지게되었다. 

과전이란 이릅은 조선에 들어와 1413년에 군현 명칭이 변경되면서 생긴 것이 

다 r여지도서團地圖書M1760년경)4 r호구총수(戶口總數」를 보면 조선시대 

과천현은현내 · 동· 남 · 상북 · 하북 · 상서 · 하서면 등모두 7개의 면으로구성 

되어 있었다. 당시 과천현 영역은 지금의 과전시 일대와 안양시， 군포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 방배동， 방배본동， 서초동， 양재동， 우변동， 잠원통과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동， 본동， 사당동， 흑석동， 동작동， 그리고 관악구 남현동 

등이다. 

r대동여지도」에는 과천현의 영역이 접선으로 뚜렷이 그려져 있는데， 동쪽은 

우면산(牛眼山)에서 청계산에 이르는 곳 남쪽:로는 지금의 안양시 일대와 군포 

시를 포함한 지역， 북쪽으로는 서울 노량진， 동작동 등을 포함하는 한강 이남의 

넓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과천은 고종 32년인 1895년에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현에서 군(都)이 된다. 당 

시 과천군이 관할한 7개 면은 다음과 같았다. 

·군내면(那內面) : 현 과천시 일대. 관문(官門). 문원(文原). 갈현(훌이없， 하 

리(下里). 막계(莫漢). 내점(內店). 외점(外店). 교동(校 

洞). 가일(加日) 등 9개 동리 관할. 

• 동 면(東面) : 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원지동， 서초동， 과천시 

주암동일대. 

• 남 면(南面) : 현 군포시 일대. 

·상서면u:西面) : 현 안양시 동안구(호계동제외) 일대. 

• 하서면(下西面) : 현 안양시 만안구(석수통， 박달통 제외) 일대. 

• 상북면(上北面) : 현 서울 동작구 동작동， 사당동，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일대. 

• 하북면(下北面) : 서울 동작구 흑석동， 노량진동， 본동 일대. 

조선 내내 지속되어 온과천의 영역은 일제 초인 1914년에 전국적인 행정구역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 31 



조정에 따라 안산과 함께 시흥군에 편입된다. 안산군과 과천군이 합쳐진 시흥군 

은동·서 ·북·과천 ·신동·남· 서이 ·수암·군자면등 9개 면으로편성되며， 

이중에 원래 과천구역은 북 · 과천 · 신동 · 남 · 서이면이다. 과천 7개 면 가운데 

상북면과 하북면은 북면으로， 현내면은 동면 일부와 함께 과천면으로， 동면은 

상북면 일부와 함께 신동면으로， 남면은 그대로 남면으로 조정되었고， 상서면과 

하서면은 서이면으로 합쳐진 것이다. 

해방 후에도 과천지역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79년 4월 28일 경기 

도 조례 제958호에 의해 경기도 과천지구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다. 3년 후인 

1982년 6월 10일에는 경기도 조례 제1256호에 의해 경기도 과천출장소로 승격 

되고 북부(北部)와 납부(南部)에 2개 지소를 두어 북부지소는 6개 동리를， 남부 

지소는 4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84년 10월 15일에는 과천출장소 중부지소가 

설치된다. 

과천은 1986년 1월 1일에 시로 승격되었고 현재 10개의 법정동과 6개의 행정 

32 .막계리마을지 



막계동위치도 

핀악구 
Gwanak-Gu 

서초구 
Soecho-Gu 

성남시 
Seongnam-SI 

동이 았다. 과천샤는 중앙동(中央洞) . 관문동(官門洞) . 갈현동(훌뼈洞) . 원문동 

(原文洞) . 별양동(別陽洞) . 부림동(富林洞) . 주암동(注鍵洞) . 문원통(文原洞) . 

막계동(莫漢洞) . 과천동(果川洞) 등 10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된다. 면적과 인구 

규모에 따라 법정동을 서로 합한 것이 행정동인데 별OJ동 · 부림동 · 중앙동 · 

갈현동 · 과천동 · 문원동 등 6개가 있다. 별양동(O.68k마)과 부렴동(0.3깨바)은 독 

립된 행정동으로， 관문동은 중앙동(6.99k따)에， 원문동은 갈현동μ.30k마)에， 주암 

동은 과천동(10.πk마)에 막계통은 문원동(12.75k뼈에 속해 있다. 

일제 초기에 작성된 지도에는 자연마을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주암리는 석포 

(石浦) . 상삼포(上三浦) . 하삼포(下三浦) 하라는 남태령(南泰領) . 하남태령(下 

南泰짧) . 묻업 리(物業里) . 입암(立岩) . 내곡(內짝) . 하락동(河洛洞) . 후곡(後 

짝) . 한계(寒漢)， 막계리는 능내 (1埈內) . 관촌(官村) . 광명리0é明里) . 평촌(1平 

村)， 문원라는 구리내(九里內) . 별왕리(53IJ81里) . 교동(校洞) . 홍촌(洪村)， 갈현리 

는응봉(鷹峰) . 삼거리(三巨里) . 자경(自*井:) . 냉정(冷井) . 우촌(~뽑村) 등이다.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 33 



막계리 지도(1910년대) 

과천의 총면적은 35.86k따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인 9만 9，408k야의 0.04%이고 

경기도 면적인 1만 190knf의 0.35%를 차지한다. 이중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 

의 90%가 넘는 대표적인 전원도시다.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대지 2.68k마(7.4%) ， 

밭 2.95k마(8.1%)， 논 2.48knf(6. 8%) , 임야 23.02k마(64.6%) ， 기타 4.78k야(13.1 %)이 

다. 전체 면적의 56.1%가 공원으로， 청계산 · 관악산 · 우면산과 근린공원인 중 

앙공원과 소공원이 있다. 녹지 총면적은 약 3.330만따로 도시 전체 면적의 93% 

에야른다. 

34 ·막계리 마을지 



2004년 현재 과천시의 면적은 35.86k바 인구는 6만 8.333명으로 1knf당 인구밀 

도는 1 ，905.5명이다. 이중 농업가구는 전체 가구의 1.8%에 불과하고 나머지 

98.2%는 비농가로 주로 서울에서 유입된 인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2) 막계리의주변환경 

과천은 동쪽으로 청계산， 서쪽으로 관악산， 남쪽으로 매용， 북쪽으로 우면산 

에 둘러싸여 었으며 그 가운데에 낮은 구릉과 명지가 있는 분지 모습이다. 청계 

산은 광주산맥의 줄기로 과천과 성남시의 경계를 이루며 북쪽으로 옥녀봉， 남쪽 

으로 매봉 동의 봉우리로 이어진다. 매봉과 청계산 사이의 산록에 서울대공원이 

자리한다. 

과천시와 성남시 경계에 위치한 청계산의 해발고도는 618m이다. 시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5km, 안양에서는 북동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동쪽으로는 

성남시 상적동， 서쪽으로 과천시 막계동， 남쪽으로는 의왕시 청계동과 성남시 

금토동， 북쪽으로는 서울시 강남구 원지동이 있다. 능선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사방이 바교적 완만하다. 화강편마암으로 산세가 수려하고 맙은 물과 울 

창한수렴을이룬다. 

청계산은 망경대(望京臺) . 국사봉(國思峰) . 옥녀봉 · 청계봉(淸漢~꿇)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망경대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뻗은 작은 줄기는 절고개[좋뼈를 

지나 매봉에 이르고 남쪽에서 관악산의 지맥과 연결되어 갈현 고개를 이룬다. 

청계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서울을 바라보는 봉우리’ 라는 돗의 망경대로 

망경봉(望京d꿇)이라고도 한다. 서쪽에 있는 매봉과 활 모양으로 훤 곡선 등성이 

로 연결되면서 그 아래에 서울대공원이 있는 큰 골짜기를 이룬다. 매봉은 막계 

동과의왕시 청계몽사이에 있는청계산의 한줄기로높이는 369m이다. 

청계산 줄기의 매봉 북쪽 골짜기에는 사기막골 · 배랭이 · 십리골 · 셋말 · 막 

계 등 마을이 있었지만 서울대공원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매봉의 서쪽 줄기는 

갈현동 갈고개까지 이어진다. 남쪽의 망경대와 이어진 옥녀봉 봉우리는 북쪽으 

로 줄기를 뻗어 양재동 만남의 광장 뒤쪽에 이른다. 옥녀봉의 서쪽은 주암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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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쪽은 서울시 원지동이다. 주암동에서 망경대 쪽으로 오르는 도중에 추사 

김정희의 생부인 김노경의 묘 터가 나온다.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청계 

산 서쪽에는 서울경마공원 · 서울대공원 ·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과전에는 양재전과 막계천(莫漢) 11), 갈현천(홉뼈) 11) 등 지방2급 하전이 흐른 

다. 관악산과 청계산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하천들이 양재천을 이루어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흘러간다. 거의 모든 하전이 양재천과 만나 한강의 제1지류인 탄 

천(벚川)이 되어 한강으로 들어간다. 갈현천은 서쪽으로 흘러 학의천을 지나 안 

양시 관양동에서 안양천과 합류하여 한강에 이른다. 갈현동에서 시작된 제비울 

천도 갈현천과 합쳐져 안양천으로 유입된다. 

막계천은 양재천의 제1지류이다.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망경대 남서쪽 골짜기 

를 따라 북쪽으로 흘러 과천저수지를 이룬다. 여기에서 서울대공원 주차장 동쪽 

을 지나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북쪽에서 양재천과 합류한다. 막계천은 수량이 비 

교적 풍부해서 서울대공원의 많은 동 · 식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 유역면 

적은 10.48k마이고， 유로연장은 1.75km이다. 1980년대 초 서울대공원 조성과 함 

께 막계저수지(7.9밟)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하류의 유량어 적어졌고， 비가 올 때 

만 물이 흐르는 건전이 되었다. 

배랭이천은 양재천의 제1지류다. 북동쪽으로 막계천과 유역계를 이루고， 남서 

쪽으로 세곡천과 분수령을 이룬다. 매봉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윗배랭이까지 

북류하다가 문원동 진입도로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아랫배랭이에 이른 

다. 유역면적은 0.81k마이고 유로연장은 1.2km이다. 문원단지와 하류 농경지를 

제외한대부분은산지로이루어져 있다. 하상은모래와자갈로구성되어 었다. 

3) 과천길 

과천대로는 관문사거리에서 찬우물삼거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왕복 8~ 

10차선으로 길이 3.6km에 너비 30~50m 규모다. 시 외곽도로로 1986년에 개동 

되었다. 이후 서울 시내버스 노선이 연장되고 수도권까지 운행하는 버스나 승용 

차가 늘면서 교통량이 많아졌다.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와 연결된 이후로는 

36 ·막계리 마을지 



교통혼잡이 잦아졌다. 시내를통과하는 47번국도와찬우물삼거리 빚관문사거 

리에서 만나며， 양재인터체인지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다. 공원로를 통 

해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로토 이어진다. 

남태령은 서울시 관악구 사당동과 관문동의 경계에 있는 고개다. 관악산과 우 

면산이 맞닿은 곳으로 해발고도 183m, 길이 6km이다. 

4) 남태령 옛길 

과천시 관문광장에서 서울 사당동으로 넘어가는 큰길 오른쪽으로 남태령 옛 

고개 길이 있다. 원래는 여우고개로 불렸으나 남태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유 

래가 전해지고 었다. 정조가 수원의 현륭웬으로 능행을 가다가 이 고개에서 잠 

시 쉴 때 고개 이름을 물었다. 이때 과천현 이방(史房) 변씨가 남태령이라고 아 

뢰었다. 옆에 있던 신하가 여우고개라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름이 있는데 어찌 

거짓 이름을 아뢰느냐고 질책하니 변 이방은 임금께 여우고개라는 속된 이름을 

아뢰기가 민망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였다. 임금은 변 이방의 깊은 돗과 즉흥적인 

작문실력을높이 평가하였고이후고개 이름이 남태령이 되었다고한다. 

이 고개는 한양으로 가는 관문이다. “서울이 낭(낭떠러지)이라니까 과전서부 

터 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서울이 무섭다니까 남태령부터 기는 격이라고 말만 

바문 속담도 있다. 관악산은 산이 험준해서 숨어 살며 행인들의 물건을 뺏는 산 

적이 횡행했던 곳이다. 산적의 약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오르기 전에 과천에 

서 행인 50인이 모여 관군의 호송을 받으며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쉬네 

미고개’ 라고 부르기도 했다. 과객이 서울로 갈 때 마지막 밤을 과천에서 묵게 되 

는데 이때 주막에서 술값으로 노자를 다 쓰고 다시 고개를 념을 때 호송 관군에 

게 또 돈을 내야 했으므로 이러한 속담이 생긴 것이다. 

지금은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포장도로 왼편에 망루와 벤치， 나무계 

단을 설치하고 마사토로 남태령 옛길을 복원해 놓았다. 서울 근교에서는 드물게 

과거의 정취를 즐킬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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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마을막체리 

경기지역은 1960년대까지 급격한 인구변화가 없었다. 당시 막계리는 과천 총 

인구의 9%를 이루었고， 농지도 그만큼， 즉 9%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막계2리 

인구만 쳐도 500명에 이르므로 과천에서는 “사람 사는 데다"라는 소리를 들었 

다고한다. 

과천에는 동서 양쪽으로 관악산과 정계산 산지에서 뻗어 내려온 구릉 사이에 

크고 작은 골짜기가 발달해 있고 이 골짜기에 촌락이 들어섰다. 골짜기는 촌락 

의 입지로 적합하다. 산지나 구릉지를 통해 연료와 건축재， 다OJ=한 식료를 얻을 

수 있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물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막 

계리 궁말은 청계산에서 뻗어 나온 구릉지와 펑지가 만냐는 부분， 즉 구릉지 말 

단의 완사면에 구릉을 등지고 자리 장은 마을이다. 

막계리는 과전에 서울대공원이 들어서면서 없어진 마을이다. 물줄기는 대공원 

동물들의식수와관리수로활용되었고 직선으로뻗은인공하천의형태를띠게되 

면서 옛 모습을 잃게 되었다. 마을이 았던 곳은 현재의 서울대공원 매표소 일대다. 

과천이 시가 되면서 막계리는 막계통(莫漢洞)으로 바뀌어 이름은 남아 있지 

만，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대공원에 보금자리를 내주고 부근의 운원리 이주단지 

에 옮겨 살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났다. 막계1리는 서울대공원， 막계2리는 서울 

랜드， 막계3리는 경마장으로 변했고 국립과학관이 남은 자리에 들어왔다. 경마 

공원은 1988년에 완공되었다. 

막계려는 청계산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이다. 청계산 정상 쪽에서 흘러내리는 

시내가 맑다고 하여 밥은내’ 인데 맑은내를 ‘막계(莫漢)’ 라 부른다고 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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桂)가 조선을 개국하고 
과전매공원 건설 당시 항공사진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 성을 쌓으려고 할 때에 고려 제31대 공 

민왕 14년 (1365) 전주부성(全州府城)을 쌓은 일이 았는 최유경(넓有많， 

1343~1413)을 한양 축성의 책임자로 맡기려 하자 최유경은 처음에는 거절을 하 

였으나 이성계의 수차에 걸친 사명이핏命)으로 마침내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한강 

을 건너 청겨1산 아래 막(幕)을 치고 거저하면서 말을 타고 조석으로 한OJ=을출퇴 

근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을 최유경이 막(첼)을 치고 거처하던 곳 

이라 하여 막계리(幕漢里)로 칭하다가 조선말엽부터 막계리(핏深민)라 부르고 있 

다"고한다. 

막계리는 3개 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한 마을처럼 지내 동네 어떤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지 모두 알 정도였다. 동네 전체에 도가집이 하나 있었고， 1960년대에 

생긴 이동조합(里洞組合)도 하나였다. 조합에서 공청(公廳)이라 불린 공회탕에 

접원을 두고 가게를 차려 술도 팔았다. 공청은 지금의 마을회관 격인데 방 2개 

중에 하나를 가게로 썼다. 박계1리 양진말에 공청이 있었고 3리에는 주막이 따로 

있었다. 이동조합은 후에 발전하여 과천단위협동조합이 되었다. 그 밖에 최정규 

씨 조모님이 운영하던 기름집도 있었고 가게와방앗간등도 있었다. 

2리 마을입구에는 하마플 능머래 삭새플 등의 틀이 있었다. 이 들은 자유당 

이영섭(李英燮) 국회의원의 주장으로 1956년부터 시작된 저수지 공사로 물에 잠 

겼다. 이영섭은 1954~1958년 과천면을 포함한 시흥군의 국회의원이었다. 원래 

1리와 2리 사람들의 논으로 고래실논 또는 고논이라고 하여 농사가 잘되는 땅이 

었다. 저수지가 완성된 후 저수지 아래 땅틀은 논이며 받이며 모두 좋은 논이 되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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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계리 앙짓말에서 응달말 가는 길 논 사이를 지나 앙짓 
말에서 응달말 가는 길로 마차가 다녔다 최정규(1951년 
샘) 씨가 군 샘활 시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휴가를 
나와 찍은 사진이다. 왼쪽이 김우하 씨 댁， 중간이 이종진 
(부 01몽기) 씨 댁 우측이 콩쿠르대회를 하던 마당으로 
임짐기 씨 댁 변소가 보인다. 

막계저수지에서 찍은 최정규 씨 부부사진. 뒤로 약계2리로 가는 길이 보인다(197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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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옆에서 찍은 오오석 씨 부부 사진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43 



었마. 저수지 위 땅을 소유한 주민들보다 사정이 나아진 셈이다. 

섯두네는 1리와 2리 사람틀이 모이는 곳으로 이곳에 화물차가 섰다. 그 이상은 

동네로자가들어오기 힘들었다 1리와 2리가갈라지는곳이어서 두지역 사람들 

이 모이기 좋은 곳이었다. 화물차가 초식(채소 야채)들을 날랐다. 저수지 건설로 

2리 섯두네에 ‘저방’ , 즉 제방(提防)이 생겼다. 이전까지는 큰 트럭이 그 이상 못 

올라갔지만 수랴조합이 되어 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끝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곳에서 초식농사가 한참 잘 되었을 때가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인데， 

주로 ‘채미’ (참외)나 ‘도마도’ (토마토) 등을 심어 돈을 벌었다. 그전에는 멜나무 

를 팔아 살았다.1970년대 이후 일부 주민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모았다. 

3리는 능안말과 궁말이 았다. 능안말은 김녕 김씨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족 

마을이다. 궁발은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산촌(散村)이었다. 그곳에는 박씨가 많 

이 살았고 청주 한씨들과 전주 이씨들도 살았는데 한약방을 하는 이기충 씨 잡 

이 컸다.3리에서는 신창건설이라는 건설회사 사장도 나왔다. 

과천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기질이 순수하다. 남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자체 내에 반상(班常)과 관련해서도 큰 차별이 없었다. 특허 

막계리는 더 그러해서 머슴을 살았다든가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꽤 높은 신분을 

가진사람들도없었다. 

전기가 들어온 것이 1973년이라고 한다. 물론 그전에는 호롱불로 밤을 밝혔 

다. 동네에 ‘요꾸공장’ 이 있었는데 가내수공업적인 일종의 편물공장으로 전기 

가필요없는산업이다.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살아온 주민 한 분을 통해 당시의 막계리 대중교통 사 

정을 틀을 수 있었다. 그는 고양이 경상남도 하동이었는데 스물네 살 되던 해부 

터 혈혈단신으로 막계리에 들어와 거주하였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 

서 하루에 오전과 오후 한 번씩 왕복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있었다. 그는 이 버스 

로 저수지가 있는 이곳에 몇 번 다니다가 살기 괜찮아 보여 들어왔다고 한다. 들 

어온 지 2년 후에 중매 만 연애 반으로 네 살 아래인 지금의 부얀과 교회에서 합 

동 결혼하여 막계리 주민으로 정착하였다. 비가 많이 오면 방배경찰서까지 물이 

잠겼다는 기억도 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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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계리자연마을위치도 

1) 막계리 마를지명 

샘말 : 막계리 안쪽 마을로 물이 잘 나와서 샘말이라고 불렀다. 

십리굴(골) : 맑은내 골짜기 가장 안쪽에 있던 마을이다. 옛날 하리의 선바위에 

서 이곳까지 오는 데 약 10리가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십리굴에서 

골짜기를 따라 계속 오르면 청계산과 매봉을 잇는 능선을 만나고 이곳을 넘 

어서면 의왕시 청계동이 냐온다. 

중간말 :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 응달이 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 볕이 잘 드는 곳이라 이렇게 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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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맹이[光明] : 막계2리의 중심마을로 서울랜드가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한자 

로는 광명야明)여라고 표기하는데 햇볕이 잘 들어오는 양지바른 곳이어서 

붙여진이름인것같다. 

아랫말 :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과천저수지 부근에 있던 마을이다. 

가운덧말[간덧말] : 막계2리의 중앙에 있던 마을로， 마을회관이 있었다. 

산골말 : 가운렛말 위쪽에 있던 마을이다. 갱맹이에 속한 마을로 서울랜드 안에 

있는 은행나무 위쪽의 산콕대기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산골 깊숙이 있어 

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짜기를 따라 계속 가면 청계산 줄기의 등성이를 넘어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원터에 이른다. 지금은 서울랜드가 들어서 있다. 한자 

표기는산곡리(山各里)다. ‘뱃골[멧골]’ 페실[외실]’ 등으로도불렀다. 

오가동 : 건너궁말 남쪽의 과천저수지 밑에 었던 다섯 재 집으로 구성된 마을 

이다. 

비둘기촌 : 막계저수지에서 과천읍내로 가던 길에 있다. 저수지 건설 때 참여 

했던 노무자 일부가 집을 짓고 살았다. 지하철역인 서울대공원역 뒤편에 해 

당한다. 

궁말[宮村"] : 과천저수지 바로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었던 마을이다. 일부는 서 

울대공원 주차장으로 변했고 일부는 없어졌다. 궁(宮)과는 전혀 관계가 없 

고， 일대가 낮은 구흥지대임을 감안하면 구릉말이 궁말로까지 변한 것야 아 

닌가여겨진다. 

건너궁말 : 궁발 건너쪽의 마을이어서 건너궁말이라고 하였다. 개울 가까이 있 

어 장마가 나면 잠기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능안말[陸內] : 막계저수지의 북측 약 lkm 지점에 위치하여 궁말과는 된봉이라 

는 산봉우리를 경계로 하고 주암리와 광창리에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현재 

경마장의 마사와 연습장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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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계리 주변 산과 골짜기와 틀 

잘뚝이[잘뚝] : 박계리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잘뚝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 

다. 

불당골 : 서울대공원 남쪽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불당이 

있었다고도 하고， 단지 기도하는 터가 있었다고도 한다. 

얼음골 : 인산농원 목대기 골짜기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곳에는 얼음이 5월까 

지남아았었다고한다. 

오소리 방아굴[골] : 오소리 굴이 있어서 오소리굴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피아골 : 패골이라고도 했다. 액을 피하는 골짜기라고 주민들은 새긴다. 

큰골 : 골이 제일 넓어서 큰골이라고 했다. 

중소나무골 : 큰골로 올라가는 도중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고개로 가기 바 

로 전에 있다. 그 부근에 중간 크기의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라고한다. 

사시나무골 : 큰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고개 위 둔투리 위쪽에 었다. 사시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불렸다. 

두리봉 : 새매기 다음 봉우리로 둔투리 서쪽에 있는 봉우리다. 큰 독수리가 바 

위 옆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고 한다. 

가마봉 : 원퉁 절터 넘어가는 데를 가랴킨다. 

좁은골 : 샘말에서 올라가면 나타나는 골짜기인데 골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 

다. 

백해골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자리한 안산 너머 골짜기다. 망경대에서 원지 

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다. 

도투무골 : 장석광산에서 백토를 꺼낸 흔적으로 백토구맹이라 불리던 구덩이 

가있었다. 

고사리굴 : 고사리가 많이 났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 서울대공원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름 그대로 뒤쪽에 있다고 해서 붙 

여전 이름이다. 산골말에서 주암동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다. 

산골 : 과천저수지 부근 예술공연장 뒤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다. 골짜기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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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르면 옥녀봉 정상에 이른다. 

산악골 : 능안말과 갱맹이 사이의 골짜기로 지금은 서울대공원의 쓰레기소각 

장이틀어서 있다. 

안산 : 국립현대미술관 뒤쪽 산을 막계리의 안산이라고 했다. 

상산골 : 안산의 남동쪽으로 서울대공원 후문 주차장 쪽에 있다. 

큰골[굴] : 산골말 안쪽에 있다. 또는 서울대공원 내 절고개 아래쪽에 있는 골 

짜기를가리킨다. 

삼봄 : 큰골 맨 폭대기에 봉우리가 세 개 있어서 삼봉이라고 했다. 

매봉 : 막계리 폭포 뒤쪽으로 주암리 삼부골 뒤쪽 정상을 말한다. 옥녀봉의 오 

른쪽에 았으며 옥녀봉→매봉→삼봉→망경대로 봉우리가 이어진다. 서울대 

공원 남쪽 산봉우리도 매봉으로 부른다. 

농막골[農幕골] : 서울대공원 내 사육관리센터가 들어선 매봉 아래 응달말 옆 

골짜기를 농막골이라 부른다. 

한마당 : 과천저수지 위쪽에 있는 들 이름이다. 주로 풀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과천저수지에 물이 많아지면 잔디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물에 잠긴다. 

소앞틀 : 산골말 남쪽에 있는 좁은 들이다. 들의 일부가 과천저수지에 잠겼다. 

뒷골내의 소G집) 앞에 퍼져 있는 들이가 때문에 소앞들이 라 한다. 

햇뱅이 : 상하벌의 서남쪽에 있으며 지금의 전철 서울대공원역 부근이다. 

이 밖에도 먹물골， 파락골， 미락골， 장치골， 농막골， 구수골， 오망나니굴 등이 

있다. 

3) 막계리부근의고개 

선넘고개 : 능안말과 궁말을 이으며 주암동 주민들이 읍내에 갈 때 다나던 큰 

고개다. 고개가 길고 깊을 뿐 아니라 굽어 있다. 지금의 샤울경마공원 본부 

근처이다. 

덕고개 : 국립현대미술관 뒤쪽에 있던 고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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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고개 : 청계산 정상 근처의 고개로 높다. 서울대공원 뒤쪽 산길을 따라 좁은 

등산길을 오르면 반난다. 이 고개에서 남쪽으로 비탈을 타고 계속 내려가면 

청계사가 나옹다. 고개의 동쪽 봉우리가 과전시 · 성남시 · 의왕시의 경계를 

이룬다. 절고개의 북쪽이 과천시 남쪽이 의왕시이다. 절고개란 청계사 때문 

에나옹지명이다. 

절래미고개 : 절고개 서쪽에 있는 고개로 과천시와 의왕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 

다. ‘절래미’ 는 ‘절넘이’ 란 말로 절을 갈 때 넘는 고개란 돗이다. 고개의 북 

쪽인 막계라 쪽은 비탈이 무척 심한 반면 남쪽인 의왕시 청계동 쪽은 그리 

심하지 않아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한다. 

별양대[베랑재] : 응달말 서쪽에서 베랭이(별양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 

리킨다. 

4) 막계리 주변의 하천과 저수지 

마른개울 : 막계저수지에서 양재천으로 흐르는 개울이다. 장마철을 제외하고 

는늘말라있어서 마른개울이라하였다. 

산골내 : 청계산 봉우리의 하나인 옥녀봉 남쪽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흘러 산골말을 지난 후 갱맹이 마을 서쪽에서 과전저수지로 흘러든다. 

속개울 : 도투무골에서 내려온 물이 안골을 가로질러 내려간다고 해서 속개울 

이라고불렸다. 

과천저수지 : 몽리면적이 약 250정보이며 1956년에 만들었다(축조 당시 수리 

조합장은 능안마을에 거주한 김찬규 씨임). 원래 막계천 하류 쪽의 농엽관개 

용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공원 휴양지로 이용되고 있다. 

명마바위 : 큰골의 조류지 끝쯤에 말처럼 생긴 넓적하고 큰 바위다 6.25전쟁 

당시 이 밑에서 인민군이 주둔했고 겨울을 나기 위해 몇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두지바위 : 모양이 뒤주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밖에 거북바 

위， 마당바위 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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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담불 : 받 덤붙이다. 밭에 있는 돌맹이 등을 꺼내서 쌓아 놓은 것을 담불이라 

고 하는데， 이곳의 담불이 길어서 간담불이라고 하였다. 

점번(뻔)데기 : 잘묵이 너머 불당골 올라가는 곳에 있다. 옹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다고한다. 

이선달네 집뒤 : 마을에서 올라갈 때 개울 우측에 명마바위가 있고， 그 건너편 

동북쪽이 이선달네 집뒤다. 이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으며， 집터가 남아 있 

었다고 한다. 이선달네 집뒤 골짜기는 바람이 많이 붙어서 회오리 바람구멍 

이라고도한다. 

고래장(고려장)터 : 이선달네 집뒤 골짜기 또는 회오리 바람구멍이 위쪽이다. 

말등배:조절저수지 있는곳이다. 모습이 말등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갱맹이 폭포 : 산골말 뒤쪽에 았던 폭포다. 읍내의 동쪽에 았다고 하여 동폭포， 

물이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하여 수종폭포 등으로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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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체리 마을구성 

1) 막계1리 

막계1리에는 70호 정도가 살았다고 한다. 산 위에서부터 자연마을 이름들을 

살펴보면 십리굴(골-) - 고사리굴 - 중간말 - 샘말 - 응탈말 … 양짓말 등이 았 

다. 양짓말 아래에는 막계저수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피 

아골이었다. 주민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1978년 이주가 시작된 바로 작전을 기준 

으로 당시 살았던 호주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 호주영 

섭리굴(14호) 
감봉률 원용득 원용생 원용문 김현집 최선영 (밑으로) 김수배 
칙병모 최중신 박기왕 최윤식 송덕인 우용구 (중간의 긴담불에) 이영봉 

중간말(4호) 척중신 박기왕 최병모 최윤식 송덕인 

샘 말(13호) 
이종문 최진수 최익남 이운기 송덕봉 임병택 김광운 조일성 

이종덕 최병태 이종화 김한춘 이정호(이길로 子， 대공원 건립 전 출) 

응달말6호) 척종수최선규 최종모 

박인봉(대공원 건립 전에 출태 고상목 최원남 최병원 송의권 김건호 장정수 
박운봉(대공원 건립 전에 출타) 최철수(대공원 건립 전에 출타) 권학문 박오서 
박성산 최정용 송세용 최병기 김인기리 임용묵 유정호 권순흥 이승준 

양짓말(31호) 최원식 조무성 한덕수(덕고개) 권순현 

(도투묵굴)김순칠 

(그 밀으로) 이종진 김우하 고상현 
(늦게 교인틀이 유정호 씨 옆집으로 사서 들어옴) 조우기 구인회 손복용 

피아골(2호) 최병정 이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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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계리를 중심으로 본 과천 

2) 막계2리 

막계2리 갱매는 전체 60~70가구 정도가 살았다. 1968~1969년에 장막교회가 

들어오면서 400가구가 되었다. 장막교인들을 빼고 세보니 이주 전까지 62호가 

살았다. 이중 평해 손씨가 217}구를 이루어 2리에서는 가장 많이 사는 성씨다. 

마을 성씨및가구수 

산골말(10호) 평해손씨 10가구 

웃말(19호) 박씨 6가구， 손씨 4가구， 임씨 3가구， 이씨 3가구， 김씨 2가구， 유씨 1가구 

뒷말(5호) 이씨 4가구， 손씨 1가구 

양지말(12호) 손씨 6가구， 전씨 1가구， 유씨 2가구， 김씨 2가구， 한씨 1가구 

마누골(만우굴.5호) 권씨 5가구 

아랫말6호) 유씨 4가구， 김씨 2가구， 임씨 1가구， 이씨 1가구 

은단말6호) 오씨 1가구， 유씨 1가구， 임씨 1가구 

막계2리를 부르는 지명인 갱매는 광명을 경기도식으로 부르는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순만 씨에 따르면 옛날 비문(陣文)에 넓을 광(廣)으로 써서 광명(廣明) 

으로 불렸는데， 어느새 광명(]lé明) 표기가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막계2리 박순만 씨 댁은 웃말인데 본말이라고도 하였고 특히 이 댁을 간뱃집 

이라고 불렀다. 마을 가운데에 있어 가운데집인데， 발음을 그렇게 한 것이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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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집은 가운데 있기도 하였지만 비교적 잘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한 것 

이다. 집 앞에 연못이 있어서 연못집이라고도 분랐다고 한다. 박순만 씨는 1922 

년생으로 족보에 나온 이름은 박만규이고 순만은 호이다. 비교적 잘살았다는 표 

현을 “우리가 밥은 먹고 지냈다"고 하였다. 

그를 포함하여 밀양 박씨 규정공파 일가들의 집은 다 붙어 있다시피 모여 았 

었다. 간랫집 옆으로 한산 이씨도 살았다. 웃말 뒤로는 평해 손씨틀만이 사는 산 

골말이 있었고， 그 뒤로는 만우굴에 안동 권씨가 5집 살았다. 

장막교회를 다닌 주민은 200여 세대에 이르렀다. 막계2리는 과전에서 제일 큰 

마을이 되었다. 세입자 대책 때 전체 세입자의 수는 287세대였다. 교인이 아닌 

세입자 세대도 꽤 있던 셈이다. 이들은 대도시 주변에 일하면서 갈 곳이 마땅지 

않아 집값이 싼 이곳을 잡아 온 사람들이었다. 

3) 막계3리 

막계3리에는 능내， 궁촌(宮村， 궁안마을)이 있다. 두 마을을 합쳐서 막계3리라 

고 불렀다. 궁안마을은 현재 경마장 벌판 쪽에 위치해 았었고， 능내는 산 너머에 

위치해 있었다. 궁말에는 30가구 정도 살았고 능내에는 28가구 정도 살았다. 궁 

말은 각성바지마을로 특별히 많이 사는 성씨가 없었다. 그중 박씨가 7집 정도， 

이씨와 손씨가 각각 5집 정도， 김씨 4집， 조씨 2집 살았고 고씨， 장씨， 원씨， 윤 

씨， 백씨， 전씨 등이 각각 한 집씩 있었다. 

궁말에는 과천면 면장을 지내시던 분이 살았는데 그분이 김복권 씨 아벼지다. 

김복권 씨는 박재한η9세) 씨보다 나이가 20세 정도 더 많다. 마을에 살던 원씨 

는 김 면장의 처가였다. 박재한 씨는 막계3리 궁말에서 태어나 살다가 29세 때 

주암리로 옮겨 그곳에서 4년 살았고， 자식들 공부 때문에 상도동으로 이사한 후， 

그곳에서 30년， 그 후 안양 관양동에서 15년 살다가 일산 동문아파트로 옮겨 온 

지 6년 된다. 자식들은 현재 모두 성공하여 박사에 교수까지 여러 명 나왔다.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53 



- -“ i • ““ ‘ ‘-‘,-- -.._~-

CD 늠안말 

능안말에는 28가구가 살았는데， 그중 김녕 감씨가 반이고， 타성이 반이었다. 

김녕 김씨는 대개 3~4대가 한 집에 사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인구 

로는 전체의 2/3가 되었다. 타성으로는 김녕 김씨가 아닌 김씨가 5가구 살았고， 

나씨(羅民)는 3가구 살았는데 능안말에서 4대째 세거해 온 집안이다. 전씨(田民) 

가 2가구였고 유씨(劉民) 임씨(林.B::) 오씨(吳民)가 각기 1가구씩 살았다. 

@오가동 

건너궁말 남쪽의 과천저수지 밑에 있던 다섯 채 집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비둘기촌 

막계저수지에서 과천읍내로 가던 길에 있다. 저수지 건설 때 참여했던 노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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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집을 짓고 살았다. 지하철역인 서울대공원역 뒤편에 해당한다. 

@ 궁말(宮村) 

과천저수지 바로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었던 마을이다. 일부는 서울대공원 주 

차장으로 변했고， 일부는 없어졌다. 궁(宮)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일대가 낮은 

구릉지대임을 감안하면 구릉말이 궁말로까지 변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궁말 

은 20여 호의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산촌(散村)이었다. 그곳에는 청주 한씨들과 

전주 이씨들이 살았는데 한약방을 하는 이기충 씨 집이 컸다. 

@건너궁말 

궁말 건너 쪽의 마을이어서 ‘건너궁말 이라고 하였다. 개울 가까이 았어 장마 

가 나면 잠기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궁말은 일부만 이주하였다. 동너미(동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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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 과천국립과학관이 자리한 곳에 있던 마을이다. 궁말의 저수지 밑에는 개 

천에서 모래를 떠서 쇠를 걸러 그것을 팔아 살았던 가구가 2~3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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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막껴l러 마을조척과 생촬 

1) 식림계(植林몇) 

‘과천놈네 소치레， 남OJ놈네 집치레’ 란 말은 과천 토박이틀은 누구나 안다. 요 

즈음처럼 사료로 소를 카우면 평야지대에서도 소를 여러 마리 키울 수 있다. 그 

러나 과거에는 여름에 소몰을 대기 힘든 남양 같은 평야지대에서는 소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 과천은 논받보다는 임야가 많은 곳이다. 과천의 소는 척박한 

땅을 가는 데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밸나무를 실어 나르는 데도 유용하였다. 겨 

우내 나무장사를 다니고 나면 소가 힘에 부쳐 비쩍 마른다고 한다. 그래서 과천 

사람들은 일 년 내내 소치레를 하기에 바쨌다고 한다. 

나무 해다 팔았지. 양반이구 상놈이구 팔아야 먹구 살지. 전엽이야. 여기 사 

람들은양반이래두소용없구 상놈이래두소용없는거야. 여기 사람들은농 

사는， 저 바닥은좁은 데서 농사를 지어가지구 지탱 못하니깐 밸나무 장사해 

가지구 먹구시는 거에요. 그래서 과천 사람들을과천 밸나무장수라고하는 

거예요. (이하 r과천시지J 5권 중 강성복의 식림계 글 인용) 

청계산 식림계는 송계의 전통 혹은 19세기 후반의 산림 입회관행(入會隨Ï)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계산 식림계가 조직되는 배경을 이해하 

기 위해 일채의 식민지 임정(林政)을 살펴볼 펼요가 있다. 일제가 조선의 산렴을 

수탈할 목적으로 「삼림법J (1908)을 만들고 그것을 「삼림령J(1911)으로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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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흐름 속에서 청계산 식림계가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청계산 식림계의 운영 실태와 해체 과정을 식림계 자료와 현장에서 확인한 촌로 

들의 증언을 통하여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흔히 송계는 ‘산림의 보호와 이용을 목적으로 조직된 계’ 또는 ‘소나무숲이라 

는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결성된 조직체’ 로 이해 

하고 있다. 그러나 송계는 단지 소나무의 보호와 이용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들 

의 생활사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멜나무와 비료의 수급 

원이 되었던 동시에， 가난한 민초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도 했다. 

“우리 동네 사람틀은 송계산판(松햇山:t:ro 파 먹고 살았어요"라는 토박이 주민 

의 회고담은 마을공동체에서 송계의 기능이 어떠했는지를 대변해 준다. 아울랴 

임목(林木)의 생산과 유실수의 방매(放賣) 산전(山田) . 화전야田)의 개간 등에 

서 드러나듯이， 송계를 조직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일정한 금제않制) 아래 산 

림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동중재원(洞中財源)을 확보하고 각종 긴급사에 대 

응했다. 과천정부제2종합청사가 들어선 자리는 인삼시범단지였고， 이곳 막계라 

는 저수지 건설로 추워진 곳이다. 이전에는 딸기농사 정도를 조금씩 하였고 님l 

닐하우스도별로없어 밸나무해다가말죽거리에 파는사람들이 있었다. 

일제시기에 과천변에 속한 6개 리(막계 · 갈현 · 주암 · 문원 · 관문 · 하려)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밸나무를 해 왔던 구역이 별도로 존재했다. 그것은 각 동리 

단위로 조직된 산림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당시 과천의 산림계는 크게 

청계산과 관악산 구역으로 대별되었는데 예전의 입회관행에 따라 막계 · 주 

암 · 갈현리 등은 청계산으로， 문원 · 관문 · 하리는 주로 관악산의 산림을 관리 

하며 밸나무와 풀을 채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유림을 매개로 한 청계산 

식립계와관악산산림계는과천의 대표적인 산림조직이었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식민지정책을 수립하면서 한국의 천연자원을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호F국의 산림은 빈약한 식민재정에 큰 도 

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초과 이윤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통감부시기에 이미 호F국 산럼에 대한 일본인의 이권 

확보’ 라는 일제의 엄정 기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기조는 아직 추상적인 것 

으로， 한국 산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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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바를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었다. 

일제는 임업행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조직체계 구성을 서두르는 한편， 법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08년 한국정부에 「삼림법」을 제정 · 공포토록 하였다. 

이 법은 한국정부에 초빙되었던 토우케 미츠유커[週家充之]가 일본 법령을 기초 

로 비밀리에 입안한 것으로 한국의 산림구조를 재편하고 일본식 임정을 이식하 

기 위해 제정되었다 r삼림법」 제정은 일제의 식민지 산림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펼수적인 선결조건이었다. 특히 일본인 임업자본가들의 요구와 식민지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일제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이었다. 

그 핵심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 설정이 일본인 자본의 침입을 정당화한 

것이었고， ‘지적신고’ 조항은 장차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화하였을 때 대규모의 

국유렴 창출을 통한 산림 수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삼림법」의 공포로 법적 근거를 갖춘 일제는 드디어 1910년 임적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전국 임야의 50% 이상이 국유림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업을 통 

해 얻어진 중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일제는 한국의 임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 

까 에 대한 의견으로 이른바 「한국 임야정리에 관한 의견서i이하 ‘의견서’ )를 

제출하였다. 1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의견서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지적 신고 

를 하지 않은 산림은 일단 국유림으로 편입하고 이후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을 제 

안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이미 언급한 대로 국유림 창출을 통한 식민지 엄정 

의 실현， 즉 ‘일본 자본의 한국 산림 점유’ 라는 목적이 숨어 있었다. 

의견서에 기초한 임야조사사업은 철저하게 신고주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따 

라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산림 연고권이 있으면서도 문서에 밝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국유림으로 편입되었고 사유림으로 설정될 경우 임야세를 많 

이 물게 될 것을 염려한 산주 중에는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 

다. 청계산이 국유림으로 편입된 것은 바로 이 무렵으로 생각된다. 

일제는 「삼림법」 제정 이후 3년 만에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미명 아래 이 

법을 폐지하고 「삼림령」을 공포하였다 r삼림법」에서 「삼림령」으로의 개정은 

‘부분렴제도’ 에서 ‘조림대부제도(造林貨付制度)’ 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조림대부제도란통감부시기에 일본인의 조선산림 점유를가능하게 했던부 

분림제도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더욱 강력하게 일본 자본과 일본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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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유인정책을 취하고자 만들어진 조처였다 r.삼립령」 제7조를 보면， “조선 총 

독은 조림하기 위하여 국유 산림을 대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에 성공한 경우 

그 산림을 양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일변 조림대부제도의 목 

적이 황폐한 조선의 산림녹화를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조항으로 조림대부를 받은 실적을 살펴보면 일본인의 한국 산 

림 점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나라가 관리해야 

할 국유림을 일반인에게 조림시켜 양여하겠다는 계획은 일본의 북해도를 제외 

한전세계 어느곳에서도볼수없는식민지에서의 임야수탈방법이었다. 

조림대부제도의 허용면적은 무제한이고 유료대부였다. 다만 특별연고 산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부하였고 관묘(官혐} 역시 무료로 양여하였다. 또한 「삼림 

령」을 공포한 이듬해인 1912년에 ‘조림사업 성적 인정에 관한 건’을 결정했지 

만， 1923년 개정에 의하면 평균 임목도 7/10 이상， 천연 조림구역은 임령 8년 이 

상， 인공 조림구역에서는 식재 후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대부기간의 

완료 여하와 관계없이 성공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산림을 무상 양여했다. 결국 

조림대부를 받는 것 자처l가특권이었던 셈이다. 

191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된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총건수 중에서 일본 

인에 의한 조림대부 건수는 3%에 불과하지만 대부면적은 47.1%를 차지하여 일 

본 자본이 소유한 산림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로써 조림대부 

제가 식민지 한국에서 주요한 임야 수탈방법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마. 

국유림으로 귀속된 청계산 역시 조림대부제가 실시되면서 일본인 시노다 켄이 

치[練田玄一] 외 1명에게 대부되었다. 

청계산은 촌락 부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마. 

그러나 대부 허가가 일본인에게 떨어지면서 청계산에서 밸나무를 채취하던 관 

행은 통제를 받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입산을 단속하는 일본인 대부업자와 충 

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날이 갈수록 원성이 높아져 민원이 야기되었음은 

자명하다. 연고임야얘象故林野)에 대한 입회관행의 배제는 밸나무에 의지해 왔던 

인근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일거에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랜 세월 연고권을 행사해 왔던 촌락민들은 일본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 

한 청계션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다. 1915년 10월 1일 작성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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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에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위기의식이 나타나 있다. 

시흥군 과천면과 신동면에 걸쳐 있는 청계산 국유림은 시노다 켄이치 외 1명 

에게 대부가 허가된 것이나 해당 산은 마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타 

인이 경영하는 것은 그 이해의 영향이 크므로 마을 사람들은 사노다 켄이치로부 

터 대부권을양도받아서 조렴경영을하기로 서약하였다. 

이는 청계산이 일본인에게 대부된 뒤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음을 시사 

한다. 이같이 빼앗길 위기에 놓였던 청계산은 주민틀이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대부권 양도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양도인 시노다 켄이치에게 허가된 후 오늘까지 관청에 납부해야 할 

대부요금은 양수인이 지불할 것’ 둘째는 ‘양수 이후로 해마다 대부료 납부는 물 

론 별지의 식림계를 조직하여 양도인에게 대부 청원할 때 원서에 첨부된 사엽계 

획을 계승하며 매년 조림을 시행할 것’ 이다. 결국 청계산 식렴계는 일본인에게 

대부된 청계산을 되찾기 위한 지역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만들어 낸 산물이었다. 

1913년 평안남도에서 「산림보호규약」을 공포하여 산림조합을 조직하도록 한 

것이 우리나라 산림조합의 효시이다. 이듬해에는 함경남도에， 1915년에는 경기 

도에서 산람조합을 조직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해에 청계산의 대부권을 주민들이 

양여받는 조건으로 식림계 조직을 서약하였다. 청계산 식림계는 그 이름과는 무 

관하게 산림조합과 통일한 성격의 조직체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제 초기에는 산림 소유권 정리를 빨리 끝내기 위한 협조와 소유권 

확립을 위한 신청， 이의제기 등 산림재산권 정립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조직이 

필요했다. 그 때문에 관의 권장과 민간의 펼요에 따라서 1917년 암야조사사업이 

착수되면서 산림조합과동리 단위의 산림계는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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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산식림계자료 

청계산 식림계와 관련된 자료로 계원명부， 청계산 식림계 규칙， 출자대장， 탄 

원서 등이 현전하고 있어 그 실체블 밝히는 데 소중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직인과 각종 인장류 엽서 묘역도 등이 남아 었다. 이들 자료는 과천문 

화원 최종수 원장이 소장하고 있다. 

(1) r청계산 식럼계 계원명부」 

두꺼운 표지 속에 않은 패지를 양변으로 접어서 만들었다. 모두 6장 12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에 12명씩의 주소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단에는 가입원인 

과생년월일， 비고란이 마련되어 있으나대부분공란으로남겨져 있다. 

계원명부에는 막계리 이병설을 포함하여 모두 136명의 명단과 주소가 각 리별 

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막계리가 6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마음은 

신동면 신원리(현 서울시 서초구)가 36명으로 뒤를 잇고， 그 밖에 주암리 15명， 

관문리 6명， 문원리 1명， 기타 11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식림계의 조직범위는 

청계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막계리를 위시하어 신원리와 주암리 주 

민이 대다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청계산 식림계원 중에는 경성부 6명을 벼롯 용인 · 광주 및 강원도 · 충청도 등 

에서도 식림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선대의 묘소가 청계산에 있거 

나 토지 소유 등 일정한 연고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하여 식림계 규 

칙 제4조에는 “본 계는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 관문리 · 주암리 및 신동면 신원 

리 주민으로 조직한다. 단 위 마을 주민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하게 한다"고 되어 았다. 곧 4개 리 외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도 

예외로 가입 자격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경성부에 거주하는 한규설 

은 대한제국에서 참정대선을 역임한 인물어다. 

앨나무에 의지하다시피 했던 막계리의 경우 자연마을을 구성하는 원막계， 광 

명， 능안말， 궁말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부분 식림계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인 

다. 당서 막계리의 주요 성씨인 전주 최씨， 평해 손씨， 전주 이씨， 청주 한씨，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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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식림계 계원명부j20X27.5cr이 묘지와 본문 

양 박씨 등이 모두 등장한다. 특히 광명의 평해 손씨는 가장 많은 호수가 식렴계 

원으로 참여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식림계는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것이 아니라 

산림 대부를 원하는 가구에 한해 자유롭게 그 의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왜냐하 

면 식림계원은 가입금과는 별도로 대부면적에 따라 매년 정해진 입야세를 납부 

했을 뿐 아니라， 조림을 위해 펼요한 경비와 인력을 부담할 의무를 졌가 때문이 

었다(제5조). 또한 규칙에는 추입자에 대한 조항이 없고 식림계가 출범하는 이 

듬해에 한 차례 딱계리와 관문리에서 3명의 계원을 받아들인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입계는 불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림계의 조직은 계장 1명， 부계장 1명， 이사 4명， 평의원 20명으로 구성되었 

다. 이사가 4명인 것을 보면 규칙에 규정된 막계려， 관문리， 주암리， 신원리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만기시 

에 재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잔여 암기에 한 

해 보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평의 

원 제도인데， 아마도 이것은 여러 마을에서 계를 구성한 까닭에 평소에는 이들 

임원이 중심이 되어 효율적으로 식림계를운영한 것으로볼수 았다. 

청계산 식림계에서 보유했던 산림은 막계리 산65번지와 주암리 산76번지 일 

대이다. 총면적 415.8정보(약 125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산람이었다. 주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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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일제시기에 임상이 좋았던 정계산 밑은 종중 명의나 사유림으로 설정된 

땅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잡목 투성이인 상봉 주변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 

기에 일찌감치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 구체적인 연도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1910년 엄적조사 직후에 이미 국유림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것은 1911년 「삼림령」에 명시된 ‘조림대부제도’ 에 따라 당시 국유림인 청계산을 

일본인 시노다 켄이지 등에게 대부한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므로 산림을 빼앗긴 막계리 등 인근 주민들이 1915년 청계산을 되찾기 위 

해 삭림계를 조직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r청계산 식림계 규칙」 저]4조 

에는 식림계를 결성한 목적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2) r청계산 식림겨l 규척」 

「청계산 식림계 규칙」은 그 운영 내력을 파악할 수 있는 1차 자료가 된다. 한 

지를 양면으로 접은 표지를 포함하여 4장으로 되어 있다. 한문과 일어로 혼용된 

이 규칙은 16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계산 식림계를 조직한 목적과 조림 계획， 

가입 자격， 계원의 의무， 임원구성 등을실었다. 

「청계산식림계규칙」 

제1조 본 계는 청계산 식림계라 칭한다. 

제2조 본 계의 사무소는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10통 1호에 둔다. 

제3조 본 계는 계원의 애림사상을 함양하고 또 필요한 밸감衛해 용재의 수 

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청계산 국유임야를 대부받아 조림하는 것을 목 

적￡로 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묘포(힘固)를 설치하고 

묘목을 기른다. 단 묘목을 생산할 때까지는 구입 묘목을 심어야 한다. 

제4조 본 계는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 관문리 · 주암리 및 신동면 신원리 

주민으로 조직한다. 단 위 부락 주민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가입하게한다. 

제5조 본 계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경비와 노력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단 부담할 비율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 계원이 전항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는 과태금을 징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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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본 계는 매년 사엽년도의 잉여금을 계회의 결의에 따라 익년도(習年 

度) 이월금 또는 계의 기본금으로 적렵한다. 

제8조 삼림의 주 · 부산물은 계원 각자의 연료 및 용재로 사용하고 그 잔여 

분은 판매하여 계자금에 넣거나 계원에게 분배한다. 상기 배분방법 

은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9조본계는다음의 임원을두되 명예직으로한다. 

계장 1명， 부계장 1명， 이사 4명， 평의원 20명 

계장 및 기타 임원은 계원이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만기 

시에 재선할 수 없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결선거를 실시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다. 

제10조 임원의 사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계장은 본 계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정리한다. 

2.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대리한다.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65 

3. 이사는 계장의 지휘를 받아 제반 사무를 분장한다. 



4. 평의원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11조 본 계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계원 1/3 이상이 회의를 요구할 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12조 회의의 의장은 계장이 되고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져장이 대리 

한다. 

제13조 계장은 계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만 회의를 개최한다. 

제14조 계회의 의사에 관한 세칙은 계회에서 정한다. 

제 15조본계의 사업년도는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 일 마감한다. 

제 16조 샤엽 진행에 관한 세칙은 임원이 정한다. 

식림계를 조직한 목적이 조림을 통한 밸감과 용재 수급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 

게 언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계원이 여기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노력을 태 

만허 할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는 조항을 두어 조림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피력하였다. 

삭림계에 대부된 청계산의 면적은 415.8정보이다. 그런데 1916년 작성된 「출 

자대장」에 의하면 전체 면적은 계원들이 공동￡로 관리하되， 개인별로 산림을 

분할하여 각각 대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가장 넓은 면적을 대부받은 사람은 

막계리에 사는 최봉기로 28정 4반보(약 8만 5，000평)이고， 최소 면적은 관문리 

정경백으로 고작 2반보(600평)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 계원 간에 이처 

럼 차야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유림으로 설정되기 이전의 산림 

소유관계를 일정하거l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r:출자대장(出:월훨帳)J 

식림계 운영과관련한출자내역으로 막계리 주민구성을파악할수 있게 해 

준다. 계원의 주소와 이름， 대리인， 그리고 개인별로 대부받은 연윌일， 과목(가 

입금과 대부료)， 지번， 지적(地f해， 등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식럼계 발족 

입계금은 60전이고 대부 산림은 7등급으로 나누었다. 주민 중 최병훈(崔炳勳)의 

생몰연대(1871~1930)를 근거로 이 문서가 1915년 식림계 조직 이후에 작성된 

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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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대짚(20 x 27. 5an) 표지 

막계리 

李炳l힘 崔炳勳 李奎憲 林￡財멍 權iF<.斗 李炳鎬 孫尙然 f윈*~ 李J!Z짧 

田永雲 朴元植 李益善 朴景岩 李奉양IJ f힘明鎭 fMt秀 李承奭 Hi‘믿、然 

李元根 f험炳國 램f土萬 짧IJ春範 權止짧 林錫煥 짧IJ尙煥 劉l在챈 李定來

申夏雨 申龍雨 崔學千 金昌}I면 렐폐옳 t섣德)1면 *微天 }섣k패댐 宋慧힌풍 

金壽一 崔準澈 崔松植 金慶和 (이상 40명) 

「출자대장」에는 식림계 출범 당시 가입금은 전 계원이 모두 60전씩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료는 해마다 불하된 산림의 면적과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즉， 당시 청계산의 등급은 모두 7등급으로 나뉘었는데， 1정보(3 ，000평) 

를 기준으로 1등급은 70전， 1하(下)는 60전， 2등급 50전， 2하는 40전， 3등급 30 

전， 3하는 20전， 등외는 10전으로 하였고， 등급을 막론하고 연 2회 납부히는 것 

으로 기록되어 었다. 당시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대부료를 내지 못해 밸나무 

로 대신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일제시기에 식림계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계원들에 의한 배타적인 점유권이 인 

정되었다 4개 리 외의 타동 주민은 엄격하게 입산이 통제되었으며， 이를 어기고 

멜나무를 하다가 발각되면 지게를 빼앗기기 일쑤였다. 또한 벌목 등 심하게 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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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俠)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관에 고발되었다. 이를 위해 산림 감시를 전 

담하는 순산원을 별도로 두기도 했고 밸나무철이 도래하면 마을별로 계원들이 

조를 짜서 산림을 순산했다. 갈현동 주민에 따르면 당시 관악산 산림은 나라에 

서 월급을 받는 산감이 관리를 맡았는데 입산이 허락된 계원들은 지게 윗부분에 

멸도장[火印]’ 을 찍어서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때문에 산림계원이라 할 

지라도불도장이 없는지게를지고가면 입산을불허했다는것이다. 

별채는 식립계원들이 관에 허가를 얻어서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때 얻어진 

주 · 부산물은 계원 각자의 연료와 용재로 사용하고 그 잔여분은 판매하여 계 자 

금으로 삼거나 계원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 분배 방법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가을걷이를 마지면 연말에 식림계원이 모두 참석하는 총 

회를열어 임원을선출하고제반계무를결산했다. 

(4) r탄원서 團願書)J

시흥군 과천면과 신동변에 걸쳐 있는 청계산 국유림은 반수 이상이 시노다 켄 

이치[條田玄一] 외 1명이 대부 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해당 산은 그 밑의 미을 사 

람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이들로 

부터 대부권양도를받아조림경영을하게 된것이다-

1. 양도인이 지금까지 관청에 납부한 대부료를 양수인이 지불(支용)한다. 

2. 양수 후에는 매년 대부료 납부는 물론 별지의 식림계 조직이 사업계획을 

내어 조림(造林)을 실행하도록 한다. 

以上

大正四年十月-日

시흥군과천면막계리 十統一戶李炳I혐 

도혜νX戶 崔炳九(*炳勳의 初譯)

李奎憲‘ 林짧a 權*斗 李~p;鎬 李炳益* 孫平國*H싸며끓* 孫秉~

李承짧 田永雲 朴없면 李益善 朴景岩 李奉$IJ 孫明鎭 f쥔秉秀 李承奭

孫，댄、熱 韓大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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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元根 孫永熱* 孫炳國 f쩌土萬 짧IJ春鎭 햇P寅煥 權止鎬 林錫煥 짧IJ尙煥 

짧IJ在淳 李定來

申夏雨 申龍雨 崔學千 金昌}I떡 崔폐基 t쉴德l떠 崔炳文* ;J; I敬七*않炳弼 

宋慧善 金聖道

金壽一 崔~r聽* 崔準澈 崔松植 元錫해* 金앓和 뚫奇澈* 孫春t곱* 朴善文*

崔貞植*權聲集*

*廠天 李龍興* 李春元* 李範秀* 林폐鎭* 林景熙* 韓鳳烈* 孫宗熱*

1911년 일제의 「삼림령」에 근거한 조림대부제도가 일본인 산림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이며， 당시 청계산을 둘러싼 갈 

등과 식림계가 조직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려 준다. 즉， 정계산이 일본인 시 

노다 켄이치 등에게 대부되자 탄원서를 제출하여 대부권을 양도받는 대신 식림 

계를 조직하여 조림사업을 시행한다는 서약을 담고 있다. 시흥군 과전면 이병설 

외 121명의 연명으로 되어 았으나 투 명의 날인이 빠져 있다.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 69 



(5) 식림계 인장류 

직인 2개와 고무인 4개가 있다. 직인은 @ ‘청계산식림계장지인(淸漢山植林模 

長之印)’ @ ‘청계산식림계회계인(淸漢山植林模會計印)’ 인데， 사각형의 직인에 

는 세로 글씨 세 줄이 양각되어 있다. 고무인은 @ 횡으로 새긴 ‘청계산식림겨l 

精漢山植林模)’ @ 우편물의 곁봉에 찍는 ‘친전(親園’ @ ‘지급(~急)’ @ 봉함 

을 뭇하는 ‘함(힘뼈’ 이 있다. 

(6) r묘적계(養籍屆)J 

1915년 1월 16일에 작성하였다. 호적과 마찬가지로 분묘에 대해서도 관련 사 

실을 신고하도록 한 일제 방침에 따라 막계리에 거주하는 최병구(崔炳九)가 제주 

(짧主)이며 묘주(훌主)의 15대 종손(宗孫)인 신고자(申告者) 최상철(崔尙빼을 대 

리하여 작성한 문서다. 영등포경찰서장 앞으로 신고하였고， 측량도와 묘지약도 

가 첨부되어 있다. 신고사항은 각각의 기(基)를 단위로 작성하며， 한 예를 들면 

다음과같다. 

一. 環훌의 位置 始興혜3 果川面 莫i쫓별 莫i쫓i同 淸漢山西麗 소혜3소面소및 

崔炳九所有山

一.死者의民名 崔블쫓 

許f\:

- 死t年月 日 開國 70년(1461년) 12월 9일 死"è(死因不뚫 

開國 74년(1465년) 10월 12일 死亡

- 察主의 {主所 民名 樓山휠ß 面 死者의 15代孫 崔尙澈

-參考 合쫓홉 

70 ·막계리마을지 



「묘적겨1"(24.2x 16.4anl 

(7) 증명서류(證R願書) 

1926년 3월에 막계리 최병훈이 영등포경찰서 과전경찰관주재소장 앞으로 막 

계리에 있는 묘지의 위치와 망자의 이름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원서따i편) 

다.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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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존재증영원(19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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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묘지존재증명원」 

1926년 3월 막계리에 거주하는 식림계원 최병훈이 청계산 식림계 명의로 과천 

순사주재소장 앞으로 보낸 묘지존재증명이다. 청계산에 위치한 전주 최씨 선대 

의 묘지 존채 사실을 공인받기 위하여 청원한 것인데， 분묘의 위치， 매장자의 이 

름， 사망연월일， 매장자와 쇄주자(察酒者)의 관계， 제주의 주소와 이름， 적요(쐐 

要)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1919년 분묘존재증병원의 수신처는 영등포경찰서 

과천순사주재소로 기록되어 있다. 봉투와 청원서가 함께 남아 있다. 

(9) 시흥군삼럼보호조합 표창장 

1926년 12월 15일자로 시흥 

군삼림보호조합에서 막계리 

최병훈에게 내린 표창장으로， 

군내에서 소나무 쐐기[松뾰 

觸]， 구제[騙除] 작업을 벌인 

결과 성적이 우수하여 표창하 

고 부상으로 온툴이궁이[溫突 

禁口] 한 개를 수여한다는 내 

용이다. 조합장은 일본인 카미 

오오사무神尾修]다. 

8.15해방과 더불어 청계산 식림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와 함께 식림 

계원 136명의 공동명의로 지분등기가 되었던 관할구역의 산림은 매각이 진행되 

었으나 소유권 문제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몇 차례의 지루한 재판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계원별로분할등기를 얻어서 매각의 단초를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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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군산림보후조합에서 막계리 주민 최병훈에게 준 표칭장 
(1926. 12. 15, 전주 최씨 문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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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묘직원 임명ε1(1942) 

3) 서당 

마을 주민의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서당은 1리 응달말에 있던 서당이다. 그 

이전에 양짓말에 서당이 있었고， 도중에 잠시 끊어졌다가 응달말 서당이 1950년 

대초부터운영되었다고한다. 

서당을 다닌 사람들로 막계1랴에서는 최종숙， 이종진， 최병숙， 최진수， 최복 

남， 송덕흥， 이종필， 고문자， 박송숙 등이며 2리에서는 김용호， 유영하， 변원구， 

유용철， 권용하， 손천태， 손선태， 오영수， 손기태， 이창열 등이었다고 한다. 서당 

에서는 주로 r천자문」， r소학」， r명심보감」 등을 가르쳤다. 

막계3리 능안말에서는 김정규(88세) 아버님인 김형만 씨가 자신의 돈을 들여 

능내서당을 차렸다. 서당은 마을 공청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을 공청은 김형만 

씨가 자신 소유의 터를 기부하여 지은 것이다. 서당에는 학생이 20명 정도 있었 

는데 주로 주암리， 하랴， 막계리 등지에서 왔다. 외지에서 서당 선생님 한 분 모 

셔다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은 학비로 일 년에 곡식 랫말 정도씩 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기 어려워 서당은 대략 1934년쯤에 차려서 4년 정도 유지되다가 없 

어졌다. 서탕에서는 주로 r천자문J. r명심보감」 r소학」 r대학」 순으로 배웠다. 

일제시가 막계 마을의 서당은 이곳 전주 최씨 판윤공파 26세인 최용식(崔庸 

74 .막계리마을지 



植， 1863~1943)과 관련이 있다. 문묘 직원을 지낸 그는 성재 허전(듭꺼편， 1797~ 

1886)의 문인이다. 허전은 철종의 명을 받아 「사의(士않)J를 편찬하였고， 병조 · 

형조 · 이조 참판과 한성판윤 · 형조판서 · 성균관동지사 · 경 연지사 · 홍문관제 

학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조판서에 오른 학자다. 궁말에는 과천면장을 지낸 김복 

권의 아버지가 만든 글방이 있었는데 몇 년 되지 않아 없어졌다. 

4) 근대교육 

막계리 주민들의 교육열은 그리 높았던 것 같지 않다. 1982년 이전에 과전에 

는 중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도 포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없었다. 

그러나 마을 출신 대학생은 3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학교가 멸고 교통이 좋지 않 

아 과천공립국민학교를 다닌 학생틀은 대개 과천읍내까지 매일 4km를 걷어 학교 

를다녔다고한다. 

현재 과천시에는 다음과 같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그리고 고등학 

교 4개교가었다. 

초등학교:과천초등학교，문원초등학교，청계초등학교，관문초등학교 

중학교:과전중학교，과천문원중학교 

고등학교:과천고등학교，과천중앙고등학교，과천여자고등학교，과천외국 

어고등학교 

여기서 과천 중앙동 온온사길에 위치한 과천초등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 

른 초등학교의 유래도 알 수 있다. 

과천초등학교연혁 

1912. 04. 01 : 과천공립보통학교μ년제)로 개교(첼L급 편성). 

1924 : 1922년에 「조선교육령」이 발포되어 교육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어 

이 해부터 시흥군 관내의 한국인 학교로는 최초로 6년제 교육 실시. 

악계리의 어제와 오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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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초등학교 40회 즐업 기념사진(195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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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04. 02 : 과천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 04. 01 : 과천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81. 03. 01 : 병설 유치원 개원 

1982. 09. 01 : 문원초등학교 개교로 711명 분리 

1983. 03. 01 : 청계초등학교 개교로 478명 분리 

1984. 03. 01 : 관문초등학교 개교로 644명 분리 

2007. 02. 17 : 제93회 졸업식 249명으로 그동안 총 13 ，8커명이 졸업 

2007. 03. 01 : 총 34학급 편성， 특수학급(1) ， 유치원 3학급 

과천중학교는 1982년 1월 26일에 15학급을 편성하여 인가를 받고 개교하였 

다. 과천고등학교는 1984년 11월 27일에 9학급을 갖추고 개교하였다. 과천문원 

중학교는 1989년 1월 27일에 4학급으로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능안말 김녕 김씨의 차종손 김진우(1935년생) 씨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수원 

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과천초등학교로 전학했다.34회로 1948년 졸엽하였다. 시 

흥군수상을 벼루집 1점 부상과 함께 수상하였다. 이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학 

교를 다녔고 대학 졸업 때까지도 주로 외지애서 거주하였다. 고향을 떠나 있었 

지만 거의 대부분 주말이면 고향집에 와서 머무르고 갔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 

는 서울 상도동에 거주하였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수원 영화동에서 통학하다가 

이후 서울 상도동에서 생활했다. 

5) 새마을운동 

1970년대 초반 막계리 주민들은 농사를 주엽으로 하였지만 부업으로 도시민 

틀의 부식거리가 될 수 있는 야채나 채소류를 카우는 초식농사를 병행하였고， 

여성들은 청포묵과 도토리묵을 만들어 내다 팔았다. 그리고 청계산에서 벨감을 

채취해 마치-를 이용해 서울로 내다 파는 멜나무 장사를 하였다. 

1970년 8월 8일에 열린 시흥군의 읍면장 회의 지시사항에는 ‘새마을가꾸기운 

동’ 이 포함되어 었다. 당시 시흥군 110개 랴에서 행해졌던 새마을사업의 주된 내 

용은 새마을가꾸기， 지붕개량 1 ，921건과 총 10km의 7개 농로개설 등이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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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I흥깨Tlt을효t~1 

r씨} 샅 향 

시흥새마을화보(시흥군， 1973) 

새마을가꾸기 사엽으로 미을 안길 확장 1 ，225건， 소하천 개보수 22건， 농업용수 

시설관리 2건， 사방 2건， 간이급수시설 3건， 공동정호 173건， 공동빨래터 32건， 

하수구 개보수 377건， 공동변소 건립 1건， 마을회관 건립 10건이 추진되었다. 

1972년과 1973년에 발행한 「시흥새마을화보」에는 과천에서 새마을운동이 어 

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내용이 실려 있다. 

화보집에는 ‘우리군의 새마을지도자 란이 있다. 1972년 화보에는 관문리 김 

금철(56세)， 문원1리 김충원(43세)， 문원2리 김훈(56세)， 문원3리 김추성(53세)， 

막계1리 김우하μ0세)， 막계2리 손형태(45세)， 하1리 남궁작(37세) , 하2리 신학수 

(30세)， 갈현1리 이용진(60세)， 갈현2리 이순영 (50세)의 얼굴이 있고， 1973년에는 

막계3리 박일선， 하3리 송효석， 주암1리 이정출， 주암2리 김신배의 얼굴이 살려 

있다. 당시 막계리 새마을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막계1리 : 소교량 가설(길이 6m 폭 5m) 간이급수시설 설치로 13호 가정 

에수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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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계1리 새마을사업 관련 사진(앉아 있는 사람은 김우하 씨). 사진 중앙의 재마을 건설’ 묘지E뻐|는 ‘협동하여 일 
뜰이 가꾸어 후손들에 영광주;l:f'는 표어가 적혀 있다. 

막계2리 : 교량 가설(길이 6m, 폭 5m), 암거 설치(길이 2m, 폭 2m). 

막계3리 : 석축 쌓아 마을 안길 확장(50m) , 화단 설치. 

장대흥(1936년생) 씨는 장흥수 면장 후임으로 1980년 7월부터 1982년 6월까지 

과천면의 마지막 면장을 지냈다. 그는 1962년 면서기(촉탁)를 시작으로 30년 6개 

월간 과천에서 공직생활을 했는데 1972년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는 면사무소 

총무계장이었다. 식목일에는 식목작업을 지도하고， 주민들의 공동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막계랴 전주 최씨 가문의 종부인 조용기 (1941년생) 씨는 1975년에 막계리 부 

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원연수원에서 1주일간 새마을교육을 받고， 경기도지 

방공무원교육원에서 4박 5일 새마을지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1976년 새 

마을공로 표창도 받았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면사무소에서 여는 부녀회 회의에 

나갔으며， 마을별로 배당된 물건을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보급하고， 절미운동을 

홍보하고 산아제한을 위한 약을 마을에 돌라는 일 등을 주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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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막체리 마을이 사라지다 

1) 강제 개발 

막계1리가 있던 자리에는 현재 서울대공원 동물원 · 식물원이， 막계2리에는 

서울랜드가， 그리고 그 사이 언덕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섰다. 서울대공원 

은 87만 평의 동 · 식물원을 포함하여 모두 163만 평이 넘는 넓은 시설이고， 동물 

원과 언덕 하니를 사이에 둔 막계2리 25만 평 공간에 서울랜드가 있다. 

서울대공원 조성 과정에 대해 주민틀은 당시 정치인틀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막계리 일대에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 

춘이 소유한 땅이 많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개발될 수 없었다. 그래서 김 

재춘이 대통령을 움직여 그곳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서울대공원을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과천면장이던 장흥수 씨는 청계산 일대와 막계리에 중앙정보부장의 땅 

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일대의 전 · 

답 · 대지를 포함한 임야를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하반기부터로 그 넓이 

가 136만 평이나 되었다고 한다. 막계리 주민이 대다수인 식림계 소유 임야를 매 

입한 사람도 제3공화국 시절에 중앙정보부 실세였던 김재춘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식림계가보유했던산림에 인산농원을설립하였다.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것은 1971년 7월 30일이었다. 이후 2년이 

지난 1973년 가을경에 대통령이 현지시찰을 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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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 향상되었으니 국민을 위한 대규모 휴식처도 필요해졌으므로 이곳을 서울 

시민을 위한 대공원으로 개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김재춘의 주장이 

었다. 그러나 1974년 8월 15일에 있었던 문세광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실행에 옮 

기지못했다. 

김재춘 씨는 양어장과 목장을 운영하였다. 김재춘 씨 밑에서 산림감수를 보던 

김영기 씨의 권세가 컸다고 한다. 서울대공원으로 들어간 땅 잔체의 70%가 그의 

소유였다는 이야기가 었다. 이후락 정보부장이 북한을 다녀와 평양에 큰 공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창경원밖에 없으니 공원을 만틀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고 한다. 김재춘이 땅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경기도가 당시 

에 재정력이 없으므로 서울시에 지시해서 김재춘 농장을 매입하거l 하고 대신 농 

장은 부천으로 옮겨갔다. 

1974년 9월에 서울시장으로 부입한 구자춘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과전에 건설 

하기로 한 서울대공원을 서울시가 건설하여 운영히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여 

서울대공원 건설계획은 서울시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1977년 1월， 서울시에서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산림을 일괄 매업함으로써 지금의 서울대공 

원으로 모습을 바꾸게 되었다. 서울시가 ‘남서울대공원 건설계획’ 을 대대적으로 

발표한것은 1977년 1월 10일이었다. 

서울시에 의한 대공원 건설 발표가 있었지만 시행까지는 1년 반 이상의 세월 

이 흘렀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1978년 2월에 김재춘이 과천면 막계리 일대 

136만 평의 땅을 기부채납을 할 테니 대공원 개원 후 운영권 일부를 이양해 탈라 

고 요구해 왔다 r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 설치조례」가 공포된 것은 1978년 5월 

30일자 서울시조례 제659호였다. 태평로1가 지금의 서울시의회 건물에 간판을 

걸고 건설사업소가 일을 시작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대공원 부지에 관한 서울 

시 방침이 결정된 것은 1978년 10월 7일이었다. 그리고 10월 30일 오전 10시에 

막계리 현장에서 서울대공원 기공식이 열렸다. 

그 과정에서 장막성전 신도들의 끈질긴 저항이 있었다. 교당과 주택 철거， 대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막계저수지를 둘러싼 대책 1979~1980년 제2차 석유파 

동으로 공사규모의 축소 또는 유보 기간연장 등 걸림톨이 있었다. 이라한 사연 

들로 인해 6년의 장기공사를 거친 다음 1984년 5월 1일 서울대공원은 개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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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울랜드는 그로부터 4년 뒤 1988년 5월 11일에 준공되었다. •• .. ~‘ 

“ ‘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막계리 사람틀은 추첨을 통해 문원동 이주단지로 입주하 

였다. 그 시기는 대체로 1979년과 1980년의 일이었다. 이주 당시는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아 생활하기가 불편하였다. 이주한 지 4~5년이 지나서야 살 만한 환경 

이 되었다. 문원 1단지 75평을 추첨한 막계리 주민은 40~50가구에 이른다. 지 

금은 그 가구 중에서 이미 상당수가 문원동을 떠났다. 처음에 주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집을 짓고 무얼 하며 사느냐’고 망설였다. 결 

국 추첨을 통해 구입했던 이주단지의 집을 팔고 떠나는 사람， 집을 지어 살다가 

도 끝내 팔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보내고 현재 문원 1단지에는 20가구 정도만 

남아었다. 

이주단지로 온 주민 가운데 20호만이 남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로 떠났다. 이 

들 중 상당수는 충청도로 농토를 찾아 이거하였다. 막계리 주민들 가운데 문원 

동 이주단지로 이주， 정착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시 신문이 ‘철거비도 안된 i 
다’고 기사화한 것처럼， 이주대상자들에게 지불되는 건축보상비가 적었고， 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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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팔아넘기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용태 씨는 1932년생으로 전주 이씨이며 4대에 걸쳐 막계리 일대에 세거하 

다가 서울대공원 건설로 집을 이전함과 동시에 선산도 옮겼다. 공직에 았다가 

갈현통 초대 동장을 지냈고 문원동 3대 동장을 역임한 뒤 1993년 6월에 정년퇴 

직하였다. 

당시 이용태 씨는 48세였다. 16.5평 규모의 자기집 건물 보상비를 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가 1977년 7월에 감정원 감정가격을 적용 평당 5만 4，000원밖에 주 

지 않았다고 하였다. 건축자재 값이 1979년에는 197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 

다. 이로 연해 이주단지에 들어가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적어도 평당 

25만~30만 원이 들어 최소한 LOOO여 만 원을 더 보태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1979년 당시에도 이주대상자 500세대 가운데 50% 이 

상이 이주권을 서울사람들에게 700만 원에서 LOOO여 만 원씩 받고 팔아넘기고 

집값이 싼 시골로 이시를 가가나 셋방을 얻어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한 집 지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공원건설사업소 측 

은 보상금을 타가지 않으면 이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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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먼공문 

단지에서 계속 살다가 2002년 7월에 의왕으로 이사하였다. 

1960년대 후반， 막계2리에는 신흥종교 장막성전이 들어와 신앙 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향 각지에서 많은 신토가 몰려와 집단을 이루며 살고 교인 몇 백 명이 

청계산에 와서 천막을 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원주민 가운데 불교신자 

가 많았는데， 신흥종교 신도틀이 마을에 전도하는 과정에서 지구 종말이 가깝다 

는 교리를 펼쳐 주민과 잦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 조 

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장 강렬한 저항은 이들 장막성전 신도들에 의해 진행되 

었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장막성전처 

럼 끈질기게 저항한 경우는 없었다. 대체로 많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고 포기하는 경향이었지만 막계2리에 살던 장막성전 신도들은 대공원건설사업 

소로 많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 측은 장막성전 신도들 

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당과 주택철거를 강행했다. 결국 이들 장막성전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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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각각 이주단지 40평이 분양되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랴하면 서울대공원은 1978년 10월 30일에 기공식을 갖고 

1984년 5월에 개원하였다. 철거블 완전히 마친 것은 1984년 11월이다. 즉 이주 

가 완전히 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세입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집이 완공이 되지 

않아 1985년까지 꿀었다. 두 가구는 강제로 집을 뜸어 종합청사 목장 앞으로 강 

제 이주시켰다. 나머지는 공원관사 앞에서 임시 거주하게 하였다. 서울대공원은 

총면적 646만m'이다. 이중 동물원은 282만m' 식물원은 121만m'이다. 

2) 막계 주민의 이주과정 

1977년 5월 27일 건설부의 제89호 고시에 의해 막계리를 포함한 청계산 일대 

가 공원지역으로 정해지면서 막계리 주민들의 거주지 이전과 함께 이들 조상의 

묘도 이장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거주지는 과천시 문원동으로 정해졌고， 선묘 

이장은 각자가 보상금을 가지고 옮길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응달발 전주 

최씨의 경우는 이때부터 이장을 준비하여 1979년 1월에 용인시 남서면 완장리에 

묘터와 위토를 구입하고 3월에 산신제를 서작으로 산역을 하여 7월에 이장을 완 

수하였다. 이 때 묘비 제막과 함께 위령제도 가졌다 2차 보상비로는 묘역 관리 

를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 충남 천안과 경기 화성에 위토를 구입하였다. 

이 과정은 r전주최씨심수세보J(2003년 간행) 중 「처사공선영이묘기(處士公先 

瑩移훌記)J어l 상세히 나온다. 막계리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그곳 토박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저렴한 거주조 

건을 찾아 도시 주변으로 이주하다가 이곳까지 흘러온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공원 공고가 난 이듬해인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세입자들은 이주대책을 위 

한 탄원과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세입자들도 이주대책을 받게 되었는데， 합법 

적으로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세입자들의 오랜 노력과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과천 11단지와 호계동에 주공아파트를 지어 이들을 입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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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37.7X26.3cm) 
1979년 9월 24일에 서울특별시와 막계리 거주 최종선 
간에 이루어진 분앙 계약서로 문원리 단지 내 247.5m'가 
30만 8，000원에 매매되었다. 

분앙신정을 촉구하는 공문{26.8X1앉:m) 
1979년 3월 5일자로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에서 막계리 

거주 최종선 앞으로 보낸 공문으로 이주 단지 문앙신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ct. 

1978년 10월 30일에 대공원 건설공사 기공식이 있었다. 서울대공원 개원은 

1984년 5월 1일이었고， 서울랜트는 1988년 5월 11 일에 준공하였다. 

문원동 이주단지로 택지를 분양받아 이주한 호수는 1리와 2리플 합하여 모두 

150호다. 이중 막계1리가 60호， 2리가 90호다. 나중에 3리 50호를 합쳐 200호를 

이루었다. 농사짓던 원주민에게는 문원 1단지에 각 75평의 택지를 분양하였고， 

막계2리에 았던 장막성전 교인과 같은 비농가에게는 2단지에 각 40평의 택지를 

분양하였는데， 모두 500호 규모였다. 

이주 당시 주민 10호 중 6호， 즉 약 60%는 이곳 문원동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 

으로 이주하였다. 대개는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 농지를 구하고 그 근처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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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당시로는 허허벌판이던 안양 등에 과천 논밭시세 

보다 싼 값에 대토를 마련하여 농사를 계속 지어왔다. 후에 안양 땅값이 오르자 

이들의 선택이 잘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에서는 문원동에 대지만 분양하였을 뿐 그 위에 집을 짓는 비용은 각자가 



一­경로잔치모슴 1 
막계리 주민들이 문원이주단지로 이사 온 후 처음 열린 마을잔치 모습을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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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겨l리 풍물패의 휠~멸 볼 수 있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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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돈이 마련되지 않아 문원동에 입주하 

지 못하고 멀리 떠난 주민들도 있었다. 

2리의 장막성전 교인들도 문원동으로 이주해 왔다가 이후 종교문제로 떠난 사 

람틀이 많았다. 교인틀은 대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사람틀이었 

다고 한다. 그러나 그중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 

은 다 나가고 없다고 한다. 대개 원주민들은 이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으나 

일부 주민틀은 이들이 가난하여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면적인 것 

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개 농토가 없어 농사를 짓기보다는 품을 팔아 살았다. 그러니 원래 

살던 마을 주민들과는 잘 융합되지 못한 것 같다. 장막교회를 다니는 원주민들 

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네 이미지도 그러하고 교 

회로 인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어서 현실인식 

이 다른 점 등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 것 같다. 

이주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문원동에 거주히는 막계리 주민은 모투 

합하여 20가구 정도가 된다고 한다. 

3)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 과 세입자 주민의 이주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이 조직된 것은 19n년에 대공원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 

후 한 해를 넘긴 1978년이다. 주민 오오석(63세) 씨가 서류를 만틀기 위해 양면 

지 값으로 300원을 주고 세입자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일을추진하던중 1982년에 임명장을받았다. 

잠실 시영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이주책이 도중에 있었으나 당시 프리 

미엄(웃돈)이 집값보다 컸을 정도였고 서울인구 밀집화로 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주도하던 사절이어서 여전히 세입지들이 서울로 들어오기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박영수 서울시장(재임기간 1980년 9월~1982년 4월}이 

대한주택공사로 옮기면서 과천과 안양에 각기 이주자 입주권을 마련하여 식구 

가 2인인 가구는 13평 3인인 가구는 15평 4얀인 가구는 이상은 17평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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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명 상 
」온격 컴상캉￡ 

성영 요 요씌 삭운 조항상 
생션경닝 IHt 년 9 캔 24'영 

워의사장응 죠합창 작분 
으￡ 양영함 

-주+ 198 :0션 /형 3 영 

대공원 아주민추랙 

소합천 영용 f;펄5 

대공월이주민주택조합장 임영장(27X19.없n) 

면서 실마리가 풀렸다고 한다. 

서울대공원 설치 지역 내 무주택주민 

들은 대책마련을 위해 조합을 조직하고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 규약」을 마련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1명 

부조합장약간명 

이사약간명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2인 

고문，자문위원약간명 

명예조합장 1명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운영 재원은 가입비，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 

다. 

막계리에서 세입자로 살던 무주택자들은 대공원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80년 4월 8일자로 호소문과 4월 20일자로 진정서를 대통령 앞 

으로 내어 이와 같은 관련 기관의 회신 공문을 받았으나 주택을 분양받기까지는 

오랜 기간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남서울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무주택주민들 

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있는 결과를 내었는 

데， 이러한 문건들은 그 과정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문서의 내용은 1981년 6월 11일자로 조합원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문경애 

(1900년 2월 17일생) 씨가 작성하여 남서울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으로 제출한 각 

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명부 등록신청은 무주택주민인 세대주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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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에 대한 회신 공문j(16.6X18 않n)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에서 기용남 등 막계리 세입자 
들이 대통렁에게 제출한 호소문과 진정서가 경기도지 
Af. 시흥군수를 경유하여 당 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이 
접된 사실을 당시지에게 알리는 회신 공문이다.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 규약j(18.8X13.값n) 

| 각 석 - ! 

I~ 영:z. 칸에상 1 
f :t 건 ->1껴 ι 깅1~~ 갖! 1-'; $-.0껴 1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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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션간깅낀 r까써 >-? '-7 ~꺼 (산 f. 씨) 

i j꺼 εζa ιι i ;-λ .1 ... ~끼 캉서 -，끽 ι~ t: 't :!. l;~"i: 

U1è-.i 쉰끼↑ f iι 끼 ，j-각 1 δGτ →1 ι1) 선 μ1 기걱 | 
얀ζ :닝 4 까 1 

• • ;r 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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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l 

i 3 ‘ 감성서서 션ε .1 까껴 -. 키i꺼 4 성 ~é~'씌 
l 끼껴객시ξ 3 끽찌〉ε ;1- 'I<:~_ "끼 1;-~ I 
I 4 ‘:: "t꺼까각 '1 ~-1꺼애 Â.ç\'깐 ε 、!!!ι 키 죠 :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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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양셔싼감 L1:;';: 닫쉰}I흐→→- j 

2. 조합에 제출맞작성케 한모 

든 서류는 허위사실이 없어 

야한다. 

3. 조합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조합에서 결정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이행을보장한다. 

4. 조합의 목적이 달성되어 주 

택을 분양받은 뒤 조합의 승 

인 없이 기옥의 전매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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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애 씨의 각서(27X19.3cm) 



조합에서는 위의 사실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이 문서 

를통해 조합원에게 미리 다짐을받았다. 

문서의 내용은 남서울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 사항을 위 

임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등록한 문경애로부터 받은 위임장이다. 위임을 받은 이 

유는 문경애가 연로하기 때문인 것 같다.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막계리에 거주하는오오석 씨다. 

1 대공원 이주민 주택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른 모든 사실적 법률적 행위 

2 대공원 이주민 주택조합의 규약(정관) 부칙 제1 ， 2호의 認， 證 및 認可를 

위한행위 

다음은 그 밖의 관련 문서들이다. 문원동에 이주한 막계 주민들은 농사를 더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주단지에 집 짓는 일과 마침 과천신도 

시 개발(1980년 착공)에 따른 건설 특수로 대개는 임금노동을 하며 살았다. 한참 

일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상업도 있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노동 

i • •_- ' .. -;., ..... ;' ~~ ... .-:. 까:킹 ... -;.' ~ ~츠;“? ?τ 1 

‘ tι- - ε‘- ' .. '，‘’ ι -;..~，.." :.~- γ ，; 
‘ ，L"'~:_.'‘ ... -:"."'~ --~，._~’15. .. :'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 대지분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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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애 씨의 위임쟁26.8X19.3cm)(왼쪽) 
초합원 명부 등록 청구서(오른쪽) 

일이 가장 많았고 더러는 대공원에 취직도 했다. 

밑의 동네는 원주민 모임이 1년에 한 번 었으나 이곳은 없다. 이전부터 막계리 

가 고향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체적으로 많은 계가 이 안에 었 

다. 과천 인구이동이 35%라고 한다. 막계리 마을에 살았던 주민틀은 자신틀의 

생애경험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 정치가나 계획자들이 무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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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정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6. 개발 이후 막껴l리에 위치한 11판 

1)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의 건설1) 

(1) 서울대공원 건립 배경 

19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0년간에 걸쳐 

GNP 성장률은 약 10%였고 1인당 GNP의 경우 1970년 252달러에서 1977년에 

1 ，012달러로 4배가 증가하였다. 연간 수출액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향후 5 

년 안에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i로 전망했다. 당시 연간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7개국이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 폐 

허 속에서 단기간에 고도성장한 나라는 개발도상국 가운데도 그 유례가 없었다. 

경제발전의 효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었다. 1975년에는 승용 

차도 170명당 1대 몰로 보유하게 되었다. 가계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 당시 전국 인구는 3.147만 명이 었으며 서울인구는 약 543만 명으로 전 

국 인구의 약 1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후 서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75년 

전국 대비 19.9%에 이르러 5년간 증가율이 26.9%나 되었다. 수도권 인구 또한 

증가하여 1949년 전국 인구의 20.5%였던 수도권 인구가 1970년대에 28.2%, 

1)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서울경마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원고는 r과천시지3-신도시의 개발과 지방자치제J ， 
과천시지편찬위， 2007， 99-165쪽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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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기본계획도 

1980년대에 35%로 상승하였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수도권의 공원녹 

지는 반대로 줄어들었다. 서울시의 경우 1974년을 기점으로 공원면적이 줄어들 

기 시작했고， 시내의 고궁과 산은 이미 수용 규모가 포화 상태에 이르랐다. 

1970년대 서울 시민이 즐겨 찾던 대표적인 문화시설은 창경원이었다. 창경궁 

은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하나로 세종이 부왕인 태종의 처소를 건립하여 수강궁 

으로 이름한 것이 처음이였다. 태종 서거 후 쇠락해진 건물을 성종이 중수하여 

대비 3명의 처소로 삼았다.1483년(성종 14)에는 이름도 창경궁으로 개칭하였다. 

임진왜란과 그 이후 수차례 전란으로 전각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그때마다 중건 

하여 조선 말까지 이어졌다. 1907년(융희 1) 일제는 순종의 오락장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궁궐 안에 동 · 식물원을 설치하고 이름도 궁(宮)에서 원(lÆ)으로 격하 

시켰다. 

동 · 식물원을 갖춘 창경원을 일반 시민에게 개원한 것은 1909년 11월 1일이었 

다. 창경원은 그로부터 75년간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동 · 식물원으로서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낡았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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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소음 등으로 환경도 나빠져 위치가 부적합하니 이를 교외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주무 부서인 문화재관리국은 물 

론 서울시도 빈번하게 거론하기 시작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연간 300만 명 내외 

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상황에 사적(史隨)과 문화재의 보호 차원에서 증가하는 관 

람 인원을 계속 수용할 수 없었다. 서울시도 급증하는 관람 수요에 어떻게든 부 

응해야할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1968년에 관악산 기숨이나 망우리 수색 등 3개 지역 중 한 곳 

을 선정해 동물원 건설을 발표한 바 있었고 문화재관리국도 1972년에 북한산 

뒤 송추계곡 옹릉에 국립동물원 건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교 

통과 상히수도시설 건설과 택지조성사엽 등의 업무만으로도 행정력과 재정이 

힘걱운 때라 추가적인 공원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결국 1968년과 1972년 

의 공원계획은 무산되었다. 

서울시는 1977년 1월 5일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일원 청계산 기숨의 202만 평 

에 동 · 식물원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8월 31일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8년 6월 1일 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를 발족하였고， 10월 

1일 기공식을 가졌다. 1978년 서울시가 확정 · 발표한 기본계획은 서울어린이대 

공원의 10배 규모로， 총 985억 3 ，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1981년까지 주요 시설 

과 동물원 일부를 완성하고 1986년까지 동 · 식물원과 각종 위락 · 문화 · 체육 

시설 등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계획에서 제외되었지만 당시에는 청소 

년시설과 모노레일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였다. 이미 1960년 

대 후반부터 수차례 동물원 건립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막상 서울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막계랴에 입지를 결정하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오 

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결정 과정에도 많은 사연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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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 선정과보상 

가. 막계리 자연 · 인문환경 

서울대공원 부지로 확정된 지역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1 .2리와 관문 

리， 하1 .2리를 포함하였다.1972년 문회공보부는 서울 교외에 국립동물원을 건 

설하기 위해 일차로 이곳을 지목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상 협의 등의 어려움 

이 예상되어 그 계획을 이내 포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곳은 1977년 1월에 

문화공보부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대공원 부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막계려는 서울시청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서울 남단 남태령으로부터 5km 떨 

어진 청계산 서북사면에 위치하고 았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부 

지는 도시계획상 청계산공원 내에 설정된 시설 공원부지다. 청계산공원은 서울 

시 강남구 원지통 일원의 107만 2000펑과 막계리 일원 360만 2，000평을 합한 총 

467만 4，000평으로 되어 았다. 그중 대공원 부지는 막계1 .2리 임야， 농지， 대 

지， 저수지 등 총 163만 5.000명이다. 확정된 대공원 부지는 망경봉을 중심으로 

응봉과 옥녀봉의 8부 능선 안쪽의 넓은 지역으로 망경봉의 깎은 듯한 바위 정상 

을 벼롯하여 산 전체가 시야에 들어온다. 저수지 수변에 비치는 청계산의 광경 

은가히 장관이며 이 경관은계절마다고유의 색깔을가진다. 

대부분 잡목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봄에는 마을의 개나리와 산록의 진달래에 

서부터 시작하여 중턱의 산벚 등 갖가지 꽃들이 아래서부터 차례로 피어 산마루 

까지 오른다. 여름이면 신록이 눈부시고 기을 단풍은 산마루에서 산 아래로 물 

들어 간다. 겨울이면 청계산의 설경이 절묘하마. 

이러한청계산과막계리는수려한자연환경과지명에 대한유래도매우깊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으로 고려가 망하자 고려의 충신틀이 청계산에 숨어들어 은 

거하며， 멀리 고려의 왕도 송경(개성)의 뒷산인 송악산을 바라보며 나라가 망한 

서러움을 달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려의 왕도를 바라보며 그리워했다는 방 

경대， 잃어버련 나라를 일으킬 생각을 가다듬었다는 국시봉(國，댄峰)과 같은 청계 

산 봉우리들의 이름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막계는 청계산의 북쪽으로 

흐르는골짜기가맙다는의미에서 밤은내’， ‘맑내’， 박내’， ‘막계(莫짧’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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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다. 막계리의 또 다른 이름이 광명(光明)이었다 하니， 청계산과 막계리 

의 자연환경은 그 말고 깨끗함을 옛부터 인정받아 왔다. 

이 지역은 옛부터 돌이 많은 지역이어서 계획 당시 마을에는 집집마다돌담이 

었고， 받둑에도 돌담이 있어 제주도를 연상케 했다고 전한다. 막계2리 윗마을 응 

봉 능선의 북사면에는 영보수녀원이 약 3만여 평의 과수원 등 경작지를 조성하 

여 경작하고 있었다. 현재 다람쥐광장이 되었다. 막겨12리 아랫마을인 현재 서울 

랜드 거북성식당 부근은 1960년대 초에 장막성전이란 신흥종교가 자리 잡고부 

터 일대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신도틀의 가건물이 난립했다. 종교시설로 인하여 

쓰레기와생활오수가계곡을덮고호수를오염시커고 있는형편이었다. 원래 옛 

지명은 광명동이며 일찍이 양녕대군의 현손인 이축(李輔 1538~1614)이 수려한 

경관을 벗 삼아 말년을 보낸 유서 있는 명소이다. 현재는 서울랜드 한가운데 늙 

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옛일을 말하듯 서 있다. 현재 관리사업소와 관사 일대는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고 저수지 둑 하부에 있는 주차장은 원래 평탄한 농경지 

로대여섯채의농가가산재해 있었다고한다. 

부지 내는 대부분 산림이며 계곡 하부에 마을， 농경지와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막계1 .2리 가구수는 520호로 그중 영농 원주민은 10% 미만이었고， 나 

머지 90% 이상이 외지에서 이주한 2리의 장막성전 신도들이었다. 1리의 가툴릭 

수원교구 관하 영보수녀원에는 수녀 20여 명이 현재 다람쥐광장 일대에 약 3만 

여 평의 농지를 개간하여 경작했고 개미광장터에는 젖소 40여 마리 규모의 목 

장이 있었다. 

어린이동불원터 저수지에는 백연어， 향어， 송어를 양식하는 양어장이 있었다. 

목장과 양어장은 한때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춘의 소유였는데， 그가 소유한 

임야등총토지면적이 136만평이었고그중 90만여 평이 공원부지 안에 있었다. 

당시의 교통체계는 불편했다. 사당-군포 간 과천-양재 간 4차선 16m 포장도 

로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노선버스는 용산-과천 간 안양-과천 간의 2개 노 

선뿐이었고， 과천-막계리 간에는 6m 폭 비포장도로에 마을버스가 있을 뿐이었 

다.1985년 지하철 4호선 상겨1-한성대입구 구간이 1차 개통되었고， 1994년에 남 

태령과금정을 잇는과천선이 개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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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막계리 입지 선정 

서울대공원이 막계리 

에 자리잡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곳 

이 가진 자연적 조건과 

장래 발전 가능한 입지 

적 요소등이 대단위 위 

락단지를건설하기에 적 

합하여， 수차례 전문가 

틀을 통해 거론되던 시 

기에 정부과천청사와과 

막계저수지의 1970년대 풍경 

천 신도시 건설계획이 결정되면서 상승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서울 

시 도시계획국장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던 손정목은 그의 저서를 통해 

당시 서울대공원 입지가 과천면 막계리로 정해진 것과 계획대상지의 상당부분 

이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검재춘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생하게 전 

하고았다. 

김재춘은 5 . 16군사쿠데타의 주도적 인물이었으며 1963년에 약 9개월간 중앙 

정보부장을 맡았다. 국가 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계가 마묘해지던 1968년 

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춘을 불러 신무기를 독자적으로 연구 · 개발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기지가 될 전쟁과학연구소 설치를 위해 과천면의 청계산 서 

북쪽 산허리 약 200만 명을 시급히 구해야겠는데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기 어려 

운 입장이니 김재춘이 농장을 확장하는 명분으로 토지를 구입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이에 김재춘은 청계산 자락의 136만 평의 토지를 서둘러 구입하였다. 그 

러나 연구소의 적지(適地)로 알았던 이 토지가 국방과학연구소장 심문택과 미국 

에서 초청해 온 과학자들이 현지 답사해 본 결과 적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 

졌다. 그 자리가 적으로부터 미사일 등의 유효사정거리 내에 았다는 것이 그 이 

유였다. 이후 신무기 연구 · 생산기지는 대전 근처로 옮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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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저수지원경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김재춘이었다. 거액을 들어 매입한 

136만 평이나 되는 토지 활용이 막막해진 

것이다. 더군다나 1971년 그 일대가 개발제 

한구역으로 묶어면서 상황이 더욱 난처해진 

것이다. 결국 수수방관할 수 없었던 박 대통 

령이 1973년에 김재춘과 관련 장관들을 대 

동하고 청계산을 시찰하기에 이른다. 김재 

춘이 5공화국 사절 제출한 전정서에 의하면 

현지시찰에서 박대통령이 “국민소득이 높 

아지고 생활수준도 향상되었으니 이제 국민을 위한 대규모 휴식처도 펼요해졌 

다. 이곳을 서울시민을 위한 대공원으로 개발하도록 하랴"고 지시했다는 것이 

다. 이에 김재춘은 일본 건설회사와 함께 합작투자계획을 서꽤나갔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으로 김재춘의 사업이 치명타를 입어 대공원 계획은 쉽사리 진 

행되지 못했다. 일이 지지부진하던 중 1977년 서울시장이었던 구자춘은 과전에 

계획 중인 대공원을 서울시가 건설하여 운영하자는 계획을 제의하게 된다. 대공 

원 계획을 계속 시도해오던 서울시와 처지 곤란한 토지를 처분해야만 하는 김재 

춘의 입장이 일치하게 되었고 그후 오랜 기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김재춘의 땅 

136만 평은 모두 서울시가 인수하게 된다. 

막계리는 대공원으로서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이 

곳을 대공원으로 조성하기까지는 당시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 경제적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다.보상 

@보상계획과이주대책 

1977년 5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9호로 청계산공원 468만 평(과천면 관문리 65 

번지 부근)에 서울시 도시계획(남서울대공원 건설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 

는 7월 25일 부지 내의 보상재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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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반은 토지， 지장물， 다년(多年)작물， 영업권， 분묘 이장 등으로 업무를 분 

담하고 시흥군청과 관련 기관을 찾아 가서 지적조사와 주민의 생활상， 재산 사 

정 등 보상업무에 펼요한 기초자료틀을 수집하였다. 실태조사는 거의 1년이 걸 

렸다.1978년 10월 기공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문원동 이주단지와 막계1리 동 · 

식물원지구의 토지 수용에 대한 협의까지 일을 진척시켰다. 당시 행정담당 임무 

를 맡았던 이병준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교통도 불편하여 먼 거리를 출퇴근 할 수가 없어서 대다수 직원들은 저수지 

부근 농가(현 어린이동물원터)에 방을 얻어 살거냐 천막을 치고 합숙을 하며 사 

무를 보아야 했다. 오래된 원주민들과의 협의는 대체로 무난했으나 무주 재산， 

무연고 분묘 등의 처리에는 애로가 많았다. 특히 막계2리 장막성전의 신도로 농 

가에 세를 들어있거나 간이주택에 입주한 자 보상의 혜택을 노려 무작정 이주 

해 들어오는 자들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나 요구에는 합리적 설득도 소용이 

없었다. 대를 이어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동네 사정을 잘 알았던 유대근 

이장은 주민들을 설득하며 헌신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다. 

거의 1년을 변변한 사무실도 없이 지내다가 장흥수 면장의 배려로 면사무소의 

방 한 칸을 빌려 옮긴 것은 1978년 6월， 정식으로 건설사업소가 발족할 무렵이었 

는데， 그래도 본소와의 사무연락 등 원활치 못한 점은 여전했다. 직원들은 몇 해 

후면 들어설 흘륭한 대공원의 모습을 떠올라며 보람으로 여기고 견뎌냈다. 

1979년 4월 23일 샤업소가 현장으로 나오면서 보상반은 관리과에 소속되었는 

데 그때는 벌써 본격적얀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기초 작업이 진척되어 있 

었다. 폴이켜 보면 공무원 생활 중 가장 일다운 일을 했던 때가 아닌가 한다. 

당시 전담반이 집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지 내의 개인재산 보상은 강제 수용함이 없이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영세한 농가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주대책에 의해 인근 문원리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조건이어서 이주는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이비종교로 평가받던 이른바 장막성전의 신도들과 세입자， 그 

리고 공원건설 공고 후 들어온 일부 무단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많은 

악계리의 어제와 오늘 .99 



용도 면적 

합계 1635000 

대지 57.어O 

밭 170,600 

~二 211，어O 

임야 1,124,400 

저수지 72,000 

서울대공원원경 

토지싫태 
(단위 명，%) 

비율 비고 

100 

3.5 건물 541동 

104 

12.9 

688 김재준소유 91 ，500 

44 홍안농조 

어려움이 있었다. 부지 내 전체 가구의 90% 

나 되는 장막성전 신도들은 대개 수 평 정도 

의 무허가 주택에 살거나 농가 또는 무허가 

주택에 세들어 살았는데 이들은 완강히 자 

신들에게도 원주민과 동일하게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건설 공고 후 

무단 이주민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이주대상 

자가 307}구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 

책을 시행해야 하고， 그 내용에는 진입로， 상 · 하수도， 전기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주민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대공원 건 

설고시일인 1977년 5월 27일 이전에 시설구역 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이주대 

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8년 9월 30일부터 문원리에 2만 2，000평을 구획하고 

공원시설공사보다 먼저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1979년 9월 17일에 완성 

했다. 

1979년 5월 20일 조성공사의 완료를 앞두고 주민들의 이주와 건물 철거에 대 

한 최초 이주대책 가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내용을 보변 첫째， 이주단지를 조 

성하여 농가는 1단지에 가구당 75평， 비농가는 2단지에 40평씩 택지를 분양한 

다. 둘째， 이주대상자， 농가， 비농가의 구분 등 주요 사항은 현지 주민과 사업소 

직원으로 구성히는 ‘이주대상자심사위원회’ 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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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업소 기획예산을 담당했던 신경성 계장의 수기에 보면 다음과 갇은 구 

체적인 기록들이 남아 었다. 

1979년 6월 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이주대상자를 심사하여 본인틀 

에게 이주대상자임을 통보하고 9월 6일에 서울시 전산실에서 주민대표와 

과천지서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주민대표의 손으로 택지의 필지 추점을 

실시했다. 

시흥군에서는 12월 6일부터 이축허가를 위한 보상건물의 실태조사를 하고， 

1980년 2월 6일에는 이주단지의 지적정리를 완료하여 이주대상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발급하여 건축이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이주대책이 대강 마무리되어 갈 즈음 이주대책심사에서 전입시 

기， 이 중 혜택을 노린 집 나누기， 비주거 등의 사유로 탈락한 32동의 소유 

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한편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세업자 300여 세 

대가 ‘서울대공원 세입자주택조합’ 을 만틀어 사무실을 개설하고 대책을 요 

구하고나섰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법규에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사보조금 50만 원을 지 

급핸 외에 다른 구제책이 없고 선례도 없어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할 수 

가 없었다. 세입자들의 문제가현실로대두되어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자시 

에서는 그들의 조직을 조기에 와해시거고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설득에 

나섰다. 

1980년 4월 11 일 서울시장(치안국장 출신 정상천)은 주민대표 10명과 면담 

을하고 ‘세입자가대책을요구하는것은근거가없을뿐더러 선례도없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생계보조 수준의 지원은 생각해 보겠다’ 고 요구를 단호 

하게거절했다. 

1980년 5월 23일 탈락한 32동 중 무단 분할 가옥， 비주거 건물 등 3동을 제 

외한 나머지 29동은 재심의 끝에 시흥군과 협의하여 택지를 분양받았다.5 

월 26일에는 당시 주 · 부 진입로와주차장 일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아 

닌 토지가 있었는데 이 지역의 건물은 이주단지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이 

축할 수 없다는 것이 시흥군의 견해였으나 이것도 일괄하여 이축을 허가하 

기로 합의함으로써 단지 내 건축이 더욱 촉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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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6월 26일 사태가 조금 전정되고 지장물의 철거가 임박해 오자 시설 

구역 내의 잔류세입자들이 이미 인근 지역이나 반월， 안산 등으로 이사간 

사람들에게 ‘세입자들도 아파트 입주권을 준단다’ 고 선동하자 되돌아와 철 

거된 가옥을 세우는 등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1981년 12월 5일 안찬희 종 

합건설본부장은 대표자와의 면담에서 서울시 가락동에 짓고 있는 시영아파 

트를 분양받도록 주선해 보겠다는 언질을 준 바 있는데 그 말이 퍼지자 그 

들의 요구는 더욱 노골화되어 1983년까지 흔란을 겪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를 배정받아 특별 분 

%t할 목적으로 건설부， 대한주택공사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1982년 

말 「주택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세입자에게도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를 특별 

분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1983년 9월 22일 건설부로부터 서 

울대공원 세입자를 위한 특별 분양 승인과 함께 안양시 호계동 주공아파트 

333세대를 배정받아 어려웠던 이주대책을 종결했다. 다만 공원고시 이후에 

무단 이주한 42세대는 끝내 구제책을 찾을 길이 없어 한때는 궁여지책으로 

직원 숙소 등에 엄시 입주를 시켰다가 개원 이후얀 1984년 12월 24일 이사 

보조금+α를 주어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이처럼 대공원 계획부지의 보상과 이주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오랜 기간이 소 

요되었지만， 당시까지의 개발에 따르는 보상 · 이주대책 과정과 비교하면 상당 

히 개선된 것이었다 하겠다. 

@흥안농조저수지 

서울대공원 정문에서 동물원에 이르는 중간에는 맑은 호수 하나가 위치해 있 

다. 얼핏 보면 대공원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호수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호수는 

대공원 계획 전부터 현재까지 흥안농지개량조합(흥안농조) 소유의 저수지이다. 

1956년 12월 25일 흥안농조에서 시흥군 과천면과 의왕면 일대의 수리답 68만 

5 ，000평에 농엽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7만 2 ，000여 평의 부지에 축조한 것이 

다. 저수량은 119만여 t이며 공원의 경관조성이나 수상이용시설 등으로 매우 

큰 효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는 대공원 건설 초기부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패하치 않든 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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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저수지를 시에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대공원의 경관조성과 여러 활용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저수지였기에 시의 요청은 당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지개량촉진볍」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개량용 저수지는 

그것이 관개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 

다.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신경성의 수기에는당시 서울시와흥안농조사이에 오고간내용이 남아 았다. 

1979년 4월 9일 안양시에 있는 흥안농조를 방문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시된 쌍방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 저수량과 농업용수 관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호안축조， 교량과 도 

로의 설치， 조경공사의 실시 등 공사실시를 서울시에 위임해 줄 것. 

@ 농업용수 관개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시에 매도해 줄 것. 

@ 농업용수의 사용료는 호수에 구체적 이용시설(유람선) 등을 설치하고 유료 

운행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불한다. 

흥안농조 

@호안공사등저수지 주변공사의 사전협의. 

@ 저수지 수량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의 금지. 

@r농지개량촉진법」에 정한 불 사용료를 개원과 동시에 일 년 단위로 선납할 

것(저수지에 수상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무료에 관계 없이 납부). 

또한 흥안농조는 이미 공원의 경관조성에 저수지의 불이 이용되고 있으니 저 

수량 119만여 t어l 대한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선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11월 21일 서울시는 농림수산부 농지개량과에 중재를 요청하고， 전문 13조와 부 

칙 5조로 구성된 「협약안」을 농림수산부와 흥안농조에 송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흥안농조에서는 물 사용료 납부를 거듭 요구하고， 호수변과 

공원 내 흥안농조 소유지상의 식당 매점 등의 임대 또는 운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사용 수익원을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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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답보 상태인 채 공원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흥안농조는 다시 다음과 

같이 제의해 왔다. 협약이 성렵될 때까지 호수변 공사의 중저를 요구하며 만약 

협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공원이 개원된다면 호수 주변의 입장객 통행을 통 

제하고 독자적으로 호수변에 식당， 포장마차 등 편의시설과 낚시터， 유람선 등 

유희시설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직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후 서울대공원에서는 

저수지건설융자금 잔액을 상환하고 몽리구역 내 관개를 보장히는 조건으로 저 

수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농지개량촉진법」 상 매매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흥안 

농조 측의 호응도 없었다.1982년 여타 보상을 일부 마무리 짓고 미제로 남은 채 

1984년 5월 개원을 맞게 되었다. 

개원되고 반 년이 더 지난 1986년 1월 13일에 흥안농조 조합장과 서울시장 간 

에 14개 조문으로 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도 매년 

약 1 ，000만 원 내외의 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3) 건립과정과개원 

가.건립계획 

1973년 가을 김재춘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대공원 개발 지시를 받고 기본 

계획을 정일건축연구소의 송기덕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후 「서울대공원 종합계 

획서」라는 결과물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만 평에 달하는 정계산 서북방 일대를 모두 포함하는 광역계획이었 

다. 이 계획에서 다룬 계획부지는 김재춘 소유지 136만 평 외에 사유지 168만 평 

과 국유지 9，000평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광역부지를 위아래로 나누어 개발하 

는데， 윗부분의 고지대는자연상태로보존하고， 아랫부분의 저지대는공원시설 

을 집중시키도록 되어 있다. 김재춘의 소유지가 윗부분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공원계획도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지대에 집중 배치된 공원시설은 크게 4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 

원 정문을 중심으로 통편으로부터 수족관， 돌고래쇼장 등을 포함한 자연동물원， 

어린이왕국 등 각종 유희시설， 스키장， 18흘 골프장이 배치되는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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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턱보다 약간 높은 곳에 해발 

377m의 옥녀봉이라는봉우리가 있는데， 이 

일대를 산정공원이라 하여 전망대를 만들 

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1974년 김재춘에 의해 작성된 이 계획의 

특정은 과도하게 많은 시설이 계획되어 있 

다는 것이다. 시범주거단지를 비롯해 호텔， 

방갈로， 유스호스벨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과천저수지 주변에는 낚시터， 양어장， 스케 삼림욕장전경 

이트장， 보트장이 계획되었는가 하면， 그 

옆에는 자유의 광장， 역사관， 수정궁 등이 있었으니 매우 혼란스럽고 과도한 계 

획이었던것이다. 

1976년 서울시는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수립 

토록 하였다. 당시 계획을 작성한 팀은 도시계획 전공교수들인 박병주， 나상기， 

강건희가 이끌고 있었다. 이틀이 내건 슬로건은 “어린이틀에게 꿈을! 청소년틀 

에게는 슬기와 투철한 국가관의 확립을! 어른과 노인에게는 추억과 희망을!"이 

었다. 막계1 . 2리 163만 5.000평을 구획하여 대단위 종합공원 건설 기본구상을 

세웠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동 · 식물원지구 : 막계2리 7만 5 ，000평 에 동 · 식물원을 건설하고 창경 원의 

동물과 식물을 이전한다. 

- 종합레저시설지구 : 막계1리 30만 평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첨단 유희시설과 

골프장， 수영장 등 각종 레포츠시설을 배치한다. 

- 호수와 주변지구 :7만 2，000평의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잔디， 나무， 폴로 

조경하여 레저시설과비교되게 정적인분위기를만든다. 

- 청소년문화지구 : 막계1. 2리의 중간 계곡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 야영장， 

반공관， 유스호스댈 등을 배치한다. 

- 주차장지구 : 저수지 댐 하측 6만 평 에 3.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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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 : 위 시설지역 이외의 임야는그대로보존한다. 

- 그 외에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틀고 전망탑(현 국립현대미술관 자리) 

을 세우며， 막계2리 수종폭포 하측에 대운동장과 그 남사먼에 잔디스커장을 

배치한다. 

이 같은 계획을 위해 서울시는 국내에 주재히는 각국 대사관에 그 냐라의 대 

표적인 공원， 동 · 식물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실제 홍익 

대 계획팀에 제공되었다. 1977년 1월 5일 연두시찰차 서울시청을 방문한 박 대 

통령에게 이 기본구상이 보고되었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부지와 기본방향이 

확정되었다. 

1977년 3월 서울시는 건축 조경 동물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대공원 

건설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조완규 생물학교수， 임경빈 임학교 

수， 최상철 도시계획학교수， 유병림 조경학교수 등 학계 인사와 창경원 동물부 

장 오창영， 청와대 조경담당바서관 오휘영， 건축가 김수근， 이화여대 배만실 의 

장디자인교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두 등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0여 명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홍익대 계획팀의 구상과 진척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원의 성격은 동 · 식물원을 중심으로 디즈니랜드와 같은 

첨단 위락시설을 갖춘 대형 종합공원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동물원은 막계2리 7만 5，000평으로 전체 계획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 

소하게 배치된 것이었다. 

서울대공원에 편입되어 없어진 막계동의 기옥과 도‘창경원을 옮기고 시설을 

좀 더 근대화’ 히는 정도였다. 김재춘의 계획과 같이 레저시설이 주(主)가 되고 

동물원은 부(副)가 되어 구색을 맞추는 것에 불과했다. 계획팀과 서울시 부시장， 

녹지국장 등 간부들도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큰 전환점이 된 것은 1977년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 관계자들의 세계 동물원 방문을 통해서였다. 세계 동물원 시찰 

은 구자춘 시장을 비롯하여 녹지국장 이동춘， 공원과장 피상진， 홍익대 계획팀 

박병주， 나상기， 강건희， 창경원 동물부장 오창영까지 7명이 함께했다. 일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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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정으로 미주， 유럽， 동남아， 일본 등 4개 지역의 선진 동물원을 견학하였 

다. 이틀이 시찰을 통해 본 것은 세계 유명 동물원들도 역사가 오래된 곳은 모두 

협소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새로 조성된 동물원은 하나같이 넓은 부지에 

방사做剛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도쿄 다마동물원이 14만 평， 홍콩 오션 

파크가 22만 평， 인도 델리동불원이 29만 평， 뉴욕 동물원협회가 30만 9，000명， 

샌디에이고동물원은 12만 평에다가 221만 평의 야생동물공원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의 7만 5，000명은 새로 건립되는 통물원치고 너무 협소한 것이었다. 

1977년 여름의 시찰을 통해 세계 동물원의 흐름을 파악한 것과 더불어 박 대 

통령과 서울시장의 동물원에 대한 생각을 크거l 바꾸어 놓은 것은 평양동물원의 

규모였다. 평양동물원이 80만 1000평에 340종 1만 1.159수 규모라는 것이 알려 

지면서 서울대공원은 동물원이 주가 되고 레저시설이 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힘을받게되었다. 

시찰단의 세계 동물원 견학 후 바로 막계2리의 7만 5.000평 계획이 변경된 것 

은 아니었다. 1978년 2월 남서울대공원 동물원 배치계획도가 완성되었다. 수용 

목표는 280종 2，000수로 창경원 수용 한도인 150종 900수에 130종 1 ， 100수를 더 

한 것이다. 이는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를 주축으로 계통분류학적， 일부 생태학 

적 연계성을 짓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 이었다. 하지만 막계2리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 동물원 부지로는 협소하였다. 

1978년 봄， 서울대공원 계획은 율산엔지니어링의 용역￡로 구체화되어 기본 

계획과 설계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4월 율산은 샌디에이고야생동물원장 툴랜 

박사를 자문역으로 초빙하였다. 현장을 돌아본 돌랜 박사는 ‘다만 기왕에 300종 

규모의 현대식 동물원을 계획한다면 막계2리의 7만 5.000평으로서는 좁은 느낌 

이다 1리라면 적합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이 말에 이전부터 의 

욕적으로 동물원 계획을 추진하던 오창영은 매우 고무되었던 것으로 회고하였 

다. 그는 세계 유명 동물원의 현황을 일람표로 만틀어 우리 계획과 비교하면서 

막계1리로의 부지변경을 건의하는 한편 자문위원들에게 시장을 설득해 줄 것을 

다방면으로 요구하였다. 

결국 1978년 6월 1일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가 발족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 

김진욱 소장은 서울시장으로부터 계획변경 지시를 받게 된다. “동물원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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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계1리로 변경하여 평양동물원보다 크게 국제수준급이 되도록 계획하랴"라 

는 지시였다. 녹지과장 김의재와 오창영 등이 자료를 만들어 지문위원들과 오휘 

영 비서관을 설득한 노력이 주요했던 것이다. 

기본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었다. 7만 5_000평의 동물원 규모를 확대하여 평양 

동물원보다 큰 국제적 수준의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계2리의 계획부지는 

부적합했다. 막계1리는 면적이 87만 8_500평으로써 국제적 규모로도 손색이 없 

었다. 남서로 응봉의 지맥과 동으로 망경봉 8부 능선 북으로는 망경봉에서 서쪽 

으로 내린 현 청소년수련장의 남측지맥을 한 선으로 연결하면 저수지 우상부에 

서 만나 자연스럽게 중심부가 오목하여 동물시육에 매우 아늑한 환경을 제공하 

는곳이다. 또한막계1라는청정한산림으로오염 걱정이 없을뿐만아나라앞으 

로 펼요에 따라 동물 번식을 위한 전용격리장시설과 초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 

고 야조(野鳥)유치를 위해서도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수용할 동 · 식물의 

종류 또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당시에는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였지만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넓혀갈 계획을 세웠다. 

1978년 6월 1 일， 대공원 건설을 전담할 기구로 반들어진 남서울대공원건설사 

업소에 소장으로 김진욱 부이사관， 관리과장에 전만진 서기관， 공사과장에 최주 

하 토목기정이 임명되었다. 공원과 오창영 수의관도 파견되었다. 사업소의 역할 

은 건설에 관한 일체의 행정관리와 기획 및 공사의 지도 감독을 관장한 것이 

었다. 

용역업체로서 대공원 계획에 참여하던 율산엔지니어링도 프로젝트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자사의 엔지니어들을 비롯하여 미국의 PRC(Planning Research 

Cooperation) 기술자 11명을 거액을 들여 영입하여 한국PRC(KPRC)라는 별도 

의 회시를 설립했다. 율산은 당시 중동 건설사업에 진출하여 급부상한 신흥재벌 

이었다. 1977년 설립된 율산엔지니어링은 율산건설의 방계회사로서 젊은 총수 

인 신선호가 사장을 겸하고 조경분야에 조예가 갚은 민경현이 수석부사장을 맏 

고있었다. 

이렇게 새롭게 정비된 대공원사업팀은 동물원이 중심이 된 대공원 계획을 의 

욕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해 10월 KPRC에 의해 「서울대공원 기본계획 · 기본 

설계」라는 용역 보고서가 납품되었고 이 계획은 현 서울대공원 건설의 기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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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동물규모 

합계 õ1종 ~판충 

계 350종 3 ，051수 

제1단계 
포 T。「 1큰r 125종 821수 

:iζ- T Er프 190종 2 ，005수 

파충류 35종 228수 

겨l 320정 4 ，450수 

제2단계 
양서류 40종 200수 

어 1 근r 250종 4 ，000수 

-n「→l11i-TE「 30종 250수 

출전 : 오칭영 r한국동물원80년사J ， 서울특별시， 1994， 134쪽 

형이 되었다. 

사엽탐의 진용이 갖춰진 후 프로젝트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먼 

저 ‘동불원을 어떻게 만툴 것인개 가 핵심 문제였다.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 

며， 어떠한 동물을 어떠한 의도로 전시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하에 동물사를 배 

치하며 각각의 동물사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는 모두 기본방침에서 출 

발해야 했다. 사업팀은 기본방홍뇨을 잡기 위해 외국사례를 연구함은 물론 시민들 

에게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방향을 잡아 갔다. 

사엽팀이 외국사례와 설문을 통해 세울 수 있었던 기본방향은 ‘방사식으로 동 

물들이 자유롭게 활동히는 넓고 자유로운 동물원’ 이었다. 세계 유명 동물원의 

최근 경향이었고， 시민들의 바람도 그랬던 것이다. 

서울대공원은 현대 동물원의 기본기능인 4가지 원칙을 따르게 된다. 첫째， 건 

전한 위락과 휴식의 장소， 둘째， 사회교육의 한 분야， 셋째， 전문학술의 연구기 

관， 넷째， 자연보호의 시범장으로서의 동물공원이다.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수 

없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서울대공원은 국민 레저 수 

요의 급증 현상하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레저， 교육， 연구， 자연보호 순으 

로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겠다. 

동물원의 기본규모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670종 7，504수 

를 수용히는 것이다. 세계적인 동물원은 대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 

류를 갖추고， 간혹 곤충류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18세기부터 꾸준히 발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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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종과 지식 · 기술을 축적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창경원이 그 시작인 

데 그나마 우리 손으로 운영된 기간은 50년이 조금 넘는 정도여서 동물 보유 현 

황과 축적된 관리지식이란 것이 매우 보잘 것 없었다. 사정이 이러한데 670종의 

규모는 다소 무리한 모험이라 할 수 있었다. 

설계기준 인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KPRC의 경제분석팀은 서울대공원 

의 설계기준을 약 15~20만 명으로 잡았다. 동물원을 비롯하여 위락시설， 청소년 

문화시설과 기타시설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을 15~20만 명으로 가정하 

였고， 그중 동물원의 이용률을 40~50% 수준으로 보고 6~10만 명으로 설계기준 

을 세웠다. 동물원의 시설면적 총 30여 만 평 중 보행가능면적을 50%로 잡￡면 

16만 5，000평이 되는데 이는 1명당 1.5평 꼴이다. 

나.건설공사와개원 

1978년 10월 30일에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기공식에는국무총리 최규하， 서울 

시장 구자춘 외 서울시 간부가 대거 참석했다. 시공은 163만 5，000평을 크게 3개 

의 공구로 나누어 각 사엽자에게 맡겨졌다. 

- 제1공구 : 관문리 기점 주 · 부진입로， 주차장， 저수지 주변， 관리사무소와 

관사 지역， 위락시설지역， 주변전소， 하수처리장 등 동 · 식물원을 제외한 

지역 

- 담당사업자 : (주)한양건설 

- 제2공구 : 동 · 식물원지구 

- 담당사업자 : (주)삼환기업 

- 저13공구 : 문원리 이주단지 

- 담당 사업자 : (주)삼호주택(절차상 9월 30일 조기 착공) 

이날 기공식으로 시작된 기반공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용 : 동 · 식물원지구 기반시설 

공원내도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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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설치(상 · 하수도， 전기， 통신， 냉 · 난방， 기타시설) 

- 규모 : 돌-B=8~30m. L=5.920m 

하천 정 비-L=952m 

도로구조물-23개소， L=614m 

공동구-2.3 x2.2m, L=4,430m 

호수변 정비(호안옹벽) H=2~4m, L=1 ,242m 

- 공사비 : 22억 8，700만 원 

제1지구 :8억 4，700만 원 

제2지구 : 14억 원 

- 공사기간 : 1978. 10. 30~1979. 6. 30 

또한 이날 발표된 대공원의 건설공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업 개요〉 

- 위치 :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랴， 문원리 

- 시설면적 : 163만 5，000평 

- 사업비 : 985억 원(시비 485+민자 50이 

- 시행기간 : 1977~1986년 

- 기본계획， 기본설계 : 1977~1978. 9 

- 실시설계 : 1979년~공사와 병행 

-1단계 개원 : 1982년 동물원 

-2단계 개원 : 1986년까지 식물원， 수족관， 자연사박물관， 청소년문화시설， 

놀이시설등연차적개원 

〈주요 시설〉 

- 동 · 식물원 : 87만 5，000평 

동물원 : 포유류， 조류， 피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류 등총6~댐'=-7，'ßJ수 

식물원 : 온실과 향토 수목원 

- 청소년시설 : 청소년회관， 캠프장， 각종 청소년 교육시설 

- 문화시설 : 자연사박물관， 민족박물관， 승공관， 야외음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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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시설 : 돌고래쇼장， 잔디휴식장， 전망탑， 민속놀이시설， 회전관람차 등 

30여종 

- 운동시설 : 잔다스키장， 수영장， 테니스장， 스케이트장 

- 교통시설 : 주차장， 모노레일， 무궤도열차， 케이블카 

- 관리시설 : 종합관리실， 변전실，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등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도상 

국 수준에서 산업기반시설이 아닌 공원에 985억 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당시로 

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모험이었마. 초기의 이 계획은 이후 몇 벤의 

수정을 거쳤다. 여의도 63빌딩 수족관 설치가 구체화되면서 대공원의 수족관 건 

설은 유보 후 쥐소되었으며(당시 박영수 시장 지시로 수족관 계획이 취소되고 곤 

충관 등 6동 시설 추가됨) , 또한 모노레일， 무궤도열차， 케이블카， 전망탑 등의 

계획도 쥐소되었다. 그러나 물가상승 공사비 현실화와 몇몇 시설의 추가를 이 

유로 초기 계획 투챔액이었던 985억 원이 시비 317억 원이 증가된 총 1 ， 317억 

원이 되었다. 

기초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 실시설계가 발맞추어 빠르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행하던 

KPRC의 모체인 율산그룹이 1979년 4월에 도산한다. 무리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도산에 이른 것이었다. 의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왔 

으며 당연히 실시설계도 맡으리라 예상되었던 KPRC의 해체로 서울시와 대공원 

사업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토목공사가 시작된 마당에 실시설계에 

빨리 착수해야 했￡묘로 사업소는 당시 중동지역과 국내에서 좋은 실적을 쌓고 

있는 대림엔지니어링(DEC)과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DEC도 동 

물원과 같은 특수 설계가 낯설기는 초기 KPRC와 마찬가지였다. 결국 KPRC에 

서 핵심실무를 담당했던 주요 인력들이 대거 DEC로 스카우트된 것은 당연한 수 

순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업소의 오창영에 따르면 스카우트라기보다는 대공원 

건설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일을 따라온 것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 사업은 역사 

에 남을 기념비적인 사업이었던 것이다. 

DEC는 1982년 9월 제1단계 개원을 목표로 1지구 놀이시설을 제외한 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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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동물사 75동 중 58통과 관리시설 대부분을 1979년 초부터 1982년 초까지 3 

년에 걸쳐 실시설계를 담당하였다.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워낙 촉박한 일정 때문 

에 하나하나 설계와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수정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DEC의 제1단계 설계가 끝난 뒤 1982년 4월 취임한 김성배 시장은 계속 나머지 

17동의 동물사를 건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설계는 김수근의 공간(SGK)에 

맡겨졌다. 애당초 계획된 1983년 9월의 개장까지는 고작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서 17개 동의 설계와 완공은 매우 벅찬 일정이었다. 결국 1983년 10월 새로 부임 

한 염보현 시장은 계획을 수정하여 1984년 개원을 지시하였다. 

1978년 기공식 이후 1979년 상반기 동안 사업은 매우 숨 가쁜 일정이었지만 

공사현장은 활기에 차 있었다.1979년 4월 23일 막계리 현장사무소가 완성되어， 

태평로 세종문화회관 별관에 있던 대공원건설사업소가 현장으로 이전했다. 제1 

공구(주)한양건설과제2공구(주)삼환기업 현장사무소도활력이 넘쳤다. 서울시 

에서도 건설부지의 보상과 이주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못하지 않 

은위기가찾아왔다. 

제2차 석유파동은 이란이 자국의 정치 · 경제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생산을 대 

폭 감축， 수출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미 1978년 12월부터 예측되었다.1973년 제 

1차 석유파동 이후 배럴당 10달러를 조금 넘어 안정화되었던 원유가격이 1979년 

들어서자마자 배럴당 20달러로 지솟았고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40달러에 거 

래되었다. 

전세계가 경제불황의 늪에 빠자게 된 것이었다. 물론 중화학공업에 치중했던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1979년 4월 17일 급기야 ‘경제안 

정회종합시책’ 이 발표되고 “물가안정 등 당면 경제대책으로 재정긴축을 강행， 

불펼요한 정부공사의 집행을 보류 또는 연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79년 

3월 7일 석유가격 10% 전기료 12%가 인상된 데 이어 1979년 6월 10일에는 석 

유가격 59%, 전기료 35%가 인상되었다. 거리의 네옹사인이 꺼졌고， 가로등의 

2/3가 꺼졌다.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했고 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여기에 국내 사정은더 큰혼란속으로빠져 틀였다.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났고 전국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80년 5월 

18일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5월 31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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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고， 10월에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로 개편되어 전두환 중앙정보부 

장서리가상임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러한혼란속에서 1960년대 이후매년 10%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던 한국경제는 1980년에는 마이너스 4.8%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가재정은 물론 서울시의 재정 또한 말이 아니었다. 

이러한 가운데 대공원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 국내 경제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더 이상 투자가 어려워지자 급기야 

“현재 계획된 시설이 너무 크고 호화로우니 동물원시설 전체를 창경원 동물의 

이전 수용에 적합한 규모로 축소하여 조기에 개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지 

시가 내려졌다. 서울시 제2부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동물원 건설을 위한 

820억 원조달은불가능하니 지금시공중인동물사와콕필요한동물사등 42동 

만을 지어 창경원 동불을 이전 수용함으로써 1982년 9월에 1단계 개원한다는 결 

정이 내려졌다. 

이에 건설사업소 측은 공사 중단이 가져올 큰 피해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서 

울시 기획 · 예산팀을 설득해 나갔다. 그동안의 공사로 넓은 변의 산지를 절개했 

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다면 토사유실로 현장 훼손과 흥안농조 저수지 매몰 가 

능성이 있어 70만평농지가타격을받을수있다는것 추진되어옹토지보상과 

이주대책이 그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것 현장보존 공사와 원상복구 공사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완강했다. 그만큼 국내 사정이 어려웠던 것이었다. 사업소는 의욕상실 

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1980년 8월 27일에 대통령에 취임 

하고， 10월 30일 서울시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경제여건이 어렵 

더라도 경기장과 지하철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대공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역점사업에서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1980년 9월 2일 서울시장으로 임명된 박영수는 부임한지 10여 일이 지난 9월 

15일에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후 박영수 시장은 1981년도 사업과 예산개요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공원 예산은 다른 예산 다 짜고 별도로 검토하자"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의 건설과 개원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침 

체일로를 걷던 대공원건설사업에 일대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다 12월 4일 서울 

시 예산 중 대공원 시설비 30억 원이 확정되었고， 공사는 중단 위기를 모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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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었다. 

제2차 석유파동과 어수선한 국내 사정 속에 1980~1981년 사이， 대공원건설사 

업은 대공원이 되느냐 소공원이 되느냐 하는 몇 변의 계획수정을 반복해야만 했 

다. 이런 어려 운 경제상황에 대공원 계획이 축소되지 않고 다시 진행될 수 있었 

던 것은 박영수 시장의 용단이 있었기 때문이다.1981년 12월 4일 박영수 시장은 

1982년도 예산을 보고받는 자리 에서 대공원건설예산이 120억 원 신청된 것을 예 

산팀의 일방적 축소조정에 의해 40억 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금년에도 30억， 

내년에도 40억 원이면 도대체 서울대공원은 언제 개원할 작정이냐"며 힐책하고 

재조정을 지시했다. 결국 그날 밤 대공원의 시설비 예산은 90억 원으로 조정되 

었다. 대공원 건설이 기사회생히는 순간이었다. 

1983년에는 경제상황이 많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저유가， 저금리， 저탈러의 

이른바 3저 현상으로 한국경제는 다시 비약적 성장을 시작했고， 서울시의 재정 

도 그만큼 숨통이 트였다.1983년 대공원시설예산은 162억 원으로 늘었고， 개원 

준비예산도 60억 원이나 되었다.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었으나 1~2년 동안 

연거， 중단된 공사가 많아서 1983년 연내 개원은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대공원 

개원은 1984년 5월 1일로 연기되었다. 

대공원 제1차 개원이 가까워오기 시작하자 수용해야 할 동물 확보가 핵심 관 

건이였다. 당초 동물 수용규모가 670종 7.504수였으나 중간에 63빌딩 수족관 

계획에 의해 어류가 대공원 계획에서 제외되어 1단계 350종 3，000수(최종 431종 

4，601수)로 목표가 조정되었다. 하지만 창경원에서 이전해 올 동물은 고작 130종 

800수 내외였으니 수입해야 할 동물 규모가 상당하였다.1982년 9월 제1차 동물 

수입예산은 30억 원으로 183종 1 ，034수가 조달청 대행으로 국제 경쟁입찰에 붙 

여졌다. 

1983년 10월 8일부터 우선작은동물들부터 창경원에서 대공원으로옮기기 시 

작했다. 이후 1984년 5월 3일까지 모든동물이 이전 수용되었다. 식물의 경우창 

경원의 온실은그대로유지한다는방침에 따라일부외국산아열대， 열대식물 77 

종 2， 184수만이 인수되어 1985년 5월 1일 대공원 식물온실 개원에 맞춰 옮겨졌 

다. 

주무부서인 문화재관리국은 대부분 동 · 식물을 무상으로 서울시에 인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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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조류와 파충류 일부 등 약 46종 400수만을 구입하였고， 기타 국내 각처 

로부터 기증도 잇따랐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사자 2두 호랑이 암컷 2두 등 14 

종 98수， 용인자연농원이 사불상 l쌍， 대구 달성공원이 재규어， 늑대 등 7종 47 

수를 기증했다. 그 외 한국마사회 가축위생연구소 등에서도 동물들을 기증했 

다. 

1981년부터 사업소는 해외 유명 동물원의 잉여 동물 정보를 수집했고， 동물 

무역상사 를 통해 국제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1982년 기을부터 1983년 말까지 

발주가 이루어졌고， 공사진척도애 따라 1983년부터 개원 이전까지 선적이 이루 

어졌다. 동물 수입은 생명제의 특성상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다. 검수를 위해 사 

업소의 직원들이 현지에 파견되었다. 1983년 6월 제1차 검수가 영국， 독일， 미 

국， 일본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1983년 9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 

그에서 날아온 지타 5두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280여 종 1 ，780수에 달하는 

동물들이 항공， 해상， 육로로 대공원까지 운송되었다. 그야말로 ‘노아의 방주’ 를 

연상케 하는 대규모 작전이었다. 

1978년 10월 30일 기공한 이래 5년 6개월이 걸려 1984년 5월 1일 드디어 서울 

대공원이 개원하게 되었다. 그날 제1단계 개원식이 거행된 대공원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 유병현 부총리와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 

고， 1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당시 교통편은 서울버스 7개 노선과 

경기벼스 10개 노선， 휴일이나 성수기에만 운행되는 순환버스가 고작이었으니， 

탕일 방문 인원이 100만 명이란 것은 그간 국민적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 

케 한다. 대공원은 오전 개원식이 끝나고 오후 1시부터 무료로 개방되었다. 지하 

철 서초역에서 출발하여 대공원 주차장까지 이르는 10km 단축마라톤， 씨름， 그 

네타가 등 각종 행사와 함께 밤 10시 20분까지 축하쇼가 열려 청계산 자락은 그 

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다. 추가시설과 서울랜드 건설 

1984년 5월 개원까지 투입된 총사업비 중 서울시 예산은 936억 원이었다. 

1978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985억 원 중 시비는 485억 원이었는데，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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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이 초과한 것이었다. 

1단계 개원 사점 또한 2년이 늦어진 상태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984년 5월 

개원까지 완공되었어야 할 시설 중 미처 완성하지 못한 주요 시설은 남아메리카 

관， 열대조류관， 식물원대온실， 곤충관 등이었다. 결국 이 시설들은 개원 후 1년 

이 지나서야 준공할 수 있었다. 남아메리카관과 열대조류관이 1985년 4월， 식물 

원대온실이 1985년 5월 곤충관이 1985년 9월에 준공 · 개관했다. 이상의 1단계 

후속사업에 이어 1994년까지 매년 예산사업으로 추가시설이 건설되었다. 1986 

년 11월 청소년수련장이 4억 원의 예산으로 준공되었다.1994년 7월 준공 · 개장 

한 삼림욕장은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총 6.3km에 달하는 삼림욕 코스가 

만틀어졌다. 

서울대동원 연차별 투자 현황 1.--_ .. ~탬!_-_. 
| 서울랜드 

37L6 341 
서울랜드 1차 

1988 1,423.6 1,052 80 
기반조성 주차장휴계소 

443.8 
172 리표E1호선 

1991 1,495.8 1,052 
73 서울랜드 2차 

147 리 JIE2호선 
1993 1,527 1,052 475 

16.5 서올랜드 3차 

또한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공원 종합안내소도 추가적으 

로 건설된 시설이다. 이 시설은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취지에서 현재 국립 

현대미술관 자리에 건설하기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이 창 

경원 소장자료 일제를 국립과학관으로 이관해 줌으로써 자연사박물관은 실행이 

어려워졌다. 문화공보부가 그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건설할 예정이었기에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동 · 식물원에는 자연적으로 동 · 식물 표본 

이 발생하여 대공원 또한 이를 활용한 표본전시관이 있어야 함은 당연할 일이었 

다. 그래서 동물원 입구에 동물회관을 건설키로 하였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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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원 전체 이용지를 위한 종합안내소가 정문 근처에 세워졌고 그 2， 3층에 동 

물 표본이 전시되었다. 이 시설은 아직까지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히는 실정 

이다. 

제2단계로 진행할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자(民資) 부문이 

었다. 

운동시설이 주종을 이루는 복돌이동산과 주요 교통수단의 하나인 리프트， 유 

희시설인 서울랜드가 그것이었다. 

복툴이동산은 테니스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 운동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공모에 의해 (주)한일건축이 선정되어 건설을 담당하였다. 이 시설은 

1985년과 1986년 두 차례로 나누어 시에 기부채납되었고， 2001년과 2002년에 사 

업착에게 무상 운영권이 주어졌다.1978년 계획에는 공원 내 교통수단으로 모노 

레일과 리프트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노레일의 경우 동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와 효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사실상 그 계획이 취소 

되었다. 결국 1990년 9월에 리프트 노선이 확정되어 1991년부터 건설되었다. 1 

차로 국립현대미술관 입구까지 설치되었고 2차로 늑대사 뒤까지 연장되었다. 

사업자는 (주)동일삭도였다. 

민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문은 서울랜드였다. 시민 위 

락수요 충족을 위해 시민의 건전한 휴식과 위락처를 제공한다는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공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설 가운데 하나였단 것이다. 서 

울랜드 건설을 위해 대공원 기공 후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어 

왔다. 결국 (주)대림산업이 선정되어 1984년 1월 24일 기공식을 가졌다. (주)대림 

산업은 5월 동물원 개원에 발맞추어 서둘러 무궤도열차(코끼리열차)를 공급하였 

다. 그러나 사업자는 기공한 지 4개월만인 5월 코끼리열차 운행만을 유지히는 

상황에서 주사업을 돌연 포기하였다. 사업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었다.1985년 8월 22일 (주)한일건설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한일건설은 

해당 사업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주)한덕개발을 설립하였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2004년까지 16년간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해 

주고， 이후 협의에 의해 유상시용기간을 정하기로 하였다. 1986년 6월 3일 도시 

계획사업 시행허가가 내려졌고 6월 18일 착공에 들어갔다. 9훨에는 코끼리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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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수하여 별도 부서를 두어 운영토록 하였다. 서울랜드 건설에 시 비 80억 원， 

민간자본 347억 원이 투자되었고 1988년 5월 11일에 준공 · 개원했다. 

1984년 5월 I단계 개장 이후 연말까지 약 500만 명의 관람객야 방문하였다. 

1985~1987년에 연간 300만 명대， 1988~1990년에 연간 400만 명대， 1991~1993 

년에 연간 500만 명대 관람객이 찾아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1994년에는 

7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으면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하철 노선의 연결이 한폼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관람객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원 개장 이후 체계적인 증설 투자와 이용 프로그램의 확 

충 미비로 인해 재방문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시설에 대한 개 

조사업과 신규 증설 투자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었다. 특히 1997 

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입장객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시설별로는 입장료가 비 

싼 편인 서울랜드의 감소폭이 가장 큰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청소년수련장 

등의 입장객 감소폭은 그다지 크지 않아， 공원입장료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큰 

것으로나타났다. 

1978년 서울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국민의 여가환 

경과 수요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서울대공원은 1994년부터 도시자연공원에서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공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됨으로써 공원 발전의 기회요인 

이 발생하였다. 이에 부응하고자 조성계획의 재수립이 요망되어 대공원관리사 

업소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경희대학교 부설 조경계획연구소에 의뢰하여 서 

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1998년 2월에 서울대공원 장기종 

합발전계획(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이후 이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1999 

년까지 두 차례 수정되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종합발전계획 기본방향 

- 청소년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학습 및 체험 강화 

- 비수기 이용객 확보， 겨울철 옥외활동 계획， 4계절형으로 발전 

- 편랴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적 교통체계 구상 

-경영합리화 

-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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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간 : 1998~201O년(13년) 

- 총투자규모 : 1 ， 945억 5 ，400만 원 

- 시비 289억 5 ，400만 원， 국비 471억 원， 민자 1 ， 185억 원 

서울대공원 동물규모 

구분 사업 [1법비 | 비고 

돌고래쇼장개선 1,286 1998년 공사시행완료 

똥물진화공간 1,300 1998년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어린이놀이고오간 700 2000년완료 

단기(1998~2000) 환경개선 268 1998년 장애인 편익시설 등 완료 

휴게소정비 450 식당과매점개보수완료 

주차장개선 500 후불징수제로 변환 자동발매소 설치(미시행) 

순환도로수목식제 100 벗나무꽂길조성완료 

사파리형생태동물원 3,000 

노후전시관개보수 3,500 유인원곤， 동양곤 등 77동 

중기 (2001 ~2()()5) 
수퍼그래픽 500 건물벽 및 옹벽 수퍼그래픽 설치 

J’、 : -g1 l τc? 3,000. 해양관뒤설치 

팬더관 450 자이언트팬더 

오가피·봉고관 200 제2아프리카관 남동쪽 녹지대 

처O므~~서。 2,300 주민의견 수령 후 조성사업 결정 

장기(2어6~201이 
야외식물원 1,200 온살식물원 위쪽 5만 1 ，000평 규모 

도로확장 4,900 청소년수련장대비 

주차장신설 5,300 청소년수련장 대비 서울랜드 위쪽 

이상의 계획에서 대공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엄 중 하나는 최근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청소년교육환경 수요 충족과 21세기형 가족복합레저공간 확충 사업 

이다. 

라.서울대공원의 미래 

지금까지의 동물원은 단지 희귀동 · 식물의 전시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위 

락 · 휴식의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하에 운영되었지만 근래 세계 유명 동 · 식물 

원은 이를 넘어서서 종보전과 동 · 식물을 통한 환경교육을 주된 존립목적으로 

삼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00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의 종 

120 .막계리마을지 



보전기관으로 자정받아 종보전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대공원관리사업소는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토종。F생동불을 비롯한 다OJ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환경과 유사한 생태동물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 ‘생태동물 

원조성 10개년 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 · 위락공원으로서의 역할 외에 생태 

와 환경교육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테마단지로 도 

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펠 것이다. 한편 시민틀의 자발적인 자원 

봉사와 기부제도는 공원의 재정운영에 도웅이 될 뿐만 아니라 공원의 사회적 위 

상을 제고시키는 데 유익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펼요가 있다. 지속적인 투자 

와 연구로 진화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경기도민의 여가생 

활을충족시켜 주는구심점 역할을다하기 위해끊임없이 변모해 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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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경튜홉둡흩~톨 

서울대공원 
세계적 테마파크로 탈바꿈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09-12-28 12 :01 최종수정 

2009-12-2812:05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l대초원 · 빙하시대 등 5세대 주제 

공원으로 변신 2020년 완공]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이 디三니월드， 유니벼설 

스튜디오 등을 뛰어넘는 세계적 테마파크로 탈바꿈 

한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위한 국제 

현상공모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등 5개 업 

체가 함께 참여한 ‘GAIA : The Living world' 를 최 

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공원은 2020년까지 세계 최초의 ‘5세대 주제 

공원’으로변신한다. 

조성될 공원은 동물원과 식물원， 테마파크(서울랜 

드)를 하나로 묶어 A대초원 A빙하시대 A열대우림 

등 계절별 구역과 A공공의 장 A한국의 숲 A우림지 

마을 등 주제가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청계산 산자락에 들어설 대초원은 동아시아의 온 

122 ι 막계리 마을지 

대 사바나 지역과 아프리카의 열대사바나 동물을 볼 

수 있는 동물원이 들어선다. 차량으로 이동하며 동물 

을관찰할수 있는사파리체험이 가능하다. 

빙하시대 공간은 냉대 · 한대 서식지 동물을 관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빙벽등반 체험장과 눈썰매장이 

있는 눈의 광장， 극지방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남 

극 영상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열대우림 공간에서 

는 아프리카와 남미 등 열대우림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한국 고유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숲과 우듭지마을이 들어서며 잔디광장 

과 각종 스포츠시설이 설치될 공공의 장도 새롭게 선 

보인다.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시설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카이 리프트 등 다양한 이동수단도 

도입된다. 

재조성 사업은 3단계에 걸친 순차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2015년과 201년 1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마지막 3단계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서울대공원은 1979년 착공해 1984년 5월 동물원， 

1988년 5월 서울랜드가 각각 문을 열었다. 전체 916 

만 3,000m' 규모로 동물원 · 식물원 · 서울랜드 · 호수 

지구 · 주차장 등 주요시설 부지 195만 5 ，OOOm'과 미 

개발부지 720만 8，OOOm2로 구성돼 있고， 인근 시설로 

현대미술관 · 국립과천과학관 · 경마공원이 있다. 

서울대공원 놀이+생태체험 공간 
털비꿈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12-2811:17 최종수정 2009-12-

2812:25 

오푼트럭 타고 사파리 ... 열대우림 탐험도 

주차장등 편의 · 휴식공간 대폭확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놀이기구를즐기 



는 동시에 전 세계 다양한 생태 환경과 그곳에 서식 수 있다. 

하는동물들을구경할수있다" 열대우림관은 열대 우힘지역의 신바로운모습을 

28일 버l일을 벗은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엽의 청 실감할 수 있도록 시끄러운 놀이시설은 외곽에 배치 

사진은 서울대공원을 기존 동물원과 식물원 테마공 되고 저소음 이동 수단이 사용된다. 관람객틀은 무 

원의 경계를 허묻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동력 보트나 페달 자통차륜 다고 강이나 정글을 지 

것이골자다. 

이용객들은 오푼 트럭을 타고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을 사파리할 수 있고， 보트에 몸을 싣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열대 우림을 탐험할 수도 있다. 

o 전 세계 생태계 다모인다 = 공원의 주 시설물 

은 대초원과 벙하시대， 효댁의 숲， 열대우림과 대양 

주 등 4개 테마로 구성된 The Living World’다. 

먼저 정계산 자락에 들어서는 대초원관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몽골의 자연환경에서 모티브를 따 온대 

와 열대 사바나 지역으로 조성돼 각종 동물이 전시 

된다. 관람객들은 오픈 트럭을 타고 총 62만 8천m' 

에 이르는 아프리카 초원과 호주의 미개척지， 아시 

아의 목초지 등을 지나며 사파리의 스렬을 즐길 수 

있고 야간에도 야행성 동물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관 

찰할수있다. 

또 공중조망 시설인 별쳐 뷰(Vulture View)' 를 

통해 사파리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동물 보존센터 

에서는 동물 치료， 먹이주기 등 공원 내부 활동도 체 

험할 수 았다. 빙하시대는 북극과 남극을 모티브로 

나가며 열대 동식물을 구경할 수 있다. 

열대관에 딸려 있는 대양주관에서는 다$댁r 해양 

동물을 관람할 수 있고 돌고래와 바다사자 쇼도 윌 

수있다. 

。 공원 이용 더 펀해진다 = 서울대공원의 재단 

장과 함께 각종 펀의시설과 휴식 공간도 확충된다. 

주차장은 계단식의 3층 데크로 구성돼 자동차 수용 

대수가 기존 5천대에서 8천 600대로 많이 늘어난다. 

또 지하첼 입구와 주차장을 거쳐 틀어오는 공원 

의 입구부는 사계철 정원으로 꾸며지고 상단부는 

‘서울의 거리’로 조성돼 한국의 대중문화와 쇼핑，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된다. 호수공원도 

청계저수지 주변은 넓은 잔디광장과 피크닉장， 정원 

등이 들어서는 시민 휴식 공원으로 만들어진다. 

공원에는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OJ'"한 시설물도 

함께 들어선다. 주차장 부근에 설치되는 도시농장 

(12만m')은 공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나 동물 

의 배설물 등을 퇴바로 사용해 채소를 기르고， 이를 

다시 공원의 음식재료나 동불 사료로 공급하는 친환 

조성된 구역으로， 이들 지역의 희귀식물과 북극곰과 경 농장이다. 

팽권 등 동물틀을 볼 수 있다. 눈썰매장， 스케이트 

장， 벙벽등반 코스 등으로 이뤄진 눈의 광장’ 도 조 

성된다. 

이곳에서 겨울에는 열음 조각 축제 등이 열리고 

여름에는 실내 전시공간과 함께 실내 아이스링크도 

운영된다. 

한국의 숲은 한국의 전통 숲 길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보호종등각종동식물이 서식하는공간이 

다. 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반도에 살던 공룡 

의 모습도 재현되고 360도 영상 체험관에서는 우리 

나라블 찾는 철새와 관련한 다%t한 정보도 확인할 

.!E. 내부 계곡으로 흘러틀어오는 빗묻은 저수지에 

모여져 동물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폐수는 

특수 공법으로 재처리돼 연못이나 생태습지 등으로 

보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을 생태 체험과 놀이문 

화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한국을 대 

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공원S로 만들겠다”고 말 

했다-

banan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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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경마공원 

(1 )건립 배경 

가. 경마와 경마장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경마의 효시는 1898년 개최된 학생들의 나귀경주이고， 

최초의 근대적인 경마대회는 조션공론사 주최로 1914년 4월 3일 용산의 구(舊) 

일본군연병장에서 개최된 조선경마대회라고 할수 있다. 1914년 5월에는 경성승 

마구락부라는단체도 결성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마는 1922년 4월에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조 

선경마구락부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한 뒤부터 

는 마권을 매매하는 이른바 경마라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당시의 경마는 을지 

로6가의 훈련원광장(현 동대문운동장)과 지금은 없어진 용산 동부이촌동의 한강 

백사장 등으로 옮겨가면서 개최되었다. 또한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 

평양， 원산， 신의주， 군산 등지에서도 1924년부터 1928년까지 경마구락부가 인 

가되어 경마가 실시되었다. 이 도시에서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경마가 시행되었 

으며 그 결과로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정식 경마장이 개장되기에 이르렀다. 

신설동경마장은 1928년 9월 20일 경성경마장이라는 이름으로 탄생되었으며， 

1930년대 말까지 순조롭게 운영되었다. 

이후 1933년에는 「경마령」이 공포 · 시행되어 비법인 경마단체는 해산되고 사 

단법인 조선경마협회가 발족하였고 1941년까지 전국 9개의 법인 경마구락부에 

의해 9개의 경마장이 생겼다. 이 시기는 경마장이 가장 많았던 때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경마용 

말은 일본군에 징발되었고 기수들도 징병 · 징용 등으로 전쟁터로 꿀려 나갔다. 

이후 1942년 2월에 제정된 「조선마사회령」에 의해 조선마사회가 발족하였고， 단 

일 경마시행단체로서 약 3년 반 동안 경마를 시행하였다. 첫해인 1942년에는 전 

국 경마구락부에서 인수한 9개 경마장 가운데 문산을 제외한 8개 경마장에서 경 

마를 시행하였으나 전시하에서 폐쇄되는 경마장이 늘어났다. 전쟁 말기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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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부산， 대구， 평양의 경마장에서만 경마 

가 시행되었으며， 서울은 1945년 봄에 21일 

간의 춘계경마를 마지막으로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 새출발한 한국마사회는 광복 직 

후의 혼란 속에서도 미군정청의 지원을 받 

아 중단 없이 경마를 시행하였다. 유일한 

대중오락장인 신설동경마장은 일일 3，000~ 
훌쓸훌훌훌륭톨I'r' ι ... 

4 ，000명의 관람객이 입장하는 호황을 이뤘 개발당시주암동주변 

다. 그러나 경영면에서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세금미납액이 누적되어 갔으며 광복 후 말의 국내 생산이 중단되고 수 

입의 길마저 단절된 상황에서 경주마의 고갈은 해가 갈수록 경영을 압박하는 난 

제가되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으로 경마는 중단되고 신설동경마장도 군이 점용하게 되어 

마사회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피난생활에 들어갔다. 부산 군산의 경우는 미군기 

지로 점용되다가 한국전쟁 이후 주택지나 농경지로 탈바꿈되었다. 또한 부산에 

펴난갔던 마사회가 복귀해 보니 신설동경마장은 미군에 징발되어 비행장으로 

시용되고 았어 쉽사리 해제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마사회는 일제강점기 

인 1937년부터 마련해 놓았던 묵섬에 새 경마장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제는 경비마련이었는데， 정지공사비， 가건물신축비， 각종 

시설비 등이 엄청났고 경주마 구업비 경마 시행준비금 등 막대한 비용을 마련 

할 방도도 막연하였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1954년 1월에 한국상공은행에서 산 

업자금 2어만 환을 융자 받은 데 용기를 얻어 경마장 건설에 착수하여 5월 8일에 

개장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3년 11개월 만에 다시 명맥을 잇게 된 뚝섬시대는 경영변에 

서 여러 가지 어려웅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는 전쟁복구도 힘겨울 뿐 아니라 

국민소득이 60~70달러에 불과한 때여서 경마사업은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었 

다. 결국 1950년대 말에 이르러 부산경마장(미군 점용)과 대구경마장의 매각 방 

침이 결정되기에 이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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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교육원 

경마는 1962년 「한국마사회법」이 

공포되면서 민자가 유치되고， 1966년 

시설투자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 

활기를 띠었다. 특히 1970년대 들어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경제력 

이 확대되어 경마에 눈을돌리게 되었 

고， 이로 인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 

다. 더욱이 1984년 이후에는 경마가 

전산화되면서 컴퓨터사스빔으로 티켓 

발매와 환급을 처리하는 토탈리제이 

터 (Totalisator)시대로 접어들고 장외경마장의 화면도 컬러화되면서 관심을 끌 

었다. 

한편 마사회는 1960년대 들어 「한국마사회법」이 제정 · 공포된 이후 경영쇄신 

을기도하였으나 경영압박에서 좀처럼 헤어날수 없어 갖가지 방안을모색하다 

가 결국은 민자유치를 결정하였다. 1966년 덕마흥업(주)의 투자로 경주마가 수 

입되면서 조랑말경주는 개량마경주로 바뀌고 시설이 한결 개선되면서 경마사업 

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1965년까지 일일 평균 890명 이하에 머물렀던 입장 

인원은 1966년부터 1 ，000명을 돌파하였고， 연간 매출은 전년보다 246%, 일일 평 

균 매출은 무려 365%의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1972년에 와서 마사회는 과감허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민자시설과 마펼 

인수를 단행하여 단일경영체제를 확립하였다. 동시에 연중무휴 잔천후경마로 

전환하여 연간 최고 158일까지 경마를 시행하는 등 매출신장을 위한 갖가지 노 

력을 병행하였다. 이 때문에 일일 평균 입장인원은 2，500~3 ，400명 선으로 증가 

하였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신장하여 1972년에 당기순이익 1억 4，000만 원을 내 

면서 실로오랜만에 적자경영을흑자로 전환시켰다. 동시에 이때부터 고리 사채 

를 정려하고 모두 은행채로 대체하는 등 경영개선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76 

년에는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마사회 발족 이래 처음으로 빚 없는 마사회가 되 

었다. 

126 ·막계리마을지 



나.과천이전배경 

1979년의 10 .26사건과 12 . 12군시쿠데타에 이어 광주민주회운동으로 이어 

진 정치적 격변을 거쳐 저15공회국이 출범하였다. 1980년 9원에 마사회는 설립 

이래 최초， 최대 규모의 국제경마대회인 제15회 아시아경마회의(ARC)룹 서울에 

서 개최하면서 1980년대를 힘차게 열었다. 

1977년부터 마사회는 ARC 서울대회를 앞두고 1관람대(A관)의 증축을 비롯 

마필보건소， 종사원아파트의 건립， 시행기기의 현대화 등에 모든 힘을 기울였 

다.1980년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종마목장 후보지를 연천으로 최종 결 

정하여 4월부터 토지매입에 틀어가는 등 마지막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ARC 서울대회는 1980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당시 화원국 13개국 

중 터키를 제외한 12개국 대표 407명， 미국과 바레인 대표 4명이 업저버로 참가 

한 가운데 성대허 개최되었다. 대회행사는 워커힐 · 롯데호텔， 뚝섬경마장 등에 

서 개회식， 분과위원회 토의 국제기수 초청경마 폐회식 순으로 마채롭게 펼쳐 

졌다. 특히 국제기수 초청경마가 었었던 9월 14일 묵섬경마장은 개장 이래 기록 

인 입장인원 2만 4，000여 명， 매출 2억 원을 몰파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런 ARC 

의 잔치분위기는 연간 매출에도 크게 영향을 며쳐 1979년에 191 억 원이던 매출 

이 1980년에 257억 원으로 뛰어올라 ARC 서울대회는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자 

타가평가하였다. 

1960년대까지도 뚝섬경마장 측은 도섬에서 멸리 떨어진 허허벌판에 자리 잡 

고 있어서 교통 불편 등 열악한 여건으로 경마사엽에 지장이 많다고 푸념하였 

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민소득의 

급속한 증대에 따라 경마샤업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일일 입장인원 

2，000명 선에 이르자 갑자기 경마장은 포화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인 

구집중 현상에 따른 도시팽창 추세도 어느새 경마장 주위에까지 영향을 마쳐 각 

종 문제를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8만 6_000여 평에 불과한 좁은 공간은 마사회 

발전에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었다. 마사회는 1979년 중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 

로 경마장의 강남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계획에 그쳤다. 

1980년대에 들어와 수용력이 드디어 한계점에 이르러 경마장 이전의 멸요성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127 



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 88서울올림픽의 개최 결정과 함께 올림픽시설 

의 사후 활용방안과 연계된 승마경기장의 건설은 마사회로서 놓칠 수 없는 천재 

일우(千載一遇)의 좋은 기회였다 88서울올림팍 유치활동은 1979년 대한올림픽 

위원회(KOC) 내에 전문위원실을 설치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면 

서 시작되었다. KOC는 1979년 3월에 제24회 올림픽 서울유치 건의안을문교부 

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문교부는 서울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경기장과 숙박시설， 운송수단을 비롯하 

여 대회 유치에 따른득실 및 개최 가능성 등에 대한구체적인보완자료를제출 

토록 KOC에 요구히는 한편， 경제기획원， 외무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청취했 

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는 1979년 9월 3일 서면결의로 제24회 올 

림픽 서울유치계획을의결하였고 9월 21일에는대통령이 재가를하였다. 

1981년 2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 제24회 올림픽 유치신청서를 정 

식 제출하였고， 유치 경쟁도시는 최종적으로 서울과 일본 나고야로 압축되었다. 

유치 경쟁에서 처음에는 나고야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었으나，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제84차 IOC 총회를 3주일 앞두고 구성된 유치대표단의 헌신적인 노력 

과 올림픽 전시관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으로 나고야에게 현저하게 뒤쳐져 

있던 분위기를 만회할 수 있었다. 결국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댄에서 열린 

제84차 IOC 총회에서 나고야를 52 대 27로 압도적으로 누르고 서울이 개최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전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인 선언에 현지 대표단 

은 물론， 자정이 넘어 TV실황중계를 지켜보던 전 국민도 이 엄청난 차이의 승리 

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바덴바멘 현지의 기자회견장은 만세와 환호성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태극기가 물결쳤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16 

번째로 올림픽경기대화 개최국이 되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서울을 비롯 

한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일정이었다. 올림픽 유치 후 올림픽 승마경기를 위 

한 경기장 건설이 필연적인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 

제수준의 새 경마장을 과천에 건설하게 되었고 마침내 과천경마장 시대를 열게 

되었다. 과전 올림픽승마경기장 건설사업은 마사회가 숙원을 풀고 한국 경미를 

새로운 도약대로 올려놓은 1980년대 최대 의욕적인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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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렵과정 

가. 입지선정 

경마장이 과천에 자리잡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쳤다. 바덴바덴 IOC 총회에 

서 제24회 하계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고 86아시안게임의 유치 교섭 

이 한창이던 1981년 11월에 올림픽 지원계획을 제출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마사회는 승마경기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을 제출하였다. 마사회가 최초로 

제출한 계획은 1982년부터1988년까지 7년간 경마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하여 

연간 약 46억 원씩 총 322억 원을 적립 올림픽승마경기시설을 지원한다는 단순 

한 계획이었다. 그후 1982년 2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요청으 

로 마사회가 다시 올림픽 지원계획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경마 관련 시설과 연계 

된 승마경기장 건설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2차 지원계획에서도 과천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서울 강남 일대와 경기도 광주시 서부면 일 

대， 또는 서울대공원 근처 등지에 30만 평 안팎의 토지를 확보하여 올렴픽승마 

경기장을 건설하고， 올림벽 후에는 제2경마장 또는 조교장으로 활용하며， 건설 

재원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6년간 마권세 전액 면제로 조달한다는 안이었 

다. 마사회의 안이 관심을 끌기 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으며 그후 조직위의 권 

유에 따라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를 집중적으로 답사하게 되었다. 

조직위는 각 종목별 경기장의 건설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승마경기장은 과천 

서울대공원 언접지에 민자로 건설한다는 기본지칩을 세워두고， 먼저 대한경마 

협회에 이를 제시하였으며 뒤이어 마사회에도 구체적인 시설계획안을 제출하도 

록 요청하였다. 마사회는 이 권유에 따라 서울대공원과 인접한 당시 시흥군 과 

천면 막계랴， 주암리， 하리 일대와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갈현리 일대， 그리고 

지구력경기코스 후보지로서 양재천 주변 등지를 조직위 또는 승마협회 관계자 

와 함께 수차려1에 결쳐 면밀히 탑사하였다. 그 결과 1982년 5월 과천을 후보지로 

한 올림픽승마경기장 건설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농수산부가 조직위에 제출하였 

다. 이 안은 과천면 막계리 일대에 38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어 승마경기장 

을 건설하고 올림픽 이후는 경마장과 승마장으로 활용하며， 건설비는 마권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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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시한부 면세와 마사회 자체자금 및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마사회가 이곳을 승마경기장과 경마장 적지라고 판단한 근거눈 다음과 같은 

점틀이었다. 첫째， 올림픽 주경기장이 위치한 잠실과는 불과 12krn, 서울 도심과 

도 15km의 근거리에 있다. 둘째 사당 양재 방면과의 전철 연결을 비롯한도로 

망의 발달로 교통이 편리해진다. 셋째 그린벨트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이 고스란 

히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소음공해가 없다. 넷째， 임야와 평야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광활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임야 구성비가 높 

고 암괴가 적은 완만한 구릉지로서 공사비가 절감되고 지역 안어l 보상대상물이 

적어 보상비도 적게 든다. 여섯째， 서울대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종합 레저 

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당초에는 대한승마협회 역시 조직위의 권유에 따라 서울대공원의 인접지 약 6 

만 평을 부지로 한 시설계획안을 작성하였다가 경기장 후보지를 경기도 남양주 

군 와부면 팔당 지역으로 변경한 시설계획안을 마사회보다 먼저 조직위에 제출 

해 놓고 있었다. 승마협회는 이미 국제마술연맹(FEI) 기술자의 자문까지 거쳐 

FEI의 강력한 지원하에 팔당을 경기장 후보지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승마협회 

는 올림픽이 끝나면 경기장 일대를 골프장으로 전용할 계획이었다. 

조직위는 과천을 후보지로 한 마사회안과 팔당을 후보지로 한 승마협회안을 

놓고 정부 각 부처 관계자와 비교， 검토하는 한편， FEI 관계자(부회장 랜스버그， 

코스디자이너 볼프강)를 초청 2차에 걸쳐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현장답사는 

과천， 팔당 외에도 광명시 일대까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FEI 관계자들은 과 

천이 경마장으로는 적지이지만 승마경기장으로는 부적합하며， 팔당은 진입도로 

확장 등의 부담이 따르기는 하나 승마경기장으로서 적지라고 승마협회안을 지 

지하였다. 그러나 팔당은 FEI 관계자들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1 ，400만주민의 식수를공급하는상수도수원보호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란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팔당은 건설부 등 관계 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과천과의 비교 검토가 계속되다가 국무총리실은 1983년 2월 

25일 결국 과천을 승마경기장 건설지로， 마사회를 민자엽체로 확정하였다. 과천 

은 종합마술 지구력경기묘스로는 다소 난점이 있으나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협 

의， 결정하기로하고그밖에모든여건이 적지라고판단될뿐아니라올림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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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시설 활용도 제고면을 높이 평가받아서 부지로 선정되었다. 마사회안은 경 

마장 이전과 연계된 시설계획안이어서 묵섭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할 경우 도 

심 인구분산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고 평가받았다. 

이로써 과천과 팔당 사이에서 약 1년간 유치 경합을 벌여 온 올림벽승마경기 

장은 끝내 과천으로 낙착된 것인데 국무총리실은 결정에 앞서 건설비 재원확보 

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묵섬경마장을 서울시에 무상 양여하여 체육공원으로 조 

성하도록 하였다. 즉， 승마경기장 건설비 514억 원(추정)의 재원은 마권세와 법 

인세 감면， 자체자금， 차입금으로 마련하되 마권세 50%를 시한부 감면히는 대신 

묵섬경마장을 서울시에 양도하도록 하였다， 88올림픽대회 승마경기장 건설계획 

은 1983년 5월 13일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되었다. 

나.용지매입 

올림픽승마경기장의 건설담당기관이 된 마사회는 1983년 4월 15일 올렴벽승 

마경기장 건설사업소를 발족시켜 현장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사엽에 

착수하였다. 대상부지로 선정된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형성된 작은 분 

지로 옛부터 밤나무 등 유실수가 많고 물이 맑아 순수 우리말로는 밤나무골， 한 

자 지명으로는 율목(票木) 율진(몇律)， 과주(果州)， 과천(果J 11) 등으로 불렸다. 삼 

국시대에 백제 땅이던 이곳이 고구려 장수왕 때에는 고구려 땅이 되면서 율목군 

이 된 이래 신라 때는 율진군， 고려시대에 과주 조선시대에 과천현이 되었다가 

한말에 과천군이 되었다，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 안산， 과천 

이 합쳐지면서 시흥군 과전면이 되었다가 정부청사 과천분산계획에 따라 1982 

년 과천지구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6년 1월 1일 과천시로 승격하였마. 관할구 

역은 10개 법정동과 6개 행정동으로나뉘어 있다. 

올림픽승마경기장이 자리 잡은 곳은 청계산 망경봉(618m)의 연봉인 옥녀봉 

(373m)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나지막한 산자락 사이사이에 깔려 있는 비산비 

야(非山非野) 지대이다. 청계산에서 발원한 막계천이 서울대공원을 거쳐 북쪽으 

로 흐르다가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양재천과 합쳐지면서 주위 

에 제법 질펀한 들판을 이룬 곳이 주암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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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은 서울대공원과 접해 있고 북쪽은 우면산과 서울시 서초구， 서북쪽으로 

는 남태령에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승마경기장의 부지규모는 당초 38만 평으로 인가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심사과정에서 농경지와 민간피해를 극소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6반여 

평이 축소 조정되어 경계측량이 끝난 1983년 12월에 매입대상 토지를 32만 

1 ，900여 평으로 확정되었다.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와 전답이 각각 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위치는 속칭 능안말로 불리던 막계3리 대부분과 하삼포로 

불리던 주암2리가 편입되었고 가옥 50동과 주민 83세대 분묘 677기의 이전이 

불가피하였다. 

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은 경기도에 위탁하여 시행되었는데， 건설부고시 기 

준지가에 의한 감정가격에 따라 95%는 협의 매입되었고， 가옥 3동과 일부의 토 

지 (4만 8，000따)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수용령이 적용되었다. 

철거대상주민 83세대 증 가옥주 32세대는 이주단지인 문원리로 이주하고， 분동 

자， 세입자 51세대는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는 등 1983년 12월까지 이주대책이 

순조롭게 완료되 었으며 매 입 보상업무도 1984년 7월에 종결되 었다. 그후 올림 픽 

승마경기장의 부지규모는 1986년 12월 임야 10만 9，874따(3만 3，000평)을 추가 

로 매입함으로써 총규모는 117만 4， 125m2(35만 1 ，800여 평)가 되었다. 

다.설계와시공 

마사회는 토지 매입과 보상업무를 경기도에 위탁하여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역사적인 올림픽승마경기장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마문화(馬文化)의 본산이 될 

경마장으로서 손색없도록 청사진을 그리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마사회로 

서는 승마경기장 건설이 생소한 분야여서 건설 관계자와 승마 관계자로 견학단 

을 구성하여 홍콩，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지를 순회하면서 선진 승마， 선진 

경미국의 경기장시설을 돌아보고 청사진을 몇 번이고 수정 · 보완하면서 기본계 

획을 다듬어 나갔다. 한편으로는 FEI에서 추천한 승마경기장 건설전문가 헬빙 

(W.J. Helbing, 독일)과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에 관한 자 

문을 받았다. 그의 지문은 후일 흔히 헬빙지역이라고 불린 승마장 관계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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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반영시겼다. 

기본계획이 대체로 마무리되자 이를 토대로 우선 한국종합기술개발회사가 환 

경영향평가와 토목공사의 기초 · 실시설계를 맡았다. 설계용역은 건축부문， 토 

목부문， 조경부문으로 나뉘어 발주되었다. 토목설계에 이어 발주된 건축설계는 

공사량을 크게 2등분하여 주경기장 관람대와 실내마장 외 22건으로 나누었다. 

관람대의 설계는 (주)정림건축이 실내마장 외 22건은 금성건축연구소가 담당하 

였으며， 조경부문은 마사회가 자체기술진으로 직접 설계하였다. 

시공은 토목공사는 삼성종합건설(주) 조경공사는 동아종합환경(주)이 받아 

1984년 4월 24일 일제히 착공하였고， 5월 16일 각계 인사，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건축공사는 그후 9월에 설계가 완 

성되어 주경기장 관람대는 고려개발(주)이 실내마장 외 22건과 전기통신공사는 

미륭건설(주)이 담당하여 1985년 2월 8일 착공하였다. 

라. 과천 서울경마장 탄생 

마장마술과 장애물비월경기장으로 과천 올림벽승마경기장의 건설이 순조롭 

게 진행되어 갔으나 추후에 협의 · 결정하기로 한 종합마숨 지구력경기코스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마사회는 경기장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구력경기장 역시 과천에 설치하 

기 위하여 양재천 주변과 갈현리 등 여러 곳을 탑사하였으나 농경지가 과다하게 

훼손되고 대회 후 복구비가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끝 

내 과천 이외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결국 1985년 초 경기도 고%발 

원당리 서삼릉 주변을 지구력경기장 후보지로 제시하였다. 

이 지역 주변은 마사회가 이미 1984년부터 11만 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종 

마목장 개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원당 지역은 올림벽선수촌에서 50km나 떨어진 

원거리에 였다는 약점이 았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지역이 넓어 코스킬이 

(17~28km)나 소요면적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어 다OJ=한 경기코스의 배치가 가능 

하고 용지보상비도 과천에 비하여 경감되는 이점이 있었다. FEI에서 추천한 종 

합마술 코스디자이너 토마스(Hugh Thomas, 영국)도 과천과 원당을 비교 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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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원당이 적지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1985년 8월 종합마술 지구력경 

기코스는 결국 원당으로 확정되어 10월부터 공사가 착수되었다. 총 133만 2,300 

m2(40만 평)에 A, B, C, D 4코스로 조성된 원당 종합마술 지구력경기코스는 그 

후 88올림픽 승마경기를 중계한 영국 BBC방송이 한국적인 자연을 보여준 명화 

(名畵)라고 격찬하였다. 

과천 올림픽승마경기장은 1984년 4월에 건축 · 전기통신공사와 마장(馬t易)공 

사가 착공되고， 86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하여 1986년 4월까지 대회본부(마사회 

본관)， 보조경기장과 관람대 및 노천스탠드 등 승마경기 관계 시설이 준공되어 

아시아대회 승마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또한 주경기장과 관람대 등 나머지 

시설이 1988년 7월까지 준공되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마사회는 다시 토목 조경 전기통신 등 최종 마무리 보강공 

시를 12월까지 마쳤다. 올림픽승마경기장은 총부지 116만m2(35만 평)의 약 92% 

에 해당하는 106만m2β2만 평)가 형질 변경되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신 

천지로 변모하였으며， 원형을 보존하는 일부 산과 산림 등의 자연경관과 인공조 

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탑게 꾸며졌다. 

이렇게 완성된 과천 올림픽승마경기장의 건설에는 709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원당 종합마술경기장에는 약 15억 원이 투자되어 승마경기장 건설에 총 724억 

원이 투입되었다. 당초 사업인가 때 책정한 예산액 514억 원보다 약 210억 원이 

초과 투자되었다. 재원 마련은 마권세 50% 감면분 539억 원， 자체조달 185억 원 

으로충당되었다. 

과천 승마경기장은 올림픽경기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1989년 5월 경마 

장ξL로 용도 변경되었다. 그해 9월에 뚝섬에서 과천으로 서울경마장을 이전하였 

다. 

과천으로 이전한 서울경마장에는 3만 명을 수용하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 

에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 · 냉난방시설을 갖춘 관람대， 1 ，600 × 25m의 내주 

로와 1,800 × 25m의 외주로， 1 ，638마방을 갖춘 25동의 마사(경마용 23동， 승마용 

2동)，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본부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보조경기장(아시아 

대회장)과 관람대， 실내마장과 실내원형마장 빛 연습마장 5면， 마펼진료소와 장 

제소，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숙소， 일일 최대 900m2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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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승마경기가 벌어진 과천경마장 

장， 약 2 ，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2개소의 주차장， 배당률 게시대， 야간경마용 조 
명시설 등의 시설이 건렵 설치되었다. 

• 서울경마장은 1994년에 경마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 
서 경n댐 내부 약 4만 평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서울경口밍원으로 개칭되환 
서울경마공원은 경마장 관련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축구장， 야외공연장 능 
을 갖추었으며， 넓은 잔디， 산잭로， 연못， 원두막， 인공폭포， 주말농장 등을 설치 
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였다. 

3) 국립현대미술관 

(1) 건립 배경 

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 

대한민국 정부수렵 이후 국민들의 민족 자각。1 심화되면서 미술관 문화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문화센터 가 구상된었 
고 1965년에는 「종합박물관건축계획안」이 제출되었다. 마침내 1966년에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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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1970년대 초)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1980년대 초) 

안에서 기공식이 열렸고 1969년 8월 대통령령 제4030호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직제를 제정하였고， 10월 20일에 현대 미술작품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기능을 

가진 미술관으로 개관하였다. 

서구의 경우， 미술관 설립은 18'""19세기 계몽주의적 합리성， 시민혁명을 통한 

정치적 민주제도의 실현 근대적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이룩되었다. 우리나 

라의 경우는 4.19혁명에서 비롯된 민족적 정체성의 확인 작업과 5.16군사쿠 

데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및 근대화 운동의 추진과정에서 국립현 

대마술관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세워진 최초의 국랍현대미술관의 설립 취지는 근 · 현대 호녁 미술과 

국제 마술의 흐름을 대표하는 미술작품과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그것을 연구， 

전시， 교육하며 국제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미술문화의 기틀을 세우고 이것을 

진흥시키는것이었다. 

경복궁 시기(1969'"" 1973)는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첫 시기로 직제 구성에 있어 

미술 분야 전공자가 아닌 소수의 일반행정전문가 8명이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 

주체였고， 그들의 가장 큰 역할도 ‘대한민국미술전람화(국전)’ 의 운영과 전시업 

무에 불과하였다. 기구는 관장 아래 사무장이 있고， 그 아래 서무담당과 운영담 

당을두고있었다. 

초기의 국립현대미술관은 제반 요소를 완비한 본격적인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전시관의 성격이 두드러진 양상을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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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시관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미술관으로서 기본이 되는 기능 발휘에 대 

한 요구가 증폭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 확보의 펼요성과 함께 

미술관 운영상의 조직 확대가 요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72년 7월 19일 직제 

가 개정 · 공포되어 사무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미술관 일을 전시과， 서무과， 조 

사연구과의 3개 과로 나누어 분장케 하는 등 운영조직을 변경하여 미술관 기능 

의 분화와 전문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 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미술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술관의 기본적 

인 여건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1973년 7월에 한말 영빈관으로 사용되었던 덕 

수궁 석조전을 개조하여 이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3년간의 소위 덕수 

궁시기 (1973~1986)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전시공간확보에 따른상설전시 

와 조사연구를 통한 작품수집 나아가서 전시기획과 실천의 제반 업무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는 사점에서 미술관 전문 업무를 담당할 행정조직 체제가 완비되지 

못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조사연구과는 설치 6년 경과 후안 1978년 8월 직제 

개편으로다시 폐지되었고， 정원은 20명 남짓이었다. 

한편， 덕수궁 시기의 국립현대미술관 업무와 활동을 투 가지 측면에서 본다 

면， 그 하나는 소장품의 적극적인 수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 

설전시를 위시해서 각종 전시회가 다수 개최되었다논 사실이다. 이 시기의 미술 

관 수집 작품은 우리나라 근 · 현대 주요 미술작품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소장 

가의 특별기증이나 예산의 획기적인 지원 없이 1000점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 

다. 

그후 과천 시가 (1986~현재)는 진정한 의미의 미술관 조직정비가 이루어진 시 

기라할수 있다. 독자적인 건물의 신축 이전과함께 정원이 100명으로늘어났고 

전문요원의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학예연구실과 섭외교육괴를 신설하여 조사 ·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확충하였다. 

나.과천이전배경 

1980년대 이르러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은 마술 수요의 양적인 팽창을 충분 

히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 무렵부터 미술관 기능에 있어서 작품 소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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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미술문화의 보급과 교육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1981년에는 그간의 

행정관료 출신 기관장 대신에 미술 전문인이 채용되었는데， 제9대 판장으로 미 

술평론가 이경성이 취임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소위 전문가 관장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이 뒤따르자 국제적 규모와 야외조각전시장 

을 겸비하고 국립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술관 전문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조직 체제와 인적 · 물적 자원을 갖춘 미술관 건립이 불가피 

하게되었다. 

중앙정부 또한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면서 독립된 현대 

미술관을 빨리 건립해야 한다는 펼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두 개의 국제 

적인 스포츠 행사를 찾은 수많은 국내외 관람객에게 비칠 국가 이미지 저l고를 

위해서도 국립현대미술관 신축은 시급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전의 배경을 종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덕수궁미술관 건물은 항온항습과 방재에 필요한 내부시설과 구조면에 

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했다. 둘째 미술가의 양적 증가로 대전시회의 

경우에는 작품을 전시할 전시 면적이 부족하여 부분별로 나누어 전시하는 등 규 

모면에서 날로 증대하는 미술 인구를 수용하기에 곤란한 실정이었다. 셋째， 오 

늘날 미술관 개념이 단순한 작품의 소장， 전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정서함양과 환경적 창조의 틀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적인 미술관 건립이 펼요했다. 넷째， 국제문화교 

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미 

술관의 건립이 시급한실정이었다. 

1980년 10월 2일에 제29회 국전이 개막되었고 대통령 내외가 개막테이프를 

끊었다. 이 국전을 툴러본 뒤 대통령은 수행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야외조각전 

시장을 겸비한 현대미술관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86아시안게임이 개막되기 이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정부방 

침이수립되었다. 

마침내 단시일 내에 국제수준의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정부방침이 세워졌 

고， 이는 ‘중앙청(구조선총독부) 건물을수리 보수하여 국렵중앙박물관으로한 

다. 국립현대마술관과 예술의 전당을 새로 건립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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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립과정 

가. 추진경위와추진겨구 

새로 건립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지 역할은 물론， 국민 

의 미술교육과휴식의 장으로서의 기능을강화하여 미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문 

화의식 고취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미술관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그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와 각종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였다. 건립의 기본방 

침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미술문화를 수용하고 표현할 수 았으며 야외조각전 

시장을 겸바한 미술종합센터로 건립하고， 툴째， 건물은 국제적 규모로 하여 근 

대식으로 짓되 고전미가 나도록 하며， 셋째， 미술관의 주요 기능인 전시기능， 교 

육기능， 조사 · 연구기능， 과학적인 보존기능을 강화하고， 넷째， 예술문화의 산 

교육장을 겸한 정서적인 휴게와 관광 명소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능 설정은 미술관의 성격과 규모， 부지선정， 건물계획 등 

건립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신중한 연구 · 조사를 통해 미술관의 기능 

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기능은 전시기능， 교육기능， 조사 · 연구기 

능， 보존 · 관리기능， 휴게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건물계획은 건물 구성계획과 야외조각전시장 구성계획으로 나누어 방향을 정 

립했다. 첫째， 건물 구성은 종래의 정적인 전시를 탈피하여 동적인 전시로 전시 

기능을 조화시키는 한편， 각 전시장에 공간적 특성을 부여하고， 미술관의 기능 

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미술과 관련성이 있는 타 장르 예술의 수용공간을 마련 

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작품의 기증 및 

확보를 위한 특별전시실을 설치하고 미술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외 

국작가의 작품 전시실을 마련하며 미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둘째， 야외조각전시장 구 

성계획은 정원을 설치하여 대표작품코너를 마련하고 잔디조각전시장에는 상설 

조각전시장， 어린이조형광장， 기획전시광장， 조각실기장 등을 설치히는 것으로 

하였다. 

미술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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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였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술관의 개념과 기 

능 설정을 위해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건물규모 산정을 위 

해 전체 규모， 각 건물별 규모， 각 실별 규모를 산정하였다. 셋째， 합리적 겨l획에 

대한 작업을 위해 자료에 의거한 장래의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설정하였고， 건립 

계획을 위한 기초적인 건축 자료를 수집하였다. 넷째， 부지선정 작업을 위해 합 

당한 규모의 건립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미술관이라는 하나의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 

에 국제적인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개념을 갖추어야 했다. 오늘날 미술관은 전 

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점차 교육과 정보 보급의 역할로 확대되고， 문화센터로서 

의 손쉬운 접근성을 점점 요구히는 추세이다. 또한 전시， 교육， 보급의 방법 등 

이 짧은 기간에 변화하므로 가변성과 융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었 

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의 순수기능에 교육 홍보， 휴게 등의 복합 

개념을 구벼해야 하고 일시에 최대 규모의 시설물을 건립하여 그 규모를 고수 

하기보다는 합당한 최소 규모를 정하여 기초적인 시설을 갖춘 다음 점진작으로 

증축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었다. 

규모의 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었다. 즉， 각 실의 소요면적을 

추정하여 건물 연면적을 산정한 후 이 자료에 준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법 

과， 이와는 반대로 부지면적이 고정되어 있어 연면적을 추정하여 건물구성 배분 

비에 따라 각 실의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규모에 맞 

는 합당한 부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전자의 방법으 

로 규모를 산출하였다. 규모산정 결과 점차적인 건립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 

래 총규모를 최대 규모와 최소 규모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최대 규모는 미술 

관 1만 평， 야외조각전시장 2만~20만 평이며， 최소 규모는 미술관 4，000명， 야외 

조각전시장은 가변적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부지 선정을 위해서 대상후보지로 17개소를 선택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과천 

서울대공원 위락지구예정지 일대， 과천 서울대공원 입구 절대농지， 구 서울고등 

학교 부지， 구 휘문고등학교 부지， 현 덕수궁 등 5개소를 건립 후보지로 선정하 

였다. 건립부지는 문화적으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건립되는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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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생활문화의 중심이 되약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문화적 영향을 중요시하면 

강남쪽의 부지가 적합하고， 후자의 생활문화를 중요시하면 강북쪽의 부지가 적 

합한 장소로 판단되었다. 

1981년 7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9일 제1차 

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건립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9월 22일에는 건 

립추진위원회 내에 직능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실무소위원회가 발족하였다. 

한편， 1984년 3월 29일 미술관 신축공사의 착공을 시발로 하여 건립공사가 본 궤 

도에 오르면서 공사업무의 행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공사진행 전반 

에 걸친 기술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립공사기구의 체제가 

요구되었다. 특히 공사 진행에 수반되는 공정상의 관리와 기술적인 지원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조달청에 위임하였고， 기술상으로 발생되는 여 

러 문제는 건립추진기구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해결하도록 하 

였다. 이와 같이 건립공사 시행에 따른 조직이 다양해지면서 업무계통의 체계화 

와효율적인공사집행 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건립공사기구를편성 ·운영하였 

다. 

건립추진기구는 건립추진위원회와 설무소위원회로 구성하였다. 건립추진위 

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문화공보부차관으로 하였다. 그 역할은 미술관 건립에 관한 정책， 기술， 조사연 

구활동에 대한 자문이었다. 실무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장 1명과 부회장 1명 

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였으며 그 역할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암받은 

사항과 각 분야별로 기본계획을 수립 · 조정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1까례에 

걸친 회의와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하여 건립계획을 설정하고， 기초자료를 조 

사 · 검토하였고， 부지의 선정，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심의 의결， 설계검토 빛 

공사와 관련되는 각종 지문 등 미술관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건립공사기구의 구성은 문화공보부장관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 건설 

본부장， 공사실무를 담당하는 감리단과 행정반으로 분류하여 편제하였고， 공사 

전반에 관한 총괄지휘는 건설본부장이 수행하였다. 감리단은 감리단장을 위시 

하여 총감독， 감독반， 검사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고， 행정반은 공사집행을 

위한 공정관리， 행정처리업무와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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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립부지 선정 

@선정 기준과후보지 조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는 국민들의 미술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미술관을 국 

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시검으로써 문화생활의 중심을 형성하며， 한국 현 

대미술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술관의 기능을 극대화시킴과 동 

시에 휴게기능을 조회롭게 포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했다. 따라서 분회공간을 

형성하며 장래의 발전을 고려한 합당한 부지 선정은 미술관 건립에 절대적인 요 

건이었으며， 미술관의 성격과 기능은 건립 장소어l 따라 크게 죄우되므로 부지 

선정은 상당히 중요한 작엽의 하나였다. 

근대미술을 포함하여 현대미술과 현대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미술관의 

부지 선정에 앞서 선정 방향이 결정되어야 했다. 즉 기존의 박물관 같은 문화공 

간에 인접해서 미술관을 건립하는 방향과 새로운 문화지역을 형성하여 미술관 

을중심으로한문화영역을만드는방향 이 두가지 방향중어느것을선택하는 

가에 따라 미술관의 부지 선정 방침이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당장 신축하여 이 

전하는 방향과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방향도 병행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 

와 검토를 근거로 한 미술관의 부지 선정 기본 방향은 공간적으로는 새로운 문 

화영역을 형성하며， 선정된 부지에 즉시 신축하여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 

다. 

후보지의 범위는 서울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전철 또는 고속도로 

이용으로 1시간 내의 지역으로 하였다. 또한 도시에서의 생활문화중심지， 앞으 

로의 문화적 중심가능지， 공원녹지 등의 외부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국민 

의 공공휴양지가 있는 지역 그리고 역사적 · 기념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을 기 

본방향으로삼았다. 

입지조건은 부지의 형상이 미술관의 적정규모를 충분히 수용하며 확장에 따 

른 부지 확보가 용이해야 하고 야외조각전시장은 실내조각장과는 개념을 탈리 

하는 독립성을 지닌 다양한 형태로 전개펼 수 있는 장소이어야 했다. 또한 수동 

적인 전시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접근개방성이 있어 

야 하며， 저변 확대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관광， 행사， 휴식 등의 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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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했다. 환경적 조건은 미술관의 대중성과 공공 

성에 따라 자연환경， 위생환경， 주변의 인위적 환경 등에 토지이용상의 저해요 

소나 비조화요소가 없어야 했고， 인위적 조건인 법규의 제한사항， 부지 구입의 

용이성， 지가 및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 또한 시공의 난이도와 장애요 

소에대한검토를했다. 

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작업은 당초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후 건립추진 

기구에서 각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 검토함으로 

써 합당한 부지를 선정하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마땅한 부지 선정이 어렵게 

되어 제반 조건을 비교적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개 지역을 대상 후보지로 

선별하게 되었다. 후보지 선정에 있어 주안점으로는 우리 문화발전의 중심대가 

될 수 있고 풍치가 수려한 지역， 휴양지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문화의 소개와 

미술문화창조의 장이 될수 있는지세와주변 여건을갖춘지역， 교통이용의 편 

리로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미래 발전가능 지역 등을 고려하였다. 

부지 선정을 위한 6차례에 걸친 후보지 조사에는 총 27개소가 대상이 되었다. 

제1차 후보지(1980. 10. 16.)로는 남산야외음악당， 여의도， 장충단공원， 구 서울 

고등학교 등이， 제2차 후보지 (1981. 5 .29.)로는 강남 서초동 인근， 과천， 남산야 

외음악당 등이， 저13차 후보지 (1981. 10. 6.)로는 서울대공원 민자유치지역， 서울 

대공원진입로 절대농지지역， 구 서울고등학교， 구 휘문고등학교 등이， 저14차 후 

보지 (1982. 5. 12.)로는서울대공원 덕수궁 중앙청 등이 제5차후보지(1982.7. 

29.)로는충청 지역인유성 부근과과학기술처 연구단지 부근， 경기 지역의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부근과 남한산성 부근 등이 제6차 후보지(1982. 8. 31.)로는 서 

울대공원 내 2개소， 과천 남태령 부근， 유성 복룡리 동산 2개소， 수원 여기산， 강 

남 양재동 동산， 헌인릉 부근， 관악산 남편 관양동 녹지대， 시흥 백운산 서남편， 

청계산 남편 금토동， 부천 소래산 서남편， 남한산성 서편 천마산， 영릉 부근， 신 

갈 인터체인지 부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입구， 천안 경엄산 남쪽 등이 선정되 

었다. 이들 후보지를 비교 · 분석하여 건립부저를 확정하였다. 

@부지선정 

제6차 후보지 조사에서 검토된 17개 후보지를 비교 · 분석하여 선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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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부지로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서울대공원 유성 복룡리 동산 등 2개소를 선 

정하였고， 1982년 9월 30일에 후보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서울대공원을 국 

립현대미술관의 건립부지로확정하게 되었다. 

건립부지 선정작업은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 10월 

의 1차 후보지 조사를 계기로 하여 6차에 걸친 후보지 죠사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로 서울대공원을 선정한 것은 우선 개념적 측면에서 국 

립 문화시설은 국가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고 해당 부지가 현대성과 조회를 

이루기에 용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규모면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는 대규모 전시관을 수용할 만큼의 면적과 야외조각전시장을 위한 외부 공 

간 확보가 가능하고， 문화적으로는 생활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면서 

국민휴양지와 관광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또한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시의 발전방향과 조화되어 미래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용자의 접근 

성과 편의성도 높아야 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서울대공원이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로 선정되었다. 더욱이 서울대공원은 지형적으로 주변 산과 호수가 조화된 

수려한 경치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과 공원이 상호 보완기능을 함으로 

써 건립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니고 있었다. 

건립부지는 서울대공원 문화시설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이 부지는 당초 서울 

대공원 기본종합계획에서는 청소년 문화시설지역과 자연보호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렵함은 서울대공원 기본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전제로 할 때야 가능한데 서울시는 1982년 11월 9일에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에 시유지 사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미술관 건립 실무진이 

1982년 11월 25일 서울시와 부지Àr-용 협의를 하여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따 

라미술관신축을위한 2만여 평의 부지를확보하게 되었다. 

@부지의특성 

건립부지는 행정구역상으로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문화샤설지역에 위치 

하고， 서울의 중심부로부터는 남쪽으로 15km 멸어져 있으며， 서울의 최남부에서 

는 5km 떨어진 지점이다. 청계산에서 분기되는 능선의 산록과 골을 형성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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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리잡고있다. 

건립부지는 서울대공원의 진입부 주차장에서 약 1krn의 거리에 있으며 동물원 

과 서울랜드 부지의 중간에 위치한다. 부지면적은 2만여 평으로 건물 1만 평， 야 

외초각전시장 1만 평으로 계획하였고， 부지의 동측은 청소년 문화시설지역과 계 

곡이 았으며， 서측으로는 한마당과 호수에 접하고 있다. 신선하고 휴양지 분위 

기를자아내는 부지는 경치가수려하고 정면에 약 7만 2000여 평의 호수가 있으 

며， 남쪽 2krn 지점에 정부과천청사가 위치함으로 해서 교통， 통신， 기타 기반시 

설 등 많은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하고， 주변 지역의 장 

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건립부지의 일반적 기후와 기상을 살펴보면 풍향은 여름철에는 주로 계절풍 

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청계산의 능선을 따라 건립부지를 통과하여 호수로 유입 

되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호수블 통과하여 유입되고 있었다. 겨울철에 북서풍 

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계시에 신중한 고려가 요망되었다. 기온은 

연평균 최대 16.5 0C, 최소 7.5 0C 였고， 습도는 연평균 69%였다. 캉우량은 연평균 

1 ，364.8mm였다. 

이 지 역은 북동쪽으로 옥녀봉(373m)， 동쪽으로 망경봉(618m)， 남동쪽으로 국 

사봉(538m)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4.4krn 떨어진 곳에 관악산이 위치 

하고 있다. 남북으로 보았을 때 2개의 능선 사이에 놓여 있으며， 동서방향 능선 

상의 표고 75~132m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경사도는 대체로 25% 이상이며， 15% 이하는 부지면적의 1/5 정도로 부지의 

대부분이 경사지이므로 건물의 배치에 있어 경사지를 이용한 건물계획이 요구 

되었다. 부지는 능션을 경계로 하여 북사면과 남사면으로 구분되고， 남사면은 

북사면보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이어서 이용상 유리한 점을 갖고 았었다. 

건립부지 일대엌 지질은 변성암류에 속하는 안구편마암과 부분적으로 토상편 

마암이 분포하고 있다. 능선을 따라 세장한 본 부지에는 산즘 주변으로부터의 

운반물이 퇴적되었으며， 풍화잔적토에 의한 전형적 갈색삼림토인 실트질 점토 

가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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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추진계획 

건립부지면적이 서울대공원 문화시설지역 2만여 평으로 확정됨에 따라 설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건물계획에 수반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들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건물계획지칩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설계안을 모집하여 각 분야별 

로심의·분석하였다. 

건물계획지침을 보면， 위치는 서울대공원 문화시설지역으로 하고， 부지면적 

은 2만 평(건축부지 1만 평， 야외조각전시장 1만 평)， 각실 면적 배분비율은 전시 

설 42%, 수장보관실 12%, 조사연구실 12%, 사무관리실 6%, 부속시설 28% 등으 

로 구성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고전미를 가미한 근대식 건물로 하고， 지하 1~2 

층， 지상 3~4층으로 합리적인 구조에 전시설 중심으로 모든 기능을 연결하는 것 

으로 하였다. 야외조각전시장은 기념조각광장， 심포니조각정원， 비엔날레광장， 

대표작가코너， 어린이조형광장， 조각실기장 등으로 구성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서울대공원 시설 전체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배치하고， 본 건물은 전면， 야외조 

각전시장은 후면 구릉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설계 모집방안은 일반공모 지명계약 지명공모 등의 3개 방안을 검토하였는 

데， 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추위)에서 지명공모를 가장 적합한 선정방안으로 결 

정하였다. 또한 건추위에서 추천한 5명 이상의 설계자로 하여금 기본설계안을 

제출토록 하였다. 작품심사는 한국건축학회에 의뢰하고， 건추위에서 추천한 선 

정위원이 심사하며， 선정된 작품의 설계자와 실시설계를 계약하는 것을 기본방 

침으로설정하였다. 

건추위에서 설계후보자 7명(강석원 김기웅 김수근， 김정철， 김원， 김태수， 윤 

승중)을 추천하여 선별한 결과 김수근 김태수 윤승중에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출받아 설계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주어진 기간 내에 계획 · 설계안을 제출 

한 김수근과 김태수의 계획설계안을 건추위에서 최종 심의 · 분석하였다. 김수 

근 안은 전통 가람배치를 의도한 단계식 분산형이었고， 김태수 안은 성곽과 봉 

수대 외형을 지닌 3통 건물 집중형이었다. 

설계안을 검토한 결과， 김태수 계획설계안이 미술감상에 따른 자연채광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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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관람객 편의를 위한 전시공간의 단절 없는 구성과 건물의 외형이 자연과 지 

형에 조화된 표현 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1982년 12월 

6일 국립현대미술관 설계안으로 김태수 계획설계안을 확정하였다. 그 특정을 살 

펴보면， 건물의 배치는 서울대공원의 중심축이 되는 망경봉 서쪽 산록의 자연지 

형을 활용한 남향으로 하고 건물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로 하였다. 건물형태는 한국 전통건축의 성곽과 봉수대를 반영한 기단식 건축물 

이며， 건물의 주기능은 중앙의 나선형 램프코어를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회화전 

시실， 죄측으로는 조각전시실을 계획하여 3핵 일치로 구성하며， 건물 남쪽의 기 

단식 정원과 주위의 부지는 자연지형과 기존 수림을 활용하여 야외조각전시장 

으로 처리히는 것으로 되어 었다. 

계획설계와 기본설계는 김태수(Hartford Design Group)에게 일임하여 완성 

하도록 하였다. 실시설계는 실제 시공에 시용되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며 충실 

하게 설시하기 위하여 김태수와 그가 지명하는 국내거주 설계자 1명이 함께 협 

동으로 실시설계를 완성시커도록 하였다. 이에 설계자가 김인석을 지명함으로 

써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완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로 설 

계책임자와 임원을 편성하여 설계진을 구성하였고 그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였다. 

- 건축분야 : 김태수 외 14명 김인석(종합환경 연구소 일건) 외 31명 

-건축구조분야:마춘경 

- 기계설비분야 : 이홍규(무애설비연구소) 

- 전기설비분야 : 이영수(새한설계컨설턴트) 

- 토목분야 : 김명길(동명기술공단) 

- 조경분야 : 강대영(성림조경) 

설계기간은 1982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하여， 계획설계는 1983년 3월 15일， 기 

본설계는 1983년 5월 31 일， 실시설계는 1983년 12월 31 일에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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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계 및시공 

@설계 

미술관 설계에 있어서는 부지조건을 적극 고려하고 한국적 조형의 전통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미술관 내 · 외부 공간에 주변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인공미와 

자연미의 조화를 꾀하고 나아가서 미술관 소장품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모든 장 

소가 미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는 현장이 되도록 승화시킴으로써 통합적 미체 

혐의 현장이 되도록 하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구성에서 설계의 기본적 요소 

를 찾되 국제적 · 현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성을 현대적으 

로 수용하고， 기능작 유연성과 시각적 완결성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자연채광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국립현대미술관 건축을 위한 설계 개념으로 설정 

하였다. 

口 기본방향 

'. 건축계획 

공간구성에 있어서 외부공간은 단에 의한 공간의 분절을 추진하고 건물 높이 

에 맞춘 마당깊이로 개방성을 추구하였다. 공간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완결 

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천창을 통한 자연채광을 적극 도입하여 쾌적한 전시설 

조명환경을 만들도록 계획하였다. 진입 동선은 서울대공원입구에서 미술관까지 

는 보행위주로 되었으며 일반차량과 특수차량은 미술관까지 진입이 가능하도 

록계획하였다. 

건물배치는 능선축과 건물축을 일치시켜 주변 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게 하였 

다. 진입로를 분리하여 진입 시 경관의 변화를 부여하고 부축을 설정하여 조망 

효괴를 극대화시켰다. 연못을 조성하여 문화공간과 위락공간을 상징적으로 분 

리하였다. 또한 미술관 전면 지형을 활용하여 기단식 태라스를 조성하였고， 태 

라스를 옥외조각전시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건물은 전통적인 산성과 봉수대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고전적 조형요소를 도 

입하였고， 3핵 구성으로 동선과 방향성을 명료화하였다. 또한 원형 도입과 층의 

구성을통하여 주위 환경의 연속적 조망과건물의 안정감을부여하였다.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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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옥상전시장을 설치하여 전시공간과 직접 연결시켜 관람객의 휴식처로 시용 

하도록계획하였다. 

L 기계설비계획 

기계설비계획에서는 우선 미술품의 최적 상태 보존을 위해 온도， 습도， 유해 

가스， 빛 등 각종 악조건을 피하도록 고려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히는 데 역점 

을 두었다. 다음으로 관람자의 쾌적한 감상을 위해 용도별 조건에 맞도록 조닝 

(Zoning)을 하였다. 공조， 위생， 방재 등 미술관 설비는 중앙집중식 관랴로 하여 

효율화와 안정성 향상을 기하도록 계획하였다. 

c 전기설비계획 

전기설비계획에서는 기능성， 즉 미술관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에 부응하는 성 

능을 갖추토록 하였고 최신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 

을 추구하는 한편， 장래의 부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설비 

자동화에 의한 운영관리의 용의성을 추구하였고 설비비와 운영비가 저렴하며 

수명이 길고 고장이 적도록 계획하여 경제성을 추구하였다. 건축과 전기설비가 

조화될 수 있도록 의장성도 고려하였다. 

口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건축분야 

평면설계의 경우， 미술관을 크게 4군으로 구성하여 주축방향의 중앙에 램프코 

어， 좌측에 조각전시장군， 우측에 회화전시장군， 지하층과 진입부 좌측에 부대 

시설군을 배치하였다. 중앙 동선코어는 원형으로 계획하여 경사로를 통해 각 전 

시설로 연결하였다. 천정은 원추형으로 계획하였고 건물 진입공간은 계단식 광 

장을 마련하여 옥외전시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입면설계에서는 건물의 외관에 고전적 조형성을 부여하였고， 건물의 입면에 

서 회화， 조각전시장과 동선코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기능이 외부에서 

예측되도록 계획하였다. 

구조설계 기준은 건설부령 및 각종 구조설계의 기준에 따랐으며， 설계하중은 

건설부령에 의거하여 정하였다. 

150 ·악계리마을지 



L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설비는 23개소로 구분하여 공기조화 조닝 (Zoning)과 설비를 계획하 

였고， 공기조화방식은 단일닥트와 가변풍량조절(V. A. V)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또한오염공기 제거방식은환기량의 조절과각부위에 합당한휠E-1 (Fil ter)의 사 

용을계획하였다. 

급 · 배수설비는 급수설비 급탕설비 배수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계획하 

였다. 급수설비로는 시수 · 정수시설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급수방식은 고가 

수조식을 계획하였마. 급탕설벼는 기계실에 온수가열기를 설치하여 중앙공급방 

식으로 계획하였고， 배수설비는 단일식 배수관으로 가능한 중력식으로 배수하 

도록계획하였다. 

소화설비는 화재발생 시 인명과 마술품을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 

여 실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하론가스설비 등을 설치 계획하였다. 특히 

수장고， 전기실， 전자기기 설치지역은 소화활동 때에 미술품 훼손과 전자장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후에도 오염이 없는 하론가스 설치를 계획하였다. 

자동제어설비는 중대형 건물에 적합한 용량으로 단일기능은 물론 종합적인 

시스템제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제어방식은 운전과 제어를 고려 

하여 공기식으로 계획하였다. 

주방설비는 중급정도의 자동화방식으로 계획하였고， 열원은 가스와 전기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c 전기설비분야 

전력설비는 수 · 변전 설비， 비상용 전원설비， 중앙감시제어반설비， 전력간선설 

비， 전등설비， 대강당무대조명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 피뢰침 및 접지설비 등 

으로구분하여 계획하였다. 특히 한국전력 책임 분계점으로부터 건불변전실까지 

인업계획인 수 · 변전 설비， 정전시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비상용 전원설비， 

수 · 배전 설바기기를 제어 • 감시하기 위한 중앙감시제어반설비를 계획하였다. 

약전설비는 방송설비와 전화교환대 및 전화설비 텔레비전 공시청설비 등으 

로구분하여 설치 계획하였다. 

방재방범설비는 중앙제어반을 감시 운용할 종합방재반설비와 각 부서별로 자 

동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자동화재경보설비와 CCTV 카메라， 입체 감지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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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지기， 마이크로 웨이브， TV 모니터 등각종감시기기를설치하는방범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근. 조경분야 

조경 식재계획을 보면 기존 자연환경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기능 

적이며 균형적인 인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공간 구성， 소재 활용， 

배치 기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경미를 갖도록 고려하였다. 인공 구조물 

이 주변의 자연과 균형적인 조화를 갖도록 수종 선정과 배식계획을 수립하였고， 

계절적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경관의 창출을 도모하도록 계획하였다. 지역별 

배식은 진입로 주변， 야외조각전시장과 산책로， 전면광장 녹지， 전면광장 진입 

로 주변， 공사로 인하여 절 · 성토가 이루어진 지역에 계절， 경관미， 수종을 고려 

하여 계획하였다. 

조경시설은 기능별로 특징과 통일성을 부여하여 타 시설과의 죠화를 통한 연 

계성과 공공문화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다. 형태는 건물 외관과 조 

화되며 전통미와 향토미를 고려한 단순한 형태로 재료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 

용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색은 주위 경관 및 건물 외관색과의 조회를 감안하 

여 자연색을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D. 전시기획분야 

전시기획에서는 미술관의 핵심기능인 전시기능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구 

성하여 며술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들을 각 전시실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전 

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는 새로운 유형의 조형활동 및 

다른 장르의 예술활동도 포용할 수 있게 종합적인 문화센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갖출수있게 하는데 역점을두고계획하였다. 

전시공간 배치계획을 보면， 1층에는 원형전시실 1 , 제1 .2전시실， 대여전시실 

을， 2층에는 제3.4전시실， 원형전시실 1I, 옥상광장을， 3층에는 제5.6전시설 

을， 그리고 옥외조각 및 야외촉각전시장을 두도록 계획하였다. 

전시시설에서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상호 보완적으로 구상하였고， 전시실 

은 통일된 이미지 부각과 다양한 공간구성을 시도하였다. 관람동선체계는 관객 

의 흐름에 막힘이 없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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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국립현대미술관은 부지면적 7만 3.361따(2만 2.192평) 건축면적 1만 6.661m2 

(5 ， 039평)에 연면적 3만 4 ，006m2 (1만 287평) , 야외조각전시장 3만 3，000m2(약 1만 

평)으로계획되었다. 

공사 추진일정을 보면 공사기간은 1984년 3월 29일부터 1986년 7월 30일까지 

약 28개월로 하였다. 연도별 공사일정은 1984년에는 부지 정지공사와 기초터파 

기 등 토공사와 건물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등 기초공사 1985년에는 건물전체 

골조 완성， 외부 돌붙임공사， 내부 마감공사 및 각종 설비공λ}， 1986년에는 기자 

재 설치공사， 야외조각전시장 및 주위경관 조성공사， 도로 벚 주차장 포장공사 

등을계획하였다. 공사계약은장기계약방식인 1차계약(1984. 3. 24.), 2차계약 

(1985. 2. 9.), 3차 계약(1986. 5. 6.)으로 나누어 체결하였고， 계약 일정에 따라 

총 6차례의 설계변경이 실시되었다. 

시공업체 선정의 경우， 미술관 성격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순위， 재 

무구조 등을 기준으로 우수시공업체 15개사를 선별한 후 지명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1984년 3월 15일 조달청 위엄발주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최저입찰자 

인 (주)대우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입찰가 산출방식은 설계도가 완성되어 공 

사내용이 확정되어 었고 장기간 공사를 시행하야 하므로 장기계속계약 총액입 

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경공사는 별도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토목공사는 건립부지를 전시동 야외조각전시장 수변조각전시장， 도로개설 

및 우배수시설지역 등으로 구획하여 토공사， 배수공사， 도로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등 5개 공정으로 시행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만 4，OO6m2(1만 287평) 

로 건립되는 대형 구조물이다. 따라서 건축공사도 총 197H 공정으로 나누어 시 

행되었다. 본 공사는 198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가설공사는 공정상 펼요에 따 

라 시행되었으며， 사무설， 숙소， 전력， 도로， 용수 등을 병행 실시하였다. 정지 

작엽과 건축물 기준점 및 수평 규준틀 설치 후 토공사와 지정공사가 실시되었 

다. 철근콘크리트 · 철골공사에서는 중앙 램프코어에 의장적인 처리를 위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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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감재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원형전시장， 화랑전시장， 대여전시장의 경 

우엔 시각적 개방과 천창(Sky Light) 활용을 위해 철골조로 하였다. 그리고 조 

적 및 방수공사， 미장 및 도로공사， 석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기타 공사가 시 

행되었다. 

전체 건축 공정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것 중 하나가 석공사다. 석공사는 설 

계자의 요구에 의해 분홍색 화강석으로 시공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석산을 조 

사하고， 원석 확보 여부와 채석량， 석재의 질， 유통 파정 등을 정밀 조사하였다. 

기계설비공사는 공기조화설비공사， 소화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위생설 

비공사， 배관공사， 분수설비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공기조화설 

비공사에서는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학예연구실 등 기능별로 23개 구역으로 

조닝하였고， 공기조화방식으로 단일닥트방식과 공기정화시설， 환기시설을 시공 

하였다. 소방설비공사로는 미술품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론소화시 

설，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을 시공하였고， 특히 전시설과 수장고에는 하론소화 

시설， 중앙제어실과 교환실에는 하론팩케이지 소화시설을 시공하였다. 분수설 

비공사에는 미술관 주출입구 광장에 원형분수대와 기단식 정원에 옥외분수대를 

시공하였다. 

전기설비공사는 전력설비공사 약전 및 통신설비공사 방범 및 방재설비공사 

등 15개 공정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전력설비공사로 서울대공원 지하 공동구 

내에서 분기한 지중선로공사와 케이블공사를 실시하여 미술관까지 인입한 수 · 

변전설비공사， 전력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동력공사， 전력간선공사 등을 시공 

하였다. 

약전 및 통신설비공사는 방송설비공사 전화공사 무대방송설비공사 등을 시 

공하였다. 또한 방범 및 방재설비공사는 각 감지기의 동작상태 변화를 컴퓨터로 

이용하여 집중감시 및 제어함을 목적으로 중앙집중제어반， 검퓨터 보조기능， 특 

수전원장치， 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등을 시공하였다. 

조경공사는 야외조각전시장과 주변 공사부지를 현장여건에 따라 11개 지역으 

로 세분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지역현황과 기존식생을 최대한 보존 · 활용하 

는 방향으로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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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 국럽현대미술관 상랑식 

과전 국립현대미술관(1990년대 중반) 

@예산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에는 총 192억여 원이 투입되었다. 본래 건립 총예산은 

착공 당시 204억여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중 조경공사를 제외한 순수 건물신축 

공사비로 98억여 원이 책정되었으나， 공사진행 중 5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실 

시하여 건물공사비가 11억여 원 증액되었고 별도발주로 시행된 조경공사， 전시 

장치공사， 기자재설치， 부대공사 등을 잔여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준공 당시 미 

술관 총건립비는 192억여 원이었다. 처음에는 외국 자재로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국산 자재로 대체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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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과천과학관2) 

〈일반현황〉 

0 부지 면적 : 243,970m2, 건축연면적 : 49,050m2 

0 층 수 : 지하1층~지상3층 

0 최고높이 : 33.3m 

0 주요시설 : 옥내외 전시시설， 천체관， 천체관측소， 생태체험학습장， 과학캠 

등
 

‘ 

-

편
 

〈주요 언혁〉 

2001.04 제34회 과학의 날 대통령 치사에서 국립과학관 건립 발표 

2001.06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KDI) 

2002.02 부지선정(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인근 10만평) 

2002.12 전시개념설계경기 입상작품 선정 

2003 .11 전시기본설계경기 입상작품 선정 빚 실시설계권자 선정 

2003.12 과학기술문화창달계획 반영(제1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4.12 설계， 시공자 선정 

2005.06 건축 기본설계보완 및 실시설계 착수 

2005.10 전시 기본설계 조정 및 실시설계 착수 

2006.04 전시설 설계착수 

2006.04 건축공사 착공 

2006.12 전시물 제작구매， 설치 계약 및 착수 

2007.04 건축공사 상량식 

2007.06 본관 등 골조공사 완료 

2007.09 기관명칭 〈국립과천과학관〉 제정 

2008.08 제1대 장기열 관장 취임 

2008.10 건축공사 준공식 

2) 국립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torium.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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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국립과천과학관 공식 개관 

2009.05 과학관 관람객 백만명 돌파 

2009.10 제2대 이상희(전 과학기술처 장관) 관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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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륜훌훌훌u 

국내 최대 국립과천과학관 14일 문연다 

작동 · 체험 중심 4천203점 전시 ... 연말까지 무료개방 

2008년 11월 9일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다양한 첨단 과학 

전시물을 직접 보며 작동해보고 체험하면서 과학원 

리블 익힐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장기열)이 14일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과천과학관은 14일 오전 과학관 어울림관에서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일반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행사블 하고 오후 2 

시부터 일반 시민에게 본격 개방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와 경기도가 4천 500억원을 들여 2년 6개윌 

만에 완공한 국립과천과학관은 서울대공원 앞 24만 

3천90rrf의 부지에 전체면적 4만 9천40064rrf， 전시면 

적 1만 9천127m'을 갖점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 

관의 3배 규모를 자랑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의 과학관(본관)과 천체관 천체관측소， 옥외전시장， 

생태학습장，과학캠프장，과학조각공원，과학문화광 

장， 노천극장 등을 갖추고 있다. 

기초과학관과 자연사관 전통과학관， 첨단기술관， 

어린이탐구체험관， 명예의 전당， 연구성과전시관 등 

으로 꾸며진 상설전시관을 중심으로 685개 주제， 4천 

203점의 첨단 과학전시물을 전시한다. 

전시물 가운데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껄 

수 있는 작동 · 체험형 전시물이 51.6%를 차지하며 특 

히 4-10세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과학원리를 탐구 

할 수 있는 어린이탐구체험관은 97.2%가 실험 · 실습 

전시물이다. 

장기열 과학관장은 “국립과천과학관은 전시와 체 

험， 놀이와 교육이 융합된 열린 과학관”이라며 “청소 

년들에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 

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거울 수 있는 인재육성의 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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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른들에게는 과학기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과학문화의 전당으로 운영해 냐가 

겠다”고말했다. 

관람료는 상설전시관 등 일반시설은 소인 2천원(단 

체 1천 500웹， 대인 4천원(단체 3천원)이며천체투영 

관 관람료는 소인 2천원， 대인 3천원이다. 상설전시 

관은 2008년 말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A과학관 .. 비상하는 한국 과학 형상화 = 국립과천 

과학관 본관인 과학관은 높이 33m, 폭 400m로 앞쪽 

이 높게 설계된 미래 비행체 모양으로 ‘바상하는 한 

국과학’을역동적으로형상화했다. 

과학관에 들어서면 중앙홀 머리 위로 태양과 8개 

의 행성， 행성궤도 사이를 날아가는 3명의 인간으로 

구성된 조형물 꽤OJ-을 찾아서’ 가 눈에 들어온다. 과 

학기술 발전과 미래에 대한 무한 도전을 상정한다. 

과학관은 기초과학관과 자연사관， 전통과학관， 첨 

단기술관， 어린이탐구체험관， 명예의 전당， 연구성과 

전시관 등으로 꾸며질 상설전시관과 주제를 정해 일 

정기간 전시하는 특별전시관， 실험실습실(8개) 등으 

로짜여 있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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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관 .생동하는 지구. 

과학관은 ‘느끼는 과학’ 이라는 개념에 따라 3차원 

(3D) 입체 영상장치와 시율레이터 등 각종 첨단 기법 

윤 적용하는 한펀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느껄 수 

있는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특정이다. 

지진， 태풍， 극지체험섣과 우주정거장 생활을 엿볼 

수 았는 우주정거장 모률 등 전체 전시물의 51.6%가 

작동 • 체험형이고 4~10셰 어린이들이 소핍놀이하듯 

과학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어린이탐구체혐관은 

97.2%가 실험 · 실습 환경이다. 

기초과학관il서는 수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등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원리를 스스로 작동해보는 실 

험전시물 등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극지체험실 

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화상통 

화플하는기회도마련된다. 

특히 기초과학판 입구에 자리잡은 ‘태슬라코일’은 

;j()()만V의 고전압에서 내뿜는 전기스파크로 관람객 

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4()()만V의 고전압과 접지 사 

이의 전위차에 의해 생성되는 스파크는 자연에서 번 

개가 발생하는 원리를 보여준다. 

또 기초과학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진체험 

실. 입체안경을 쓰고 지진시율러l이터에 탑승하면 리 

히터규모 7의 진동을 일으키는 시율레이터와 입체영 

상윤 통해 생생한 지진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사관은 자연과 인류의 탄생과 진화， 한반도의 

생태계 및 지짚 등을 볼 수 있으며 전통과학관에서는 

우리 고유 과학기숨의 우수성을 현대과학으로 해석 

하고 원리틀 직접 체험해블 수 있다. 

특히 자연사관에 섣치된 ‘생몽하는 지구(808)’ 는 

미국해양대기청(NOAA)이 개발한 전시물로 인공위 

성에서 관측한 실시간 해수온도， 태풍과 구픔의 이동 

모습 등 지구 자연환경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지픔 2m의 구(I求) 표변에 3D 동영상으로 투영해 보 

여준다. 상설전시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첨단기순관에 

서는 무중력 적응훈련 시설 등 생명과학과 유비쿼터 

스， 항공우주， 나노 및 로봇 등 성장동력 중심의 미래 

가상세계를만날수있다. 

과천과학관 관계자는 “모든 전시관이 테마별 전시 

(스토리중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관람객틀은 오감 

을 통해 다$댄f 매체와 작동물을 경험할 수 있다n며 

“관람을 마지면 마지 한 편의 과학영화를 본 느낌이 

들것”이라고말했다. 

A천체관 .. 우주여행 환상 체험 = 전체관에는 천체 

현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상영하는 내부 지름 25m짜 

리 돔 구조의 천체투영기와 3차원 동영상 기기가 성 

치돼 있어 과학영상을 통해 우주여행 등 환상의 세계 

블체험할수있다. 

천체관과 연계돼 운영되는 천제관측소에서는 직경 

1m짜리 망원경과 천파망원경 등이 설치돼 았어 일반 

관람객은 물론 전문가들도 직접 별이나 태C.}을 관찰 

해볼수았도록했다. 

과학과 놀이 문화가 연계된 ‘과학태마파크’ 인 야 

외전시장은항공·우주， 에너지， 교통·수송， 역사의 

광장， 지칠동산， 공룡동산 등 6개의 테마공간으로 구 

성돼있다. 

특히 항공우주 광장에는 1995년 8월 우리나라 최 

초의 상용 방송 · 통신 위성인 ‘무궁화위성’을 싣고 

발사됐던 미국의 ‘델타 I 로켓’과 내년에 발사멸 한 

국 최초의 위성발사체 ‘K8LV-l’ 이 실불 크기 모형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 159 



자연사관 ‘생동하는 지구. 

으로 설치돼 있다. 생태체험 학습장은 생태연못， 수 

목원， 야생화원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 

이다. 

과천과학관은 전시관 운영과 함께 유아와 초중고 

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교육프로그 

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과학교실과 기초과학 

교실， 전시물탐구교설， 가족과학교실 등 실험중심의 

재미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60 .. 막계리마을지 




